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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돼지열병의 역사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CSF)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WOAH)에서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법정 제 1 종 가축전염병으로 
국가 관리대상 가축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Paton et al., 2003; Postel et al., 
2019; Xing et al., 2019). 돼지열병 바이러스(Classical Swine Fever Virus; CSFV)
는 돼지와 멧돼지에서 감염을 유발하는 심각하고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이며, 
CSFV는 경제적, 위생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발생 시 세계동
물보건기구에 신고해야한다(WOAH, 2019a).

역사적으로, 돼지열병의 태아기, 과급성, 급성 및 만성 형태는 바이러스 독성 수
준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같은 바이러스라도 돼지의 나이, 번식, 건강상태, 
면역상태에 따라 다른 징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균주의 병독성에 대한 특성을 규
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Le Poiter et al., 2006).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는 Hog Cholrea(HC), 유럽에서는 Swine Fever(SF) 또는 ‘European’ Swine 
Fever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우며, 이 바이러스는 Flavivirus, Hepacivirus 및 
Pegivirus 속을 포함하는 Flaviviridae과의 Pestivirus 속에 속한다(Simmonds et 
al., 2012). 동물에 질병을 유발하는 Pestivirus 속의 다른 구성원은 bovine viral 
diarrhoea virus-1(BVDV-1), BVDV-2 및 border disease virus(BVD)가 있으며, 돼
지열병 바이러스는 이십면체 이중나선 DNA에 의해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ASF)과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Dahle et al, 1992; 
Dixon et al., 2008). 

돼지열병에 대한 공식적 발생 기록은 미국의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보고되었
으며, 테네시주의 18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전반 동안, 돼지열병의 발생
은 미국의 10개 주에서 보고되었으며, 1860년 이후 미국 전체로 돼지열병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는 산업 혁명으로 인한 철도의 발전이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
(Hanson, 1957; Birch, 1922; Edwards et al., 2000). 유럽은 돼지열병의 첫 번째 
발생 1862년으로 기록되어있으며, 이후 영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로 확산되었고 
1960년대부터 돼지열병은 전 세계에 존재하였다. 

Pestivirus 속 바이러스-숙주 공진화 역사의 재구성에 따르면, CSFV가 18세기 
말에 출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ios et al., 2017).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숙주인 양
(Ovis aries)에서 새로운 숙주인 멧돼지(Sus scrofa)로 Tunisian sheep virus(TSV)
가 급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우연하게도 튀니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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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sian sheep)의 미국 수입은 1799년 펜실베니아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품종은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보고된 몇몇 지역을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서 매우 유명해졌다
(Peters, 1810; Carman et al., 1892; Brier, 2013). 그 당시에는 서로 다른 종의 
동물을 같은 무리에 두고 사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TSV가 돼지
에게 종간 전파된다는 가설을 선호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TSV 및 최근에 기술
된 다른 양 페스티바이러스(Ovine Pestiviruses)와의 밀접한 유전적인 관계를 분석
한 연구에서 돼지열병바이러스가 양에서 돼지로 퍼진 페스티바이러스에 의해 시작
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였다(Postel et al., 2015; Rios et al., 2017; 
Sozzi et al., 2019; Wang et al., 2020).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돼지에 높은 질병 감염률과 사망률을 보이며, 돼지와 돼지
고기에서 유래한 제품의 수출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돼지열병 출현 이
후 돼지와 관련된 산업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다(Meuwissen et al., 1999; 
Saatkamp et al., 2000). 또한 돼지열병에 영향을 받는 국가나 지역의 경우 WOAH
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화 상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큰 비용이 소요되며, 
유럽의 경우 1990년대부터 백신접종 금지 정책에 따라 감염 동물과 접촉 동물에 
대한 엄중한 혈청학적 검사를 포함하는 점진적인 돼지열병 근절 프로그램을 시행하
였다(Paton et al., 2003; Anonymous, 2001). 1997년과 2001년 스페인에서 두 차
례의 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약 1억 8백만 유로였으며, 1997~98년 
네덜란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였을 때 총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모되었다
(Ganges et al., 2020). 이렇게 돼지열병이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유
발하기 때문에 돼지열병을 통제하기 위해 1907년에 항혈청과 독성 바이러스를 동
시 접종하여 면역화를 유발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1934년 크리스탈 바이올렛 불활
성화 백신의 적용, 1951년부터 약독화된 생바이러스 백신을 사용하였고 가장 최근
에는 서브유닛 마커백신이 개발되었다(McBryde et al., 1936; Cole et al., 1962; 
Rijn et al., 1996). 백신 개발과 더불어 감염에 대한 진단법은 소바이러스성 설사병 
바이러스(Bovine viral diarrhea virus)와의 감별, 항원을 검출하기 위한 형광 항체 
기술의 적용, ELISA법을 사용한 혈청학분석, 단일클론 항체의 개발 및 적용, 역학조
사 및 감염진단을 위한 분자 기술의 사용으로 발전해왔다(Darbyshire, 1960; 
Mengeling et al., 1963; Wensvoort et al., 1986; Lowings et al., 1994; 
Edwards et al., 2000).

돼지열병은 어느 시점에서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에 퍼져나갔으며, 돼지열병의 근절은 1963년 호주, 1964년 미국, 1989년 말 프
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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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Dahle et al., 1992; Moennig, 2000; Saatkamp et al., 2000). 최근 돼지열병 
근절정책에 의해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이슬란드, 스칸디나비아 3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는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 23년 5월 기준 WOAH에 37개 국가가 
“CSF free Members”로 등록되어있다(그림 1). 

그림 1. Map of CSF official status(WOAH)(2023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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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돼지열병바이러스(CSFV)와 관련 페스티바이러스의 분류
다양한 반추동물종과 돼지를 감염시키는 BVDV-1, BVDV-2, BVD와는 대조적으

로 CSFV는 가축 돼지, 멧돼지 및 기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로 한정된 숙주범위를 
가지고 있다. 돼지, 가축 및 야생 반추동물, 그리고 소목(Artiodactyla)에 속하지 않
는 다른 포유류 숙주 종에서 신종 페스티바이러스 검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
제 바이러스 분류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Taxonomy of Viruses)의 
Flaviviridae 연구에서 다양한 Pestivirus 종의 명명법을 포함한 Pestivirus속의 분
류가 개정되었다(Simmonds et al., 2017; Smith et al., 2017). 페스티바이러스 속
의 승인된 4종(BVDV-1, BVDV-2, CSFV, BDV)에 7종의 신종이 추가되어 현재 페스
티바이러스 종은 숙주에 독립적인 방식으로 페스티바이러스 X 형식을 사용하여 명
명되며, 그 결과 11종의 페스티바이러스 A~K가 인정되고 있다(Smith et al., 2017). 
최근 이 11종 이외에도 돼지, 반추동물, 설치류, 박쥐 및 천산갑에서 몇 가지의 새
로운 잠정적 페스티바이러스 종이 발견되었다(Becher et al., 2020; Firth et al., 
2014; Gao et al., 2020; Jo et al., 2019; Lamp et al., 2017; Sozzi et al., 2019; 
Wu et al., 2012, Wu et al., 2018). 자연조건에서 돼지는 CSFV(Pestivirus C), 
BVDV-1과 BVDV-2(Pestivirus A와 B), BVD(Pestivirus D)와 비정형 돼지 페스티바
이러스(Atypical Porcine Pestivirus; APPV, Pestivirus K)에 감염될 수 있다
(Ganges et al., 2020). 또한 Bungowannah virus(Pestivirus F)와 Linda virus 같
은 유전적으로 구별되는 페스티바이러스도 돼지를 감염시길 수 있으며, 하나의 농
장에서 각각 심근염 및 선천성 딸림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질병을 유발하였다
(Kirkland et al., 2007; Lamp et al., 2017). 현재까지 돼지와 멧돼지에서 유사한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고, Bungowannah virus와 Linda 
virus의 자연숙주는 알려지지 않았다(Cagatay et al., 2018). 페스티바이러스 중 돼
지와 멧돼지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바이러스는 APPV고 다음으로 CSFV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추동물 Pestivirus에 의한 사육돼지와 야생 멧돼지의 감염은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Becher et al., 2020; Postel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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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돼지열병바이러스(CSFV)의 유전적 다양성
CSFV는 이십면체 대칭이며 바이러스 입자의 직경 40~60nm 사이의 외피바이러

스이다. 바이러스 게놈은 약 12.3kb길이의 Single stranded positive sense RNA
이며 2개의 비번역 영역(untranslated regions; UTRs)으로 둘러싸인 Single open 
reading frame(ORF)가 있으며, 내부 리보솜 진입 부위(Internal ribosome entry 
site; IRES)를 운반하는 캡이없는 5‘-UTR과 우리딘이 풍부한 3’-UTR이 있다. CSFV 
분리주 사이의 항원 가변성은 단일클론항체를 사용하여 특성화할 수 있고 유전적 
가변성은 게놈 시퀀싱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Edwards et al., 1991; 
Vanderhallen et al., 1999; Le Poiter et al., 2006). 새로운 CSFV 분리주의 유전
적 특성은 염기서열 분석, 계통수 구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유전자 그룹의 
분류 측면에서 표준화되었다. 바이러스 게놈은 중합효소 유전자의 3‘ 말단(NS5B), 
5’ NTR의 150개 뉴클레오티드, 그리고 E2를 암호화는 유전자의 190개 뉴클레오티
드의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된다. E2 당단백질은 풍부한 염기서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형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Le Poiter et al., 2006). 
CSFV 유전자형은 3개의 주요 그룹으로 나뉘며, 유전자형 1은 7개의 하위 유전자형
(1.1~1.7)으로 나뉘어지고 유전자형 2는 세 가지(2.1~2.3)로 보고되고 있다(Garrido 
Haro et al., 2018; Postel et al., 2012a, 2013b; Silva et al., 2017). 이전에 확인
된 하위 유전자형 2.1 및 2.2의 하위그룹 이름을 변경하여 유전자형 2의 CSFV 변
종을 7개의 하위 유전자형(2.1~2.7)으로 분리하고 두 개의 추가 유전자형 4 및 5를 
확립하는 것이 제안되었다(Rios et al., 2018). 이 후자의 두 가지 유전자형은 멀리 
떨어져 있는 CSFV 균주로 '선천성 떨림'(영국/1964)과 한국에서 발생한 두 가지 균
주(KR/1998, KR/1999)로 구성된다(Ganges et al., 2020)(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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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SFV의 유전적 다양성

CSFV 분리물의 분자 유형 분석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며, 발
병 원인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CSFV 분리주의 유전자 유형
은 5‘-UTR의 150 뉴클레오티드(nt) 서열, 190 nt의 부분적 E2 인코딩 서열 또는 
중합효소 유전자의 409 nt 단편을 포함하는 비교적 작은 바이러스 게놈 영역의 계
통학적 비교를 기반으로 한다(Lowings et al., 1996; Paton et al., 2000; Vilček 
et al., 1996). 이러한 짧은 염기서열의 비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요 유전자형 
중 하나와 많은 경우에 정의된 하위 유전자형으로 규정한다. 더 긴 염기서열의 결
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다 상세하고 통계적으로 타당한 계통발생학적 분석을 위
해 완전한 E2 인코딩 시퀀스의 사용이 권장되었으며, 그 결과 역학적으로 연결된 
발병기간 동안 획득한 밀접하게 관련된 CSFV 분리주를 보다 확실하게 구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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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Postel et al., 2012). 오늘날, 유전자학 영역의 계통발생학적 분석은 
CSFV 분리주의 유전자 유형에 대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표준을 나타내고, 높은 
시퀀싱 처리량은 완전한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의 확립을 촉진했으며, 이후의 분석
은 바이러스 유사종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Fahnøe et 
al., 2014; Garrido Haro et al., 2018; Jiang et al., 2013; Postel et al., 2019; 
Rios et al., 2018; Silva et al., 2017; Töpfer et al., 2013; Zhang et al., 2015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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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돼지열병바이러스(CSFV)의 역학
4-1. 숙주(종)

Pestiviruses는 숙주 종에 특이적이지 않으며 가축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도 감염
시킬 수 있다. 멧돼지는 많은 국가에서 발견되며 가축과 인간 모두에게 전염되는 
많은 박테리아, 기생충 및 바이러스의 저장소로 알려져 있다. CSFV 감염은 사육 돼
지와 멧돼지 모두에서 자연상태에서 발생한다. 아생 멧돼지가 CSFV에 감염되면 돼
지열병 청정화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Pestiviruses는 종의 장벽을 넘을 수 있고,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CSFV는 가
축 돼지, 멧돼지 및 기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로 한정된 숙주범위를 가지고 있지
만, BVDV는 돼지, 양, 염소 그리고 야생 반추동물을 자연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Snowdon et al., 1968; Doyle et al., 1983; Dahle et al., 
1987)(표 1). 북부 독일의 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사육돼지의 
15~20%가 BVDV에 혈청 양성반응으로 보였고 이러한 종간 전파는 혈청 감시 연구
의 결과를 해석할 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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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Origin Species/genotype/ 
genogroup 

Boar(Sus scrofa) 

Austria CSFV 2.1 

Austria, Germany, 
Italy, Czech 
Republic 

CSFV 2.2 

Germany, Italy, 
Czech Republic, 
Slovakia 

CSFV 2.3 

Buffalo(Syncerus caffer) Germany(zoo) BVDV-1 

Eland(Tragelaphus oryx) Zimbabwe BVDV-1 

Canadian bison
(Bison bison bison) Canada BVDV-1a, BVDV-1b 

Alpaca(Lama pacos) UK, USA BVDV-1b 

Pudu(Pudu puda) Chile BVDV-1b 

Bongo(Tragelaphus euryceros) Germany(zoo) BVDV-1b 

Deer(unspecified) New Zealand BVDV-1c 

Roe deer(Capreolus capreolus) Germany BVDV-1d 

Mouse deer(Tragulus javanicus) Denmark BVDV-1f 

Deer(unspecified) Great Britain BVDV-1j 

Giraffe(Girafa camelopardalis) Kenya Giraffe genotype 

Reindeer(Rangifer tarandus) Germany(zoo) BDV-2 

European bison
(Bison bonasus) Germany(zoo) BDV-2 

Chamois(Rupicapra pyrenaica 
pyrenaica) Andorra BDV-4 

Pronghorn antelope(Antilocapra 
americana) USA Pronghorn genotype 

표 1. 가축 돼지, 소, 양 및 염소 이외의 종에서 분리된 페스티바이러스의 유전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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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잠복기간
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일에서 10일이다(Moennig et al., 2008). 농장

내에서 임상 징후는 바이러스 유입 후 2주에서 4주 후 또는 그 이후에야 명백해질 
수 있다(Laevens et al., 1999). 임상적 징후의 심각성은 주로 동물의 나이와 바이
러스 독성에 따라 달라지며, 나이든 사육 돼지에서 감염과정은 종종 경미하거나 무
증상으로 나타난다. 모돈의 자궁에서 감염된 새끼 돼지는 출생 시 건강 여부와 상
관없이 지속적으로 감염된 보균자이며, 만성감염인 경우 감염 단계가 30일 이상 지
속될 수 있다. 

4-3. 바이러스의 생존력
4-3-1. 환경에서의 생존

많은 외피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CSFV는 중간 정도의 취약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재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 환경에서 짧지만, 가변적인 생존 시간을 
나타내지만 중요한 것은 저장된 고기와 같은 유리한 환경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바이러스의 내구성은 온도, 습도, pH, 유기물의 존재, 그리고 다양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포함하는 많은 물리적, 화학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돼지열병의 많은 발생은 바이러스 매개체 확산으로 야기 될 수 있다는 것이 밝
혀졌기 때문에 환경에서의 CSFV 안정성은 특히 중요하다. 

바이러스는 분뇨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액체 분
뇨보다 고형 분뇨에서 더 오래 생존한다고 보고되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물에서 바
이러스의 생존 시간은 20℃에서 6일에서 24일까지 다양하다고 보고되었다.

CSFV의 감염성은 높은 온도(예: 60℃에서 10분) 또는 자외선에 의해 비활성화 
될 수 있다. 바이러스의 지질 외피 때문에 세제와 지질 용매는 바이러스를 쉽게 비
활성화 시키며, 바이러스의 비활성화율은 보관 온도와 반비례한다. CSFV의 평균 반
감기는 5℃에서는 2일에서 4일 사이지만, 30℃에서는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인 것으
로 나타났다. 100℃ 이상의 온도에서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은 1분 미만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90℃에서 1분, 80℃에서 2분, 70℃에서 5분 동안 처리했을 때 비활성화 
되었다.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안정하며(현탁 매체에 따라 안정성이 다름), 실험
실에서의 취급 및 진단 가검물의 운송을 용이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진단 가검물은 
실온에서 짧게 보관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가능한 경우 4℃에 보관해
야 한다. 또한 CSFV는 일반적으로 pH 5~10 범위의 중성에서 약알칼리성에 안정하
지만, pH 3 이하 또는 pH 10 이상에서는 빠르게 비활성화된다. 바이러스의 반감기
는 온도와 pH에 따라 달라지며 pH 4.0 미만의 pH 영향은 21℃보다 4℃에서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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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두드러지며, 에어로졸의 경우 바이러스는 4.5분에서 15분 사이의 반감기로 최소 
30분 동안 감염성을 유지한다(표 2). 

바이러스는 에테르 또는 클로로포름, 세제, 디옥시콜레이트, 사포닌과 같은 유기 
용매와 염소 기반의 소독제, 세제, 페놀, 4차 암모늄 화합물 그리고 알데하이드와 
같은 광범위한 화학 물질에 의해 비활성화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저온 살균 또는 
철저한 조리법으로도 사멸시킬 수 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고기를 65℃에서 30분 
또는 71℃에서 1분 처리하면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5 TCID50/mL로 
오염된 혈액은 66℃에서 60분, 68℃에서 45분, 69℃에서 30분 동안 처리하면 비활
성화될 수 있다. 

Temperature pH 3.0 pH 3.5 pH 4.0 pH 7.0 

4°C 70(25-118) 174(156-197) 260(224-299) NA*

21°C 5(5-6) 5(4-5) 11(10-14) 50(24-77) 

37°C NA NA 0.7 7 

표 2.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반감기(시간, hr)에 대한 pH 및 온도의 영향(Source 
: Depner et al., 1992) 

 *NA : Value not determined 

4-3-2. 동물에서의 생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들은 소변, 대변, 눈, 비강 분비물뿐만 아니라 타액 속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돼지열병에 감염이 되지 않은 돼지에게 
감염원으로 작용한다. 중요한 것은 돼지에서 임상적 징후가 나타나기 며칠 전에 바
이러스를 배출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Van Oirschot, 2004).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보균한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들은 임상적 징후를 보이거나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
고 수개월 동안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다(Terpstra, 1991). CSFV의 주
요 전염 경로가 돼지에서 돼지로 직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충분
히 입증되었다. 

4-3-3. 동물성 제품 및 동물성 부산물에서의 생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햄, 살라미 등 소시지를 포함한 촉촉한 배설물과 신선한 육

류 제품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 바이러스는 냉동 돼지고기에서 4년 이상 생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냉장 보관된 신선한 돼지고기에는 최대 85일까지 바이러
스가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Edgar et al., 1949; Birch, 1917; Doyle,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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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s, 2000). 천연 소시지 포장 생산에 사용되는 돼지 내장은 CSFV를 옮길 수 
있으므로 돼지에게 사람의 음식쓰레기를 먹일 경우, CSF 음성인 동물에게 바이러스
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열, 세제, 지질 용매, 프로테아제 및 
일반 소독제에 의해 쉽게 비활성화 될 수 있다(표 3). 

감염 장기 
및 재료

노출(저장)기간 생존 기간

혈액

(-20℃)
냉장건조상태 
4 - 8 ℃ 
실온 
자연조건(37℃, pH 5.2) 
부패된 혈액이나 흙 속에 매몰된 장기 내 

270일 
180일 이상 
720일 이상 
90일 이상 
8일 
7- 14일 

림프절 동결 상태 9년이상
피부 4 ℃ 33일
골수 3.3 ℃ 55일 이상 
부패된 장기 야외조건 4일 미만 
눈물 및 콧물 10 - 18℃ 2일 이상 
돼지 뇨 실온 21일 이상 

사체

초저온 냉동고(-70 ℃) 
겨울에 매장된 상태 
냉장고 
여름에 매장된 상태

226일 이내 
수개월 
95일 이내 
7일 이내 

오염된 축사 더운 날씨 
완전하게 청소 및 소독된 상태 

1 - 7일 미만 
14일 미만 

배설물 및 깔짚 더운 날씨 
완전하게 청소 및 소독된 상태 28일 이상 

식육(meat) 냉장 상태 
-11 ℃ 

33일 이상 
4년이상 

베이컨 냉장 상태 27 - 57일
햄 염 지 84일 이상 
근육 염 지 95일 이하 
소시지 냉장 상태 180일

표 3.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노출 기간에 따른 생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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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돼지열병의 감염 형태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임신한 모돈의 태반을 통과할 수 있으므로 모든 발달 단계

에서 태아를 감염시킬 수 있다. CSFV의 감염 결과는 바이러스 균주의 독력과 모돈
의 임신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임신 초기 모돈의 감염은 유산, 사산, 미라
화 및 기형을 초래할 수 있다. 임신 50일에서 70일 사이에 모돈이 바이러스에 감염
되면 지속감염돼지(PI)를 출산하게 되며, 이는 임상적으로 정상으로 나타나고 몇 달 
동안 생존하게 된다. 교미 40일 후 저독성 변종 CSFV에 감염된 모돈은 새끼의 출
산 전후기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교미 65일 후에 감염된 새끼는 
출생 후 폐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임신 중에 바이러스에 더 늦게 감
염된 모돈일수록 감염되지 않은 돼지들이 더 많이 태어나며, 임신 중 감염이 일찍 
일어날수록 지속적인 감염이 나타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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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 요소
수입된 오염된 돼지 제품은 종종 이전에 질병이 없었던 지역에 CSFV를 도입하

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염된 돼지고기가 포함된 음식쓰레기를 먹이로 먹이는 행동
은 이전에 돼지열병이 없었던 지역에서 주된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이
유로 인해 돼지열병이 없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음식쓰레기를 먹이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부 농부들이 불법적으로 음식쓰레기를 먹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인 인식과 법규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발병을 예방하기에 충
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음식쓰레기를 먹이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감염된 돼지로부터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멧돼지와의 
접촉, 오염된 매개체에 대한 노출을 허용하는 적절한 위생 조치의 부족을 포함하여 
열악한 관리 및 생물보안관리가 포함된다. 역학 조사 및 바이러스 유형에 대한 연
구는 감염된 멧돼지가 유럽에서 수많은 돼지열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했다.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돼지의 이동에 의해 질병의 확산이 촉진되
며, 다른 사육농장이나 시장에서 이유자돈을 구입하면 바이러스가 취약한 개체군에 
유입될 위험히 높다. 감염된 멧돼지의 정액도 돼지열병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전염은 사람, 야생동물, 무생물을 통해 발생할 수 있지
만, 바이러스가 이웃 농장들 사이에 퍼지는 정확한 매커니즘은 제대로 정의되지 않
았다. 네덜란드는 돼지 무리에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요인으로 돼지 
이외의 다른 동물 종의 존재,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돼지 사육장에 출입하는 경
우, 보호 부츠를 착용하지 않고 돼지를 운송하는 경우, 고압 세척 시 발생하는 에어
로졸 등을 감염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 15 -

7. 돼지열병 바이러스(CSFV)의 질병
7-1. CSFV의 유행

많은 연구들은 야생돼지와 사육돼지의 돼지열병 확산에 대해 보고했다. 네덜란드
의 경우 멧돼지 116마리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1마리가 CSFV에 대한 혈청 양
성반응으로 나타났고(Stegeman et al., 2000a,b), 프랑스에서는 1991년부터 1998
년까지 12,025마리의 멧돼지 중 80마리(0.7%)가 혈청 양성반응으로 나타났다
(Albina et al., 2000). 또한 프랑스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 돼지열병이 두 차례 
발생했으며, 이때 검사한 멧돼지 샘플 3,337개 중188/2525개(7.45%)가 ELISA에서 
양성이었고, 62/152개(42.8%)가 바이러스 중화항체 양성이였으며, 70/1707개(4.1%)
는 PCR 양성, 15/84개(17.9%)가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Pol et al., 2008). 이외에
도 돼지열병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된 유병률은 표 4에 나타내었다. 

Country Type of pig Number of samples 
tested(% positive) References

Croatia wild boars 259(46.7%)
44(36.6%)

(Roic et al., 2006; 
Zupancic et al., 
2002)

Switzerland wild boars 1,294(14.0%) (Schnyder et al., 
2002)

Germany
(The federal states 
Sachsen-Anhalt and 
Brandenburg)

wild boars 659(5.0%) (Oslage et al., 1994)

Netherlands domestic pigs 
wild boars

135,000(64.0%)
116(9.0%)

(de Smit et al., 
2000a; Stegeman et 
al., 2000)

France Wild boars 12,025(0.7%) (Albina et al., 2000)

표 4. 다양한 국가에서 보고된 돼지열병 유병률

7-2. 임상증상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바이러스 변종, 숙주의 면역반응, 나이, 품

종, 유전적 배경, 돼지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수반되는 감염에 의해 결정된
다(Belak et al., 2008; Borca et al., 2019; Cao et al., 2018; Ganges et al., 
2008; Tarradas et al., 2014; Trautwein, 1988; von Rosen et al., 2013v). 돼지
열병은 증상이나 병변과 함께 병력을 참고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돈단독, 살모넬라감염증 등과의 감별진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병의 증상과 병
변은 바이러스주의 독력, 감염돼지의 일령, 개체의 면역상태 그리고 타 질병과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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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감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징적인 임상소견 및 병변을 숙지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은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5, 6).

임상증상 최초 발생일 경 과
운동감소 2 ～ 6일 폐사까지
발열 2 ～ 6일 폐사 전까지
백혈구 감소증 2 ～ 6일 폐사까지 간헐적, 세균 감염 시 백혈구
결막염 4 ～ 7일 증가
허들링 4 ～ 7일 폐사까지
구토 4 ～ 8일 폐사까지
호흡곤란 4 ～ 8일 폐사까지
경련 5 ～ 8일 폐사까지
변비 5 ～ 8일 12일 경과 후 거의 볼 수 없음
홍반 5 ～ 8일 폐사까지
설사 6 ～ 10일 폐사전 청색증
운동실조 7 ～ 10일 폐사까지 간헐적
피부 출혈 7 ～ 12일 폐사까지
청색증 9 ～ 14일 폐사까지
귀 발적 15 ～ 20일 폐사까지 간헐적
부분적 탈모 25 ～ 30일 폐사까지

표 5.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후 임상증상 및 지속 기간 

7-2-1. 급성 형태
◯ 돈군에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단지 몇 마리의 돼지에서만 임상증상을 

보이며 식욕결핍, 후구마비 등 신경 증상 또는 혼수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6일 이내 체온이 42℃까지 높아지나 독력이 약한 돼지열

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경우에서는 체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 초기 증상으로 눈꼽이 끼고 변비 증상이 나타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황회색의 

수양성 설사를 하게 된다.
◯ 감염돈군의 돼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모여 있거나 포개어 있으며 오한을 느

끼는 것처럼 보인다.
◯ 백혈구 수는 전형적으로 혈액 ㎣당 보통 3,000～9,000까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 

후기에 살모넬라 및 파스튜렐라가 혼합 감염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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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돼지열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험이 없는 생산자나 기타 사람들은 
돼지열병을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형적인 형태의 돼지열병은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한다.

7-2-2. 만성 형태
◯ 만성형 돼지열병은 약독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발생되며 흔히 위

축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 몇주 후 일반적으로 식욕과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경과 할수록 많

은 돼지가 병이 재발하거나 폐사한다.
◯ 약독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중에서는 17주까지 생존하며 어떤 경우

는 21주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지속된다. 
그러나 다른 세균성 질병 등에 혼합 감염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난다.

◯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돼지는 노란색을 띤 담즙색 액체를 토해내거나 피부의 진
전 증상이 관찰된다.

◯ 많은 경우에 흐느적거리거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특징인 현저한 신경 증상을 보인다.
◯ 수 주 동안 생존한 돼지는 낮은 정도의 발열, 백혈구 감소증과 전반적으로 외관상 

일시적인 호전을 보이다가 식욕감소, 침울, 설사, 체온상승 그리고 폐사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만성 돼지열병 증상으로 발전된다. 

감염시간 독성 CSF의 
형태

임상증상

출산 후 높음

과급성

ž 전형적인 임상 징후 없이 급속한 진행을 
특징으로 하며, 갑작스러운 폐사가 발생함

ž 감염 후 5일 이내에 높은 이환율과 폐사율이 
나타남

ž 발병 초기에 어린 돼지는 질병의 사전 징후 
없이 폐사한 채 발견될 수 있음

ž 24-48시간 이내에 무기력증을 동반한 폐사
ž 치사율 100%에 달할 수 있음

급성

발열(39.5–42°C)

초기 징후로는 식욕부진, 무기력증, 함께 모여있는 
모습, 결막염, 호흡기 증상, 변비가 있으며, 이후 
설사가 발생함

표 6. 돼지열병의 임상적 징후(Source : Bulu.,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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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장애, 뻣뻣한 걸음, 서있을 수 없거나 서기를 
꺼리는 증상, 경련

말초 부위의 충혈 또는 청색증(귀와 주둥이 부위)

감염 2-3주 뒤 폐사

호흡곤란, 기침

유산, 미라화, 사산 및 태아 기형

최대 100%의 치사율에 이름

이질 또는 설사, 결막염, 비강 분비물, 구토

감염 2-3주 후에 CSF에 대한 중화 항체 검출

중증 백혈구 감소증

보통 만성

발열(> 40.5°C), 불규칙하게 변동할 수 있음

보통 2-4개월 동안 생존 후 폐사

폐렴, 기침

급성형태 보다 낮은 치사율

면역체계가 항체를 생성하기 시작함에 따라 혈청 
샘플에서 항체가 일시적으로 검출될 수 있음

태아기 낮음 아급성

임신 초기 감염은 유산, 사산, 미라화 및 기형을 
초래함

임신 50-70일 사이의 모돈이 감염된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끼돼지의 출생을 초래하며, 
출생 시 임상적으로 정상일 수 있고 몇 개월간 
생존할 수 있음

출생 후 새끼 돼지는 일반적으로 성장 부진, 허약
함, 또는 선천성 떨림 증상이 있음

감염 2-11개월 후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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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병리학
7-3-1. 급성 형태
◯ 처음 심급성으로 폐사한 돼지에서는 돼지열병 병변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전

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돼지열병에 감염된 임신 모돈에서 미이라나 사산이 관찰될 수 있다. 감염 태아

는 부종, 복수, 두부 및 사지기형, 피부 및 각종 장기의 점상출혈, 그리고 폐와 
소뇌형성부전 등이 나타난다.

◯ 귀, 복부 및 서혜부 등의 피부에 자반이 나타나며 이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자주
색 변색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비장에는 점상·반상출혈 및 출혈성 경색이 관찰된다.
◯ 각종 림프절은 병리학적 변화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내부 장기이다. 림프절 가장자

리 부위에 수종 및 출혈 소견이 관찰된다. 
◯ 종종 관찰되는 병변으로 편도선과 인후두 부위의 괴사 및 출혈, 그리고 심장, 방

광 등 각종 장기의 점·반상 출혈과 대장(종종 결장 부위)에서 단추 모양의 궤양
이 관찰되기도 한다.

◯ 신장 출혈은 급성 돼지열병의 다른 어떤 병리학적 변화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 이 출혈은 점상 및 반상으로 신장의 피막하 표면에 발생하며 드물게 신추체
(pyramid)와 신문(hilus)에도 나타난다.

◯ 급성 또는 아급성 돼지열병에 걸린 일부 돈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폐충혈과 급성 
기관지폐렴을 보인다.

◯ 종종 돼지열병 부검소견이 살모넬라증, 톡소플라즈마 감염증 및 돈단독 등과 유사
하므로 실험실 확진을 받아야 한다. 

7-3-2. 만성 형태
◯ 약독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에서 주로 관찰되는 병변은 림프절이 종

대되고 창백하며 습윤해 보이는 것이다. 
◯ 신장에 가끔 심한 점상 또는 반상출혈이 나타난다(Turkey Egg Kidney). 
◯ 만성 돼지열병의 병변은 급성의 경우와 비슷하나 덜 심한 편이다. 만성으로 감

염된 돼지는 출혈이 거의 없이 폐사하고 종종 맹장과 결장에 단추상 궤양이 있
다. 만성 병변으로 괴사성 장염과 기관지폐렴이 흔히 나타난다.



- 20 -

그림 3. 돼지열병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병리학적 변화
(Reference: https://www.gn.go.kr/farm/contents.do?key=6185) 

7-4. 질병의 전파
바이러스 인자와 관련하여 독성과 돌연변이는 질병 전파에 중요한 인자이다. 또

한 독성과 항원성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전염성이 높은 CSFV 감염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동물의 죽음을 초래하는 반면, 중등도 내지 저독성의 분리주는 
장기간의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Van Oirschot, 1999).

숙주 인자의 관점에서 돼지열병의 전파는 개체군 내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돼지의 이동, 개체군의 밀도, 감수성숙주와 보유숙주의 존재, 개체군 연령 및 의인
성 요인을 비롯한 많은 요소에 의해 향상된다(Dahle et al., 1992). 지속적인 감염
은 돼지 개체군에서 질병이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기전이다. 지속적인 감염은 일반
적으로 태아의 면역반응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없는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며, 
바이러스 혈증의 확립을 위한 최적의 시간은 태아 면역 체계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
(Moennig, 1990). 

바이러스의 전파는 오염된 매개체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Karsten et al., 2005). 차량을 통한 전파와 관련하여 트럭은 CSFV의 전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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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첫 번째 돼지열병 근절 조치가 시
행되기 전에 약 39마리의 무리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사육 농장에서 
비육 농장으로 이유자돈을 운송하는 것은 돼지열병 확산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종종 장거리에 걸친 운송들은 추적할 수 없는 많은 접촉을 초래할 
수 있다. 

돼지열병은 농부, 수의사, 인공수정 기술자, 거세자가 오염된 기구를 사용했을 때
도 감염될 수 있다. 한 마리 이상의 돼지나 하나 이상의 농장에서 피하 주사 바늘
을 사용하는 것 또한 바이러스 전파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 백신접종 시 다른 농장
에서 같은 병의 백신을 사용할 때도 질병이 확산할 수 있다(Plan AVE, 2012). 이외
에도 감염된 멧돼지의 정액을 통해 질병의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Elbers et al., 
1999; Risatti et al., 2005). 야생 멧돼지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야생 멧돼지와 사육돼지 간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Weesendorp et al., 2008; Plan AVE, 2012).
 

그림 4. 돼지열병바이러스의 전파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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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돼지열병 현황
1. 국내 돼지열병 발생 현황 및 문제점
1-1.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현황

우리나라 돼지열병의 최초 발생 기록은 1908년으로, Tokisige가 일본 농무성의 
의뢰로 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을 조사한 자료에 65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
되어있다. 이후 1946년까지 주로 함경도 및 평안도 등 주로 북한지역에서 발생되었
으며,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생이 확인된 것은 1947년 10월 서울시내 불이농
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때 분리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불이주(不二株)로 명명하였
다. 그 이후 1948년에는 전국적으로 대유행하여 약 30만두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였
다. 

돼지열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여 1952년부터 가토화생백신(ROVAC)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이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1955년에 다
시 전국적으로 13,545두의 폭발적인 발생이 있었다. 이후 1967년부터 LOM 백신을 
사용함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매년 발생이 지속되어 연평
균 돼지 총 사육두수의 약 0.05%가 돼지열병으로 폐사되어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
해를 주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146건 11,534두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 
1996년 6월부터는 돼지열병 국가근절대책이 수립되어 100% 예방접종의 목표를 설
정하고 돼지열병 백신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지도, 검사 
및 행정조치 등 강력한 방역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 항체 양성률이 
높아져 1997년 20건(1,912두)이던 발생률이 1998년 6건(985두) 및 1999년 5건
(1,683두)으로 감소하였으며, 1999년 8월에 경기 용인 지역의 발생을 마지막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로 돼지열병 청정
화를 추진하였는데 제주도가 제일 먼저 1998년 2월 1일에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1999년 12월 18일에 청정화를 선포하였으며, 경상북도 울릉군이 1999년 12월 10
일에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2001년 2월 1일에 청정화를 선포, 이어서 강원도가 
2001년 1월 1일에 예방접종을 중지하여 2001년 7월 1일에 청정화를 선포하였다. 
이에 2001년 12월 1일에 전국적으로 전면 예방접종 중지하여 돼지열병 청정국에 
진입하게 되었고 WOAH에서 요구하는 청정국 요건에 부합되어 처음으로 청정국 선
언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2002년 4월 철원에서 돼지열병이 재발한 이래로 2003년 돼지열병이 전
국적으로 확산하여 2003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되었
다. 강력한 백신 정책을 실시한 후 돼지열병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2008년에는 7
건이 보고되었고 2009년을 마지막으로 돼지열병 발생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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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경남 사천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야외주가 발생하였다. 사천 양돈장에서 돼지
열병이 발생하였을 때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주변 농장에 백신접종을 강화하였
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주변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아 피해 사항이 거의 
없었다. 이후 2016년에 돼지열병 야외주 감염은 제주도 한림읍 1건, 경기 연천 1건
이 발생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발생 농가의 살처분 및 방역을 강화하였고 연천의 
경우 발생 농가에서 부분적 살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주변 농장의 백신접종을 강화하
여 주변 농장으로의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사항이 거의 없었다(표 
7). 

년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23

양성농가수 2 5 7 2 0 0 0 1* 0 0 2* 0

양성돼지수 1,074 58 99 318 0 0 0 4 0 0 218 0
 * 항원 검출 : ‘13년 경남 사천(1), ’16년 제주(1), 강원 연천(1)

※ 2013년 이전 발생 CSFV(2.1b 유전자 타입), 2016년 이후 발생 CSFV(2.1d 유전자 타입)

표 7. 양돈장 사육돼지 CSF 발생현황(2006-2023) 

야생 멧돼지의 경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CSFV 2.1d 유전자 type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0~2011년에 7건의 항원 양성이 검출되었다. 2012년~2016년도 사이에는 
야생 멧돼지에서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1건
이 검출되었고 2020년도에는 강원 홍천(3), 동해(1), 원주(1), 경북 문경(1), 충북 충
주(1)에서 발생하였다. 2020년 말부터 강원과 경기지역에 돼지열병 미끼백신을 살포
함에 따라 2021년도부터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표 8). 

년도 ‘10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검사
샘플수

1,356 1,652 1,851 1,795 1,413 1,683 1,670 1,320 2,297 2,140 2,340 2,270 1,800

항체
양성

17 15 2 5 6 7 20 47 200 93 42 40 17

항원
양성

7 0 0 0 0 0 3 2 11 7* 0 0 0

※ 멧돼지 : 2010년 이후 발생하는 CSFV(2.1d 유전자 타입)
 * 2020년 검역본부 항원 검출(7) : 강원 홍천(3), 동해(1), 원주(1), 경북 문경(1), 충북 충주(1)

표 8. 국내 야생 멧돼지 돼지열병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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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돼지열병 관리(방역)을 위한 법제도
[시행 2022. 8. 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61호, 2022. 8. 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주사ㆍ검사ㆍ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
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돼지열병에 걸렸다
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를 말한다.

2.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
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리 단위 보
다 작은 부락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ㆍ
군수가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3. "보호지역"이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4. "예찰지역"이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 이내

의 지역을 말한다.
5. "발생일"이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방

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축에서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법 제4조에 따른 가축방역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는 지역별 가축방역협의회
(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중앙협의회에서는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
다.

1. 정부의 돼지열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돼지열병 발생시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효율적 방역 실시방안에 관한 사항



- 25 -

3.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 및 허용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돼지열병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협의회는 관할구역의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
협의한다.

1. 관할지역 안의 돼지열병 근절 및 청정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경우 청정도 유지ㆍ양돈장 감시 등 방역실시 상황 평가 

및 이에 관한 사항
3. 돼지열병 발생시의 살처분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지역내 돼지열병 근절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화 단계에서 발생 시 방역요령
제5조(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한 자 또는 이러한 돼지를 진단하였거나 이

러한 돼지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동물병원ㆍ수의과대학ㆍ동물약품ㆍ사료업체 
및 기타 병성감정기관 소속 수의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돼지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
고를 받은 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지체없이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은 지체없이 시ㆍ도 가
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즉시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시료를 
채취하여 병성감정을 하고 역학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ㆍ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지 입구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와 사람, 사료ㆍ장비 ㆍ차량 등의 출
입통제 및 소독실시

2. 최근 돼지의 이동사항ㆍ양돈장의 출입자ㆍ출입차량 파악
3. 보호지역과 예찰지역 안의 양돈농가 현황 파악
4. 보호지역과 예찰지역의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준비

④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장에서 돼지열병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도축작업 중지, 



- 26 -

의사환축 격리, 계류가축 및 도축물량의 이동제한, 도축장 출입통제 및 소독실
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현황 파악 등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
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돼지열병 발생시 조치)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 받은 병성감정 결과 돼지열병

으로 판정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
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돼지열병으로 판정되거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가축의 소유자에게 사육돼지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며, 발생농장으로 반입된 돼지 및 발생농장에서 이동된 돼지의 사육 
양돈장,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 생산농장 및 발생농장에서 정액을 공급한 농
장 등 제11조에 따른 역학관련 농장의 관할 시장 ㆍ군수는 해당 농장의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우선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관할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
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양돈장 또는 도축장에서 돼지열병이 발견될 경우 해당 양돈장 또
는 해당 도축장으로 해당 돼지를 출하한 양돈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 및 예찰
지역을 정한 후 돼지열병 발생 확진 즉시 법 제19조에 따라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지역의 양돈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
여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은 발생양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
다

1.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최초 이동제한 지역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예찰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다시 설정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정한 후 역학적 
사정 등으로 지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
장과 공동조사를 실시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도축장에서 돼지열병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 도축장내 감수성 동물
의 살처분을 명하고, 오염가능성이 있는 도체 ㆍ내장 등 부산물은 모두 폐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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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도축장내 모든 시설 ㆍ장비 등 소독조치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 도
축을 허용하고, 출하농장 역학조사,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보호지역과 예찰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전 두수
에 대하여 긴급 임상관찰을 하여야 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죽거나 가축전염병에 감
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돼지열병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 예방접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ㆍ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돼지열
병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여부 및 예방접종 돼지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제한 기간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은 마지막 발생지의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 

완료 후 보호지역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예찰지역의 경우에는 21일 이상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동제한지역 안에서 추가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되어 밀집사육 등으로 인한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협의회를 개최
하여 도축장 출하허용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축장 출하 허용은 시
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한정하되 임상관찰 및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항
체검사 및 항원검사와 역학조사 등의 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정도축장은 수출용 돼지를 도축하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제10조(방역반 편성운영)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
여 시ㆍ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수
의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역학조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
기관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
생된 날로부터 21일전까지의 돼지 이동사항, 돼지와 접촉한 사람 및 물품 등에 
대해 추적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 및 방역조치 내용은 별표 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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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 사육돼지를 포함한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
여 살처분 이전에 역학분석 용도의 채혈등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장은 역학조사에 의한 기술자문 또는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학계, 단체, 공무원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
영할 수 있다.

제12조(이동제한 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장 사육돼지에 대하여 살처분을 완료하고 

제2항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감수성동물을 시험 입식하여 40일 경과 후 
혈청검사ㆍ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양돈장에 대한 돼지의 입식을 
허용한다. 다만 예방적으로 살처분 한 농장의 경우는 이동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험 입식은 생략할 수 있으며, 살처분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입식하는 경우도 시험입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마지막 발생지의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보호지
역은 30일 이후, 예찰지역은 21일 이후 전 두수에 대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항체검사ㆍ항원검사 및 역학조사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동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장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제13조(예방 접종 시기 등) 
① 돼지열병 예방접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끼돼지는 생후 55∼70일령에 1회 접종. 단 추가 접종을 원할 경우 생후 40일

(5∼6주)째 1차 접종을 하고, 생후 60일(8∼9주)째에 2차 접종
2. 종돈 또는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하되 모돈의 경우에는 종부 2～4주(21일 전

후)전에 1회 접종
3. 수입되는 돼지는 수입검역 완료 후 출고시에 1차 접종을 하고 1차 접종을 실시

한 날부터 3주 후에 2차 접종. 다만, 임신중인 수입 돼지는 백신접종 금지
② 시ㆍ도지사는 양돈장 인근지역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

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반입 즉시 돼지열병 예방접종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방 접종지역에서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하는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돼

지열병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을 명하고, 발생농장 사육돼지 등 전파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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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의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 완료후 40

일 경과후 정밀검사 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다
만, 도축장 출하는 살처분 완료후 20일 경과후 정밀검사 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
단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의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열병이 발
생하여 이동제한중인 농장의 모돈에 대한 고역가 항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
사결과 임상증상은 없으나 고역가 항체가 검출되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시장ㆍ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지정도축장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예방접종확인 등)
① 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3

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등을 목적으로 양돈장 밖으로 이동
하는 돼지,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ㆍ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돼지와 특수 사육ㆍ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돼지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돼지열병 및 구제역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에서는 돼지
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돼지열병예방접종 대
장이나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열병ㆍ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에 
의한다.

제16조(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 
① 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돼지열병 예방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희망농가의 예방접종은 시장ㆍ군수가 지정
한 자가 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농가별 돼지
열병 예방접종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예방접종 승인을 받은 농장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돼
지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표시를 명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예방접종 승인 농가의 모돈 두수 등 사육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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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

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양돈장 : 과거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의 양돈장 또는 돼지열병 예방주사 미접

종 의심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장당 최소 10마리 이상 검사
2. 도축장 : 축주가 발급한 돼지열병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우선으로 검사하되 항체보유 비율이 검사두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해당 돼지의 출하농장에 대해 확인검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율이 80%미만 농가에 대하여
는 검사결과 통보 후 1개월 후 제1호에 따른 검사를 다시 실시

② 검역본부장은 전국의 돼지열병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돼지를 중심으로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야외 바이러스 역학조사)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열ㆍ식욕부진ㆍ원인불명의 설사 등 돼지열병 임상증

상을 나타내는 돼지에 대하여 돼지열병 감염여부(야외 바이러스주 유무)를 검사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를 검사하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의 야외 바이러스주 검사사항 확인 등 국내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
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검사 의뢰되는 가검물
에 대해 돼지열병 항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방역관리 상황조사) 시ㆍ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양돈장
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양돈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돼지
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돼지열병 및 그 밖의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수립)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돼지열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
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예방접종금지 및 지역별 청정화 확인단계 방역요령



- 31 -

제21조(예방접종 금지 등)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안에서 최근 1년(제2호의 경우에
는 6월)동안 돼지열병 방역상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돈농가에게 사육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조치
를 명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하여 예방접종 금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도서ㆍ벽지 등 지리적 여건, 시ㆍ군간의 방역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ㆍ군 단위별
로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수
출제한ㆍ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돼지열병의 발생이 없어야 할 것.
2. 돼지열병 면역형성율이 95% 이상이 되어야 할 것.
3.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
4. 예방접종 금지 이후 돼지열병 발생시 이동제한,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안의 돼

지에 대한 검사, 살처분 및 도태보상, 돼지 재입식 자금의 지원 등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역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제22조(예방약 수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분기별 돼지열병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 시작 전월 10일까지 파악

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당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국적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체에 
알려주어야 하며, 제조업체에서는 시ㆍ도별 소요 예방약을 적기에 제조ㆍ공급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검역본부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
보)하여야 한다

제23조(예방접종 금지지역 방역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운용
2. 지방협의회 주기적 개최(예방접종 금지 후 분기별 1회 이상)
3. 농장 일제 임상검사(예방접종 금지 후 2개월마다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작

성)
4.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 실시사항 관리감독
5. 돼지열병 예방약 판매ㆍ유통금지와 회수
6.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

가. 항체검사 : 예방접종 금지 후 6개월까지는 예방접종 상황 및 항체소실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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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파악을 위해 무작위 시료채취 검사를 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표본
채취 항체검사 계획수립

  나. 항원검사 :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농가 사육돼지 무작위채취, 농장 예찰
활동 및 도축검사시 위축돈(성장지연 돼지)은 채혈하여 검사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제6호 가목에 따른 항
체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방역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신속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야 한다.

2. 혈청검사 결과 항체 양성 돼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존재 유무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된 때에는 당해 농장 사육돼지 전체에 대
하여 신속히 살처분 하고, 제5조 내지 제12조에 준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의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 보유검사를 하고 시ㆍ도가
축방역기관장의 야외바이러스 검사사항 확인 등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
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에서 돼지열병 발생시 이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비상방역대
책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검사 및 기술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예방접종 금지지역 농가 지도)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돼지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입식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열병 예방접종 지역에서 돼지를 구입하
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돼지열병 예방접종 사실 확인
나. 입식돼지를 생산하였거나 사육한 지역의 돼지열병 발생상황 및 야외바이러

스 존재 등 역학정보의 확인
다. 구입돼지를 양돈장에 입식한 날부터 40일간의 격리사육 및 임상검사 실시

2. 남은 음식물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때에는 이를 80℃(심부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 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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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종부 또는 인공수정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종돈이나 해당 종돈에서 생산
된 정액을 사용

4.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열병 예방접종 지역의 종돈 또는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는 때에는 자연종부 또는 정액을 생산한 돼지에 대하여 예방접종 
상황, 항체보유상황 및 해당 돼지 사육농장의 역학정보 확인 등

제25조(지역별 청정화 확인 및 선포) 
①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청정화 획득을 위하여는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 예방접종과 살처분 정책 병행시 예방접종 중단 후 1년간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살처분 완료후 6월간 돼지열병이 발생하
지 않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청정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청정지역으로 회복하기 위
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동물위생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축 도축 완료후
2.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살처분 완료후 30일 경과

        
제6장 전국적 청정화 유지단계 방역요령
제26조(청정국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돼지열병 
청정화를 마지막으로 선포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돼지열병 청정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27조(청정화 이후 방역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년도 혈청검사 

사업계획에 의한 항체 및 항원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체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하며, 항원검사 

결과 돼지열병 야외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
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사실을 세계동물
보건기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돼지열병 병성감정) 
① 돼지열병 청정화 이후에 돼지열병 병성감정은 최소한 준차폐시설 이상의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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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국가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한다.

1.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를 하며, 돼지열병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즉시 정밀검사 의뢰

2. 검역본부에서는 정밀검사 하여 최종 확진
② 민간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돼지열병 의심 가검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예방약 비축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돼지열병 예방약의 국내 판매 금지
조치 및 동 질병 발생시를 대비하여 예방약 비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과태료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1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

에도 예방접종 한 소유자와 돼지열병 예방접종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및 제15조에 따른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를 위반
한 자 등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
한다. 다만,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에 따른 가축계열화 사업
자, 농업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자돈을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
서 및 분양일령 등을 확인 후 가축계열화 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구분한다.
1. 혈청검사에 의한 처분 : 농장 또는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이 금지된 

지역에서 항체가 검출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예방접종 항체로 확인된 
경우나 예방접종 명령 지역에서 예방접종 항체가 없는 경우(검사두수의 80% 
미만인 경우)

2. 위반사항 신고 등에 의한 처분 :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예방접종 행위 현장적
발(제3자 신고행위 포함)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소유자등이 혈청검사에 의한 예방접종사실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1조(추진실적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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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여야 한다.
1. 돼지열병 예방약 공급 및 접종실적
2. 돼지열병 혈청검사 및 과태료 처분실적
3. 양돈장 및 도축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ㆍ점검 실적
4. 가축ㆍ동물약품ㆍ사료수송차량의 세척ㆍ소독실태 점검실적
5. 기타 교육ㆍ홍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역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등

②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시부터 전국적 청정화 선포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농장 일제 임상검사 실적
3.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
4. 돼지열병 예방약 수거실적
5.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③ 시ㆍ도지사는 돼지열병 청정화 선포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도축검사ㆍ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
3.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검역본부장은 이를 종합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점검 등) 
① 검역본부장은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소속 방역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의 돼지열병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
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또는 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시ㆍ도별 혈청검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국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제33조(균독주 및 가검물 관리) 
① 검역본부장은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의 보관실태를 파악하여 검역본부 

이외에서 보관하고 있는 균독주를 수거ㆍ폐기하여야 하며, 돼지열병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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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독주는 검역본부에서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열병 예방약 제조용 균독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은 모든 돼지열병 의사환축 가검물을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기관에 대하여 돼지열병 
의사환축 가검물의 폐기처리사항 및 돼지 일반 가검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48호, 2016. 6. 7.>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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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존 청정화 모델 및 문제점
1-3-1.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기존 추진모델
①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배경 및 경위
○ 돼지열병 근절대책 수립(96년 7월) 

- 1단계(96년 7월 ~ 98년 6월 : 발생 최소화) : 예방접종 확대실시, 피해 최소
화, 감염돼지 살처분, 발생 농가 이동제한 조치 등 

- 2단계(98년 7월 ~ 00년 9월 : 청정화 준비) : 예방접종 100% 실시, 혈청검사 
확대 및 예방 접종 미시행 농가 관리 강화 등

- 3단계(00년 7월 ~ 01년도 : 근절 확인) : 예방접종 중지 후 청정화

○ 돼지열병 청정화 선언(01년 12월 1일) 
- 일본이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시점(01년 10월)에 맞추어 돼지열병 근

절을 위해 99년부터 100%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며, 2001년 12월 1일 예방
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를 선언하였다.

- 예방접종을 중단한 사유는 아래의 항목에 따라 돼지열병 근절을 확신했기 때
문이다.

ⓐ 면역 항체가 97% 이상 유지되어 예방접종을 100% 실시한 것이 입증되었음
ⓑ 2년 이상 돼지열병 발생이 없어 WOAH 청정국 인증 기준에 부합하였음
ⓒ 전국적인 돼지열병 발생위험도 평가 시험을 시행한 결과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병원성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음
ⓓ 지역적 예방 중단 결과 돼지열병 발생 사실이 없었음 
ⓔ 양돈협회에서 예방접종 전면 중단을 건의하였음(01.11.02) 

○ 예방접종으로 정책 전환
- 02년 4월 16일 : 강원도 철원에서 2건 발생 시 살처분 정책으로 조기 종식되

었다.
- 02년 10월~12월 : 강화, 김포 및 이천에서 총 11건 발생 시 살처분과 함께 발

생지 및 인접 지역에 국한한 예방접종 시행하였다.
※ 철원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Type 2, 중국 동북부, 몽골 지역에
서 발생)이며, 우리나라에 있었던 바이러스(Type 3)와는 달라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03년 3월 18일 : 총 6개도(25개 시 · 군), 65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조기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 시행을 결정하였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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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 종돈을 포함한 사육 돼지에 예방접종을 수행하였다. 

○ 예방접종 정책 유지
- 03년 예방접종 정책으로 전환된 이후 09년도까지 예방약을 100% 공급하였으

며, 혈청검사를 통해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연간 약 35백만두의 돼지열병 백신을 공급하였으며, 2천 건의 혈청검사를 수

행하였다.
- 06년 이후 연도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5 2006 2007 2008
위반 건수(건) 266 515 343 175

과태료 부과액(백만원) 183 142 132 64

- 돼지열병 항체 양성율은 감소하고 발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4 2005 2006 2007 2008
항체 양성율(%) 95.7 94.9 94.7 94.1 94.8
발생 건수(건) 10 5 2 5 7

②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성과 및 실패 요인 분석
○ 추진성과
(A)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 99년 말부터 2년 동안 항체 양성율이 95% 이상 유지되고, 추가 발생이 없어 

2001년 12월 1일 예방접종 중단
- WOAH의 돼지열병 청정국 인증요건에 부합되어 2001년 12월 1일 청정국임을 

선포하고 증빙자료를 WOAH에 제출
   * 제주도는 99년 12월 18일, 울릉군은 01년 2월 1일, 강원도는 01년 7월 청정화 선포

- 99년 8월 용인지역 돼지열병 발생 이후 27개월 동안 미발생
- 야생 멧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바이러스 항원 검사 음성 확인
(B) 체계적 방역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 돼지열병 방역 실시요령 · SOP, 예방 접종실시 명령 등 제도화
-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기틀 마련
(C) 민간방역기구 발족의 계기 마련
- 중앙/시 · 도, 시 · 군 등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 구성 및 운용
- 돼지열병 박멸 비상대책본부 설립 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확대 ·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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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요인 분석
(A) 농장 단위 방역관리 미흡
- 소규모 농가의 경우 정부 주도의 방역 추진에 따라 자율방역 의지가 부족하고, 

중대규모 농가는 방역 의식이 미흡
- 위축돈이 발생하거나 많은 두수 폐사시에도 신고 지연
(B) 위생적 · 체계적 관리시스템 미흡
- 양돈농가 현황이 미흡하여 농가별 방역실태 파악 지연
- 이동 가축 등에 대한 방역관리 시스템 미구축
(C) 병성감정 체계 및 농장 · 도축장 사이의 피드백 시스템 부재
- 신고 · 검사 결과 통보 관련 체계 미흡(민간병성감정기관)
- 농장 · 도축장 사이 피드백 체계 미구축으로 도축 검사 활용 미흡
(D) 해외로부터 유입 가능성 상존
-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 이들 국가와의 인적 · 물적 교

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유입 가능성 증가

③ 2009~2015년도의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
○ 초기 돼지열병 청정화 구축단계(03~08년도)
(A) 돼지열병 발생 최소화 정책 유지 
- 돼지열병 예방약(생독백신) 100% 공급 및 도축장 · 농가 단위 항체 양성율 검

사를 통해 80% 미만 농가에 과태료 부과
- 돼지열병 양성축 발생 시 환축 및 의사환축 살처분
- 살처분 완료 후 40일 경과 시 정밀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제

한 해제(도축장 출하는 20일 후 정밀검사)
  ﹡ 제주특별자치도는 돼지열병 예방 접종 금지

(B) 방역사업 추진 주체 : 정부 주관
(C) 예찰 및 방역관리 현황
- 새끼돼지는 생후 40일(5~6주)째에 1차 접종을 하고, 생후 60일(8~9주)째에 2차 

접종, 종돈 또는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
- 도축장 모니터링 및 농가별 연 1회 시료채취·검사(항체 210 천두, 항원 50 천

두), 항체가 80% 미만 농가의 경우 과태료 처분
  ﹡ 항원 · 항체검사 대상은 105일령 이상 비육돈 위주(번식돈 일부 포함)

  ﹡ 과태료 부과 실적(08년 상반기) : 175건, 64 백만원

-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때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도축 



- 40 -

검사 신청 시 제출 의무화)
  ﹡ 자돈의 경우 본인 농장으로 이동 시 휴대하지 않아도 되지만 판매(주로 70일령) 시에는 예방  

    접종 확인서 휴대

○ 박멸 기반 구축단계(09~10년도)
(A) 민간 중심의 돼지열병 박멸대책 위원회 구성․운영
- 민간전문가 및 양돈 관련 단체로 구성된 돼지열병 박멸대책 위원회를 구성하

여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
▸ 구성인원 : 25인 내외(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

수의사회, 한빛복지협회, 학계, 검역원 등)
▸ 운영 기간 : 돼지열병 청정화 유지단계 시까지

   ﹡ 위원장 선정 또는 분과위 구성 등 세부 운영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는 민간단체의 근절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책, 예산, 법령, 제도, 인력 
등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시․도(시․군․구)에서는 지역 돼지열병 박멸대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농가 자
율방역 체계 구축 등 지원

(B) 돼지열병 예방약 100% 접종, 검사강화 및 비발생 유지
- 전국적인 돼지열병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95%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예방 

접종 100% 실시 및 비발생 유지
▸ 농가의 예방 접종 참여를 위해 혼합백신 100% 공급(2차분)
▸ 예방 접종 기피 원인이 되는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지원방안 마련

- 농가 방문 항원 · 항체 검사를 확대(1→2회, 26→40만두/연), 출하 전 접종 차
단 및 감염 축 색출, 도태, 양성 농가 특별관리

(C) 양돈농가 방역관리 체계 구축
- 전체 양돈농가(약 7천 개소)에 대해 공수의사나 가축방역사 등을 책임자로 지

정하여 농가별 예찰 등 방역관리 강화
- 농가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출하 시 고유번호 문신 등을 통해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농가별 돼지 이동 관리
  ﹡ 문신기 등을 공급하여 운용하는 세부 방안은 별로 마련․시행

- 검역원, 시·도 시험소 또는 민간동물 질병 진단 실시기관에 병성감정 의뢰된 
검사대상물에 대한 돼지열병 검사․보고 의무화

(D) 예방접종 방법별 비교시험 연구용역
- 기간 : 09년 3월 ~ 10년 8월(1년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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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바이러스과)
  ﹡ 연구용역 관련 세부 추진계획은 검역원에서 별도 마련․시행

- 주요 내용 : 돼지열병 및 소모성질환 관련 비교 접종 시험
- 세부 시험내용

▸ 돼지열병 마커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률 추이
▸ 돼지써코바이러스(PCV-2) 백신 및 마커 백신접종에 따른 돼지열병 항체 형

성률 변화 추이
▸ 예방접종을 한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
▸ 기타 돼지열병 접종 시기 변경 등에 관한 시험

(E)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 예방약 수급 조절, 유통금지 및 수거
- 돼지열병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예방약 불법 유통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

지 않도록 제조업체와 사전 협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예방접종 중지 후, 동물용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해 판매 

금지된 남은 예방약 수거계획 수립
-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 관리

▸ 검역원 주관하에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 보관실태 관리방안 마련
(예방약 제조주를 제외한 전량 수거․폐기)

▸ 검역원이 보유하고 있는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는 “균독주관리요령”에 의
거 특별관리

- 야생 멧돼지 예찰․검사 등 방역관리
▸ 시·도 주관하에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협조하여 야생 멧돼지

에 대한 예찰 및 바이러스 검사 실시
▸ 멧돼지 출몰 지역 인근 양돈장에 대한 방역관리 지도

- 정착촌 내 돼지사육 농가 특별관리 
▸ 한빛복지협회 주관하에 정착촌 내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 교육․홍보 
▸ 청착촌별 돼지열병 예방 접종 100% 참여 유도 지도

○ 청정화 확인 단계(11~12년도)
(A) 돼지열병 마커백신(유전자 재조합백신) 사용
- 돼지열병 생독백신 공급을 중단하고, 마커 백신 공급을 통해 백신바이러스와 

야외 바이러스 감별을 실시, 양성축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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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육두수 접종에 필요한 연간 40백만두 수준의 물량을 공급(연간 약 400
억원 소요 예상)하여 100% 예방 접종

- 시․도별, 분기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예방백신을 제조․공급
(B) 항원 · 항체 검사, 예찰 확대 및 양성축 살처분
- 도축장 모니터링 및 양돈농가 채혈을 확대(분기별 1회)하여  항원․항체 검사를 

통해 야외바이러스 유무 확인 강화
-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된 때에는 당해 농장 사육돼지 전체에 대

하여 신속한 살처분 실시
(C) 살처분 보상금 지급한도액 축소
- 살처분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100%에서 80%로 축소 지급
(D) 돼지열병 예방접종 중단 대비 발생위험도 평가 시험
- 기간 및 주관 : ‘11～’12년(2년간)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주요 내용 : 모니터링 농가를 선정(700호 수준),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 존재 

여부 조사

○ 청정화 달성 단계(13~14년도)
(A) 지역별 청정화 확인
- 시․도지사는 지역 돼지열병 박멸대책 위원회 의견과 방역추진 상황 등을 감안, 돼지열

병 예방접종 금지 및 금지지역 특별방역관리
﹡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시·도지사는 돼지열병 청정화 지위 획득을 위하여 지역 돼지열병 근절대책 위원
회 의견을 수렴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동물위생규약의 규정에 적합 
시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

-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한 시 · 도는 청정화 유지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조치 
〈지역별 청정화 조건〉
ⓐ 돼지열병 발생이 없어야 하며, 면역 형성율이 95% 이상
ⓑ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
ⓒ 예방 접종 금지 이후 돼지열병 발생 시 이동 제한, 위험지역 및 경계 지역 안의 돼

지에 대한 검사, 살처분 및 도태 보상, 돼지 재입식 자금의 지원 등 방역체계가 확립되
어 있을 것

(B) 국가 단위 청정화 선포
- 농식품부장관은 모든 시·도가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포한 후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단 및 돼지열병 양성축 발생시 당해 농장 사육 돼지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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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살처분 실시

○ 청정화 유지단계(15년도~)
(A)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 지속 실시
- 전국적인 돼지열병 항체․항원검사를 통해 야외 바이러스 존재 여부 확인

▸ 연간 도축두수의 2%(약 300천두) 이상 검사
▸ 항체·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때에는 출하 양돈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추적조사, 전두수 임상·항체검사 실시
- 일반 병성감정기관은 돼지열병 의심 가검물 접수 시 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 실시 후 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 검
역원에 정밀검사 의뢰

(B) 살처분 대상농가 설정 및 지원대책 마련
-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 두수를 살처분하고,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 등에 

대하여는 세부지침 수립․시행
- 오염지역 등에 대한 예방 접종 결정은 돼지열병 근절대책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외에 생계안정비 등을 지원하여 살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C)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및 의심축 발견시 신속히 신고하도록 

농장 예찰 및 방역지도 강화
(D) 도축검사 강화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 철저
- 도축장 축산물검사관은 생체 및 해체 검사 철저
- 의심축 발견시에는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 농장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해당 개체 시료 채취 및 검사의뢰
- 가축 운송 차량 소독실태 관리 감독 강화
(E) 예방약 수급 및 유통금지
- 돼지열병 발생 시를 대비한 유전자 재조합백신 4백만두분 및 감별진단키트 40

만두분 비축
- 예방접종 중지에 따른 예방약 유통금지 및 단속실시
(F)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 해외여행객에 대한 방문 국가의 양돈장 방문 자제 등 홍보, 휴대품 검색강화, 

밀수단속 등 공․항만 검역 강화
-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현장검사 등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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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수입 위생조건 개정 추진 및 운용 
- 선·기내 남은 음식물 안전관리 강화
- 해외 돼지열병 발생 동향 지속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

그림 5.  2009년-2014년도의 청정화 추진계획(2년+2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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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3년-2016년도의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안
<1안-감별 백신 적용>
○ 청정화 기반구축단계(13년도)
-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기술 개선 및 청정화 대비 필요기술 개발
- 감별마커백신 적용 대비 감별진단법 보완
- 야생 멧돼지 모니터링 강화 및 예방기술 개발
- 야생멧돼지용 미끼백신(생마커백신) 및 감별진단법 개발
- 고위험지역(잔반급여농가, 사육멧돼지 농가, 과거 발생지역 등)에서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청정화 확인단계(14~15년도)
- 사육 돼지에 유전자재조합 마커백신 적용(‘14년)
- 야생 멧돼지 및 사육하는 야생 멧돼지에 생마커백신 적용(미끼백신)(‘15년)
- 돼지열병 발생 위험도 평가 분석
- 야생 멧돼지의 지속적인 방역 강화
- 12개월간 돼지열병 비발생 확인 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16년) 

○ 청정화 유지단계(16년도~)
-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 지속 실시
-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농장 예찰 및 방역지도 강화

<2안-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에 따른 청정화>
○ 청정화 기반구축단계(13~14년도)
-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기술 개선 및 청정화 대비 필요기술 개발
- 야생 멧돼지 모니터링 강화 및 예방 기술 개발
- 고위험지역(잔반급여농가, 사육멧돼지 농가, 과거 발생지역 등)에서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돼지열병 예방접종 중단 대비 발생 위험도 평가 분석
- 청정화 후 돼지열병 재발생 대비 감별 백신 및 진단법 보완  

○ 청정화 확인단계(15년도)
-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15)
-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모니터링 강화로 청정화 확인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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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화 달성단계(16년도~)
-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 후 12개월간 비발생시 돼지열병 청정화 WOAH 달성

(‘16)

○ 청정화 유지단계(17년도~)
-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 지속 실시
-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농장 예찰 및 방역지도 강화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변경에 따른 중장기 계획>
○ 청정화 기반구축단계(13~14년도)
- 돼지열병 백신 개량 및 진단체계 구축

▸돼지열병 E2 마커백신 개량 및 농장 적용 시험
⦁돼지열병 E2 마커백신 제조 및 항원 정량법 개선으로 마커백신의 방어능 향상
⦁돼지열병 E2 마커백신의 번식돈 적용 방법 모색
▸ 돼지열병 생마커 후보주 평가
⦁돼지열병 청정화 이후 재유입 시 적용할 백신 후보주의 병원성 및 효력 평

가를 통한 활용성 분석
▸ 돼지열병 항체 진단 체계 보완
⦁Pestivirus 감별 진단법 표준화 및 중화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항체감별진단

법 개발 및 적용
⦁돼지열병 마커백신 적용시 백신항체와 야외항체를 감별할 수 있는 진단법 

개선
⦁청정화 진행 상황에 맞춘 항체 진단 체계 구축
(1안) LOM 백신접종 시기 → 마커 백신(불활화 또는 생백신) 접종 시기(LOM 

백신 항체와 혼재) → 백신 중단 시기
(2안) LOM 백신접종 시기 → 백신 중단 시기

-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방역체계 구축
▸ 야생 멧돼지 돼지열병 모니터링 사업
⦁야생멧돼지에 대한 예찰 및 바이러스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 연간 계획 두수 1,209두 검사
⦁멧돼지 출몰 지역 인근 양돈장에 대한 돼지열병 방역대책 개발
⦁야생동물보호협회, 수렵협회 등 협력을 통한 감시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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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멧돼지 미끼 백신 개발
⦁돼지열병 청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 돼지열병 방역 대책 개

발
⦁미끼 예방약 적용방안 및 감별 가능한 미끼 백신 개발과 활용성 평가
▸야생 멧돼지 생태 조사
⦁야생 멧돼지 서식지 및 지리적 분포, 이동패턴 분석

-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 관리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 보관실태 관리방안 마련(예방약 제조주를 제

외한 전량 수거‧폐기)
⦁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돼지열병 바이러스 균독주는 ‘균독주 관리요령’에 

의거 특별관리
⦁돼지열병백신 중단에 따른 예방약 불법 유통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체와 사전 협의 등 방안 마련

- 돼지열병 예방 접종 중단 대비 위해요소 사전 차단
⦁국내 돼지열병 바이러스 잠복 및 순환 감염 조사
⦁돼지열병 예방 접종 중단시 기존 돼지열병 백신 바이러스(LOM)의 잔존에 의

한 항체 형성 가능성 분석 및 방안 마련 

- 전문가와 국제 협력체계 강화
⦁돼지열병 관련 정보 수집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청정화 확인 단계(15~16년도)
- 돼지열병 마커백신(유전자 재조합백신) 사용 시

⦁돼지열병 생독백신 공급을 중단하고, 마커백신 공급을 통해 백신바이러스와 
야외 바이러스 감별을 실시

⦁마커백신 사용에 따른 감별항체검사법 기술 지원

- 항원, 항체 검사 예찰 확대
⦁도축장 모니터링 및 양돈농가 채혈을 확대(분기별 1회)하여  항원․항체 검사

를 통해 야외 바이러스 유무 확인 강화
⦁야생멧돼지에서의 돼지열병 모니터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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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열병 청정화 기반 기술 수축 및 국제 인정을 위한 대응 기술 추진
⦁WOAH의 청정화 인정 요건에 맞도록 청정화 기술지도 및 사전 준비 

 - 돼지열병 재유입 시 대응 방안 마련
⦁감염 농가 신속 색출, 도태 체계 구축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돼지열병 발생 시 적용할 백신 선정 및 확립

- 국가 단위 청정화 선포(16년도)
⦁농식품부장관은 모든 시․도가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포한 후 세계동물보건기

구(WOAH)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전국적인 예방 접종 중단 및 돼지열병 양성축 발생 시 당해 농장 사육돼지 전

체에 대한 살처분 실시

○ 청정화 유지 단계(17년도~)
-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 지속 실시

▸ 전국적인 돼지열병 항체, 항원 검사를 통해 야외 바이러스 존재 여부 확인
⦁연간 도축두수의 2%(약 300천두) 이상 검사
⦁항원, 항체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때에는 출하 양돈장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추적조사, 전두수 임상, 항체 검사 실시
▸ 돼지열병 의심 가검물에 대한 검사 기술적 지원

-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추진
⦁해외 돼지열병 발생 동향 지속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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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변경(안) 비교표

기존안 1안 2안

전략
○ 사육돼지에 유전자 재조합 마커백신 적용
○ 2년간 마커백신 적용 후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
단에 따른 청정화 

○ 사육돼지에 유전자 재조합 마커백신 적용
○ 야생멧돼지 및 사육하는 야생돼지에 생마커백신
(미끼백신) 적용
○ 2년간 마커백신 적용 후 청정화 

○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에 따른 청정화 

추
진
일
정
(년
도)

09 ○ 박멸 기반 구축단계(‘09~’10년)
- 민간 중심의 돼지열병 박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돼지열병 접종 및 검사강화, 방역관리체계 구축10

11 ○ 청정화 확인 단계(‘11~’12년)
- 돼지열병 유전자 재조합 백신접종
-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 대비 발생위험도 평가12

13 ○ 청정화 달성 단계(‘13~’14년)
- 예방접종 금지(‘13년) 및 지역별 청정화
- 12개월간 돼지열병 비발생시 청정화 달성(‘14년)

○ 청정화 기반 구축단계(‘13년)
- 마커백신 평가(유전자 재조합 마커백신) 및 야생멧
돼지 모니터링 강화

○ 청정화 기반 구축단계(‘13~’14년)
- 돼지열병 예방접종 중단 대비 발생 위험도 평가 분석
- 청정화 후 돼지열병 재발생 대비 기반 구축
- 백신접종 강화14 ○ 청정화 확인 단계(‘14~’15년)

- ‘14년 돼지열병 마커백신(유전자재조합) 적용, 
‘15년 야생멧돼지 미끼백신 적용(생마커백신)
※ 12개월간 돼지열병 비발생시 청정화 달성(‘16년)15 ○ 청정화 유지 단계(‘15년~)

-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연간 도축두수 2%)
-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 청정화 확인 단계(‘15)
- 백신접종 중단 및 비발생 확인(12개월)

16

○ 청정화 유지 단계(‘16~)
※ 청정화 달성 후 선택사항
1. 백신접종 중단
2. 마커백신접종 청정국 유지(단, WOAH에서 마커
백신접종 청정국 인정시)

○ 청정화 달성 단계(‘16년)
- 12개월간 돼지열병 비발생시 청정화 달성

청정화 
요건

백신접종, 살처분 미실시: 
12개월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비발생

백신접종(감별백신), 살처분 미실시: 
12개월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비
발생

백신접종, 살처분 미실시: 
12개월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비
발생

준비
사항

○유전자재조합 마커백신 적용시험
○야생멧돼지 및 사육하는 야생돼지에서의 돼지열
병 모니터링 강화

○유전자재조합 마커백신 및 감별진단법 보완  
○미끼백신(생마커백신) 개발
○마커백신 및 감별진단법 WOAH 승인
○야생멧돼지 및 사육하는 야생돼지에서 돼지열병 
모니터링 강화

○청정화 후 돼지열병 재발생 대비(안)
○야생멧돼지 및 사육하는 야생돼지에서 돼지열병 
모니터링 강화

장‧단점

○문제점
- ‘12년도 마커백신 사용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발
생으로 지연
-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검출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돼지열병 비감염 확인 필요

○장점
- 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방제요건 확보(미끼백신 적용)
- 외부유입으로 인한 돼지열병 발생 차단 가능 및 감별 가능

○단점
- 마커백신 공급 예산 확보 필요

○장점
- 마커백신 적용에 비해 비용이 저렴

○단점
- 돼지열병 해외 유입에 의한 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
- 발생 후 살처분 정책 유지 필요(방역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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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백신접종 중단을 위한 위험도 평가
○ 위험도 평가 목적
- 백신접종 중단을 위한 예비 타당성 평가
▸ <Cannon and Roe, 1982> 방법을 기준으로 샘플사이즈를 산정하고 3단계에 

걸쳐 일부농장에서 백신 중단 후 도축장 검사로 항원검사를 실시해 타당성 평
가 근거 도출
⦁ 단계별 291개 농장, 총 검사두수 6,402두에 대해

▸ WOAH에 돼지열병 청정국 인증 신청용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국단위 
조사는 백신접종 중단 후 수행을 하고, 현재 수행 중인 방역본부의 전국단위 
항원 · 항체 조사 및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을 통한 조사결과를 활용

(A) 돼지열병 중단 위험도 평가 예비 타당성 평가가정(1)
(1) 검사방법: PCR 항원검사 
(2) 신뢰수준(confidence level)=95%, 검정력(statistical power)=95%
(3) 유병률 
(3-1) 농장 수준(herd prevalence, BHP)=1%
(3-2) 개체 수준(animal prevalence, WHP)=20%
(4) 농장 수(population size)=5,828호(제주제외; ‘13.3 가축동향 기준) 
(5) 평균 사육두수=1,600두(전업농가 평균두수)
(6) PCR 검사의 특성 
(6-1) 농장 수준 민감도(herd Se)=95%
(6-2) 농장 수준 특이도(herd Sp)=100%
(6-3) 개체 수준 민감도(animal-level Se)=95%
(6-4) 개체 수준 특이도(animal-level Sp)=99% 

표 10. 국가단위 돼지열병 청정증명에 필요한 검진두수 예시(Survey Toolbox 이용)

   
BHP WHP 농장 수 농장당 두수 총 검진두수
1% 20% 308 22(1) 6776

(B) 돼지열병 중단 위험도 평가 예비 타당성 평가가정(2)
(1) 검사방법: PCR 항원검사 
(2) 신뢰수준(confidence level)=95%, 검정력(statistical power)=95%
(3) 유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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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장 수준(herd prevalence, BHP)=1%
(3-2) 개체 수준(animal prevalence, WHP)=30%
(4) 농장 수(population size)=5,828호(제주제외; ‘13.3 가축동향 기준) 
(5) 평균 사육두수=1,600두(전업농가 평균두수)
(6) PCR 검사의 특성 
(6-1) 농장 수준 민감도(herd Se)=95%
(6-2) 농장 수준 특이도(herd Sp)=99.9%
(6-3) 개체 수준 민감도(animal-level Se)=95%
(6-4) 개체 수준 특이도(animal-level Sp)=99%

표 11. 국가단위 돼지열병 청정증명에 필요한 검진두수 예시(Survey Toolbox 이용)

   
BHP WHP 농장 수 농장당 두수 총 검진두수
1% 30% 583 15(1) 8745

(C) 돼지열병 중단 위험도 평가 예비 타당성 평가가정(3)
(1) 검사방법: PCR 항원검사 
(2) 신뢰수준(confidence level)=95%, 검정력(statistical power)=95%
(3) 유병률 
(3-1) 농장 수준(herd prevalence, BHP)=1%
(3-2) 개체 수준(animal prevalence, WHP)=30%
(4) 농장 수(population size)=5,828호(제주제외; ‘13.3 가축동향 기준)
(5) 평균 사육두수=1,600두(전업농가 평균두수)
(6) PCR 검사의 특성 
(6-1) 농장 수준 민감도(herd Se)=99%
(6-2) 농장 수준 특이도(herd Sp)=99.9%
(6-3) 개체 수준 민감도(animal-level Se)=95%
(6-4) 개체 수준 특이도(animal-level Sp)=99% 

표 12. 국가단위 돼지열병 청정증명에 필요한 검진두수 예시(Survey Toolbox 이용)

   
BHP WHP 농장 수 농장당 두수 총 검진두수
1% 30% 561(2) 15(1) 8415

    * 유병율 농장수준(BHP) 1%, 개체수준(WHP) 30%, 신뢰수준 95%
( ): 역치 두수. 최소 1 농가는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음.

<해석 예시> BHP 1%에서 WHP 20%, 전체사육호수 6,000호 가정하면 291개 농장이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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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농장당 22두를 선발하며, 총 검진두수는 6,402두가 됨. 

(D) 돼지열병 중단 위험도 평가 예비 타당성 평가가정(4)
(1) 검사방법: PCR 항원검사 
(2) 신뢰수준(confidence level)=95%, 검정력(statistical power)=95%
(3) 유병률 
(3-1) 농장 수준(herd prevalence, BHP)=1%
(3-2) 개체 수준(animal prevalence, WHP)=20%
(4) 농장 수(population size)=5,828호(제주제외; ‘13.3 가축동향 기준)
(5) 평균 사육두수=1,600두(전업농가 평균두수)
(6) PCR 검사의 특성 
(6-1) 농장 수준 민감도(herd Se)=100%
(6-2) 농장 수준 특이도(herd Sp)=100%
(6-3) 개체 수준 민감도(animal-level Se)=95%
(6-4) 개체 수준 특이도(animal-level Sp)=99% 

표 13. 국가단위 돼지열병 청정증명에 필요한 검진두수 예시(Survey Toolbox 이용)

   
BHP WHP 농장 수 농장당 두수 총 검진두수
1% 20% 292 22(1) 6676

○ 위험도 평가 후 진행 방향
1안) 전면 백신 중단
2안) 외부적 요인에 의해 중단이 어려울 경우, 모돈만 마커백신접종
3안) 모돈, 자돈 마커 백신접종에 의해 청정화 확인단계 유지

표 14. 연도별 질병 청정화 추진 일정(안)

13년 14년 15년 16년

돼
지
열
병

<1안>
백신 중단

   생독백신접종지속 추진
(위험도 평가 추진)

1년간 접종 중단
비발생 확인
청정국 지위 신청

청정화 달성 
(인증)

<2안>
백신중단/

모돈 
마커백신

생독백신 (자돈)백신중단
(모돈)마커백신 (모돈)마커백신 청정화 달성

(인증)
(접종지속선택사
항)<3안>

마커백신 생독백신            마커백신접종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증

(비백신접접종) 
청정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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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기존의 청정화 추진 중단 사유
◯ 기존 청정화 계획 1안에 따라 일부 농가들에 “위험도평가”를 13년도에 추진하던 

중 경남 사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위험도평가가 중단되었다.
◯ 구제역백신접종이 필수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돼지열병 생백신접종을 현장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백신접종의 우선순위가 미루어졌다.
※ 돼지열병 생백신 LOM주의 부작용 등으로 백신접종 시기를 늦게 함

◯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열병 청정화 원동력이던 “돼지고기 수출”에 인식이 약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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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및 사례
2-1.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청정화 정보
2-1-1. 돼지열병 예방 및 통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예방 및 통제방법에 대한 기준으로 돼지열
병 발생 시 치료는 시도하지 않는 편이며, 감염된 돼지는 도살하고 시체는 매장하
거나 소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돼지열병 발병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안은 WOAH
의 육상동물보건법에 정의된 엄격한 위생 예방조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수의당국, 
수의사, 양돈농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신뢰할 수 있는 질병 보고 시스템, 사육 
돼지가 멧돼지와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위생조치는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
적인 조치이다.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영향을 받은 농장의 
모든 돼지 도살, 사체 및 침구류 등의 처리, 철저한 소독, 감염지역 지정 및 돼지 
이동통제, 발병 원인 추적을 통한 상세한 역학조사 및 감염지역과 주변지역 감시를 
수행해야한다.

돼지열병 청정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풍토병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병하는 국가나 
지역의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사용되는 백신은 
WOAH 백신 생산 표준에 따라 생산되어야 하며, 돼지열병이 통제될 경우 백신접종
을 중단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한다.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조기발견, 이동통제, 시체의 적절한 처리, 
청소 및 소독으로 구성된 정책을 적용하며, 이러한 정책 적용으로 인해 북미와 대
부분의 서유럽에서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달성하였다. 

2-1-2.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청정국 지위 획득
▸ 고위험지역, 야생 멧돼지 등 WOAH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모니터링법으로 감시

하여 적어도 12개월 
▸ 지난 12개월간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경우
▸ 지난 12개월간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감염 증거

가 없는 경우
▸ 백신축과 감염축을 구별할 수 있는 WOAH에서 승인된 수단이 없는 경

우, 지난 12개월 동안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에 
대해 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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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열병 발생 후 청정국으로 지위 회복
▸ 백신접종없이 살처분 정책 후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긴급백신접종과 살처분 수행 시
   - 모든 백신축이 도축되고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WOAH 기준에 따라 백신축과 감염축이 감별 가능하면 백신축 도축 
     없이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살처분 없이 발생국에서 청정국 지위 획득하는 수순을 따름

2-1-3.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돼지열병 청정국 선언을 위한 양식
○ 돼지열병 청정화 승인을 위한 양식

Article 1.9.1.

돼지열병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국가 또는 지역
WOAH 회원국은 지상 규정 15.2장에 따라 돼지열병(CSF) 바이러스 감염이 없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공식 인정받기 위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한다.
WOAH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공된 제목 아래 다음 모든 주제를 간결하게 다루며 
해당 국가의 실제 상황과 현재 적용되는 절차를 설명하고 이것이 강령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설명해야한다.
WOAH의 강령 및 매뉴얼에 정의된 용어를 참조하여 서류 작성에 사용해야한다.
각국의 법률, 규정 및 수의당국 지침은 WOAH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적절하게 참
조 및 첨부되어야한다. WOAH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된 지원 문서에 대한 웹 링
크가 있는 경우 해당 웹 링크도 제공할 수 있다.
모든 부록은 WOAH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제공해야한다.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CSF 청정화 인정을 신청하는 회원국 대표단은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해야한다. 즉, 대표자는 제15.2.3.의 조항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감독되었다는 문서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회원국 대표는 이를 나타내는 선언문을 제출해야한다.
1)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가축 및 사육 야생돼지에서 CSF

가 발생했거나 CSFV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2)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가축 및 사육 야생돼지에서 CSF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매뉴얼 3.8.3장에 따
라 검증된 방법으로 예방접종 돼지와 감염된 돼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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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돼지 및 돼지 상품(제품)은 15.2장의 관련 요건을 준수한다.
   역사적 자유 인정을 신청하는 회원국의 대표는 제1.4.6조의 규정이 적절히 이

행되고 감독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1. 소개
a) 지리적 특징(강, 산맥 등).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감염 유입 가능성에 대한 기타 역학적 경
로를 고려하여 감염 유입 및 CSF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물리적, 지리적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시
오.
해당 국가 또는 구역의 경계가 보호 구역으로 적용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한다. 국가 또는 구역의 지리적 경계에 대한 정확한 텍스
트 설명이 포함된 디지털화된 지도(지리 참조)를 포함하여 위의 특징을 식별
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시오. 신청서에 인접하지 않은 지역의 포함 여부를 
명시하시오.

b) 양돈 산업. 
해당 국가와 지역의 국내 및 사육 야생 돼지 산업의 구성을 설명시오.
특히 다음을 설명하시오:
i)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생산 시스템 유형; 
i) 무리의 수
ii) 지리적 분포 
iii) 무리 밀도
iv) 다양한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자 단체의 통합 정도와 역할
v) 최근 생산에서 관찰된 중요한 변화(가능한 경우 관련 문서 첨부)
표와 지도를 제공하세요.

c) 야생동물 개체수 통계. 
해당 국가와 지역에는 포획된 야생 돼지, 야생 돼지 또는 멧돼지가 존재하는
가? 개체 수 규모와 지리적 분포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하시오. 가정용 돼지와 
포획된 야생 돼지, 그리고 야생 및 유기 돼지 개체군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d) 도살장/도축장, 취약한 가축(감수성 동물)이 모이는 시장 및 행사(예: 박람회, 
전시회, 경연대회) 
주요 돼지 마케팅 또는 수집 센터는 어디에 있는가? 국내 또는 지역 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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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태가 다른 지역 간 돼지 유통 패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러한 거래
에서 돼지는 어떻게 공급, 운송, 취급되는가? 생산 시스템별로 도축된 돼지의 
육류 검사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적절한 경우 지도를 제공하시오.

2. 수의 시스템
a) 법률. 

CSF와 관련된 모든 관련 수의학 법률, 규정 및 수의당국 지침을 나열한 표
(가능한 경우 웹 링크)와 각각의 관련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시오. 표
에는 질병 통제 조치 및 보상 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한다.

b) 수의 서비스. 
해당 국가의 수의 서비스가 규정 1.1장, 3.2장, 3.3장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설
명하시오. 수의국이 모든 CSF 관련 활동을 어떻게 감독, 통제, 집행 및 모니
터링하는지 설명하시오. 가능한 경우 지도, 그림, 표를 제공하시오.

c)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모든 Performance of Veterinary Services(PVS) 평가 
및 PVS 경로 내 후속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CSF 및 돼지와 관련된 
결과를 강조하시오.

d) CSF 감시 및 통제에 대한 업계, 생산자, 생계형 및 소규모 생산자를 포함한 
농부, 사육자, 지역사회 동물 보건 종사자를 포함한 수의 준전문가, 기타 관련 
단체의 참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시오. CSF 감시 및 통제에 있어 수의사 수
와 분포 등 민간 수의학 부문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시오. CSF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시오.

e) 동물 식별, 등록, 추적 및 이동 통제. 
돼지는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 단위로 식별되는가? 모든 감수성 종에 적용되
는 동물 식별 및 확립 또는 무리 등록 방법을 포함하여 추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시오. 돼지의 이동은 동일한 상태 또는 다른 상태의 지역 간에 
모든 감수성 있는 종에 대해 어떻게 통제되는가? 동물 식별 및 이동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와 지난 24개월 동안 국내에서 이동된 돼지와 그 제품의 
수량, 출처 및 목적지를 설명하는 표를 제공하시오. 통제되지 않은 돼지의 이
동에 대한 위험 관리 전략을 설명하시오.
국내 법률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세요. 지난 24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 이동과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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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F 근절
a) 역사. 

만약 국가에 감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지난 25년 동안 발생하지 않
았다면, 육상동물 보건 규약 제1.4.6조에 따라 역사적 자유 인정을 신청하는
지 여부를 명시하시오.
만약 국가 또는 지역에 지난 25년 내 감염이 발생했다면, 최근 몇 년에 초점
을 맞추어 해당 국가와 지역의 돼지열병 발생 내역을 설명하시오. 해당되는 
경우, 최초 감지 일자, 감염 유입 원인 및 경로, 시간적·공간적 분포(연도별 발
생 건수 및 위치), 관련 돼지, 그리고 국가 또는 지역 내 최종 사례 발생일 또
는 박멸 일자를 보여주는 표와 지도를 제공하시오.

b) 전략.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CSF를 어떻게 통제하고 근절했는지 설명하시오(예: 
퇴치 정책, 이동통제, 구역 설정). 근절 기간을 명시하고 과거 돼지열병 바이
러스 유입에 대응하여 향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시정 조치를 설명
하고 정당화하시오.

c) 백신 및 예방접종. 
다음 질문에 간략하게 답하세요:
i) 백신접종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가? 그렇다면:
- 백신접종이 공식적으로 중지된 날짜를 확인하시오;
- 보고 기간 중 불법 백신접종 적발 사례 및 적발에 따른 조치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시오.
ii) 해당 국가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 마지막 백신접종 날짜를 입력하시오
- 어떤 종류의 백신을 사용했는가? DIVA 백신을 사용했다면 감별 검사 유형

과 결과를 설명하시오.
- 어떤 돼지에 백신을 접종했는가?
- 백신접종 돼지를 어떻게 식별했는가?
- 해당 돼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iii) 또한 지난 24개월 동안 백신접종을 실시한 경우, 다음을 포함하여 백신접

종 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근거를 제공하시오
- 백신 혈청형
- 백신을 접종한 돼지
- 백신접종 돼지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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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의 백신접종 인증 또는 보고된 방식 및 유지된 기록 
- 사용된 백신이 매뉴얼 3.8.3장을 준수한다는 증거

d) 근절 캠페인의 법률, 조직 및 이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시오. 근절에 적용되
는 법률과 캠페인이 다양한 수준에서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시
오. 세부 운영 지침이 있는지 명시하고 간략하게 요약하시오.

4. CSF 진단
매뉴얼 1.1.2장, 1.1.3장 및 3.8.3장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증거를 제출하시오.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a) 해당 국가에서 돼지열병 실험실 진단이 수행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내 돼

지열병 승인 실험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시오. 해당 지역에서 채취된 샘플이 
진단되는 실험실을 표시하시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오:
i) 서로 다른 실험실 간에 작업을 공유하는 방법, 샘플 배송을 위한 물류, 후

속 절차 및 결과 보고 기간
ii) 검사 능력 세부 사항과 수행되는 검사 유형 및 적용 용도별 성능(각 검사 

유형의 특이성 및 민감성). 지난 24개월 동안 국내 실험실과 관련 국가 실
험실에서 수행된 돼지열병 검사 건수 세부 정보 제공

iii) 품질 보증 절차와 실험실 공식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 실험실 시스템에 
존재하거나 계획 중인 공식적인 내부 품질 관리 시스템(예: 우수 실험실 
운영 기준, ISO 등)에 대한 세부 사항 제공

iv) 가장 최근 결과와 해당되는 경우 적용된 시정 조치를 포함하여 실험실 간 
검증 테스트(링 테스트) 성과에 대한 세부 사항 제공

v) 병원체 취급 시 적용되는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조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
한 생병원체 취급 세부 사항 제공

vi) 각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검사, 따르는 품질 인증 및 생물안전 기준, 그리
고 실시된 숙련도 테스트에 대한 표 제공

b) 만약 해당 국가에서 돼지열병 실험실 진단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서비스
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의 실험실 이름과 샘플 배송 물류, 결과 보고 기간을 
포함한 현재 체계를 제공하시오.

5. CSF 감시(모니터링)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CSF에 대한 감시가 규정 15.2.28.~15.2.33. 및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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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장을 준수한다는 문서화된 증거를 제공하시오. 다음 정보가 포함하시오:
a) CSF 의혹을 제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신고 시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b) 임상 감시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설명하시오. 여기에는 농장, 시장, 박람회, 도

살장, 검문소 등 돼지 생산 시스템의 어떤 부문이 임상 감시에 포함되는지 포
함하여 설명하시오.
지난 24개월 동안 의심 사례 수, 돼지열병 검사 건수, 검체 유형, 검사 방법 
및 결과(감별 진단 포함)를 요약한 표를 제공하시오. 돼지열병 확진(양성) 또
는 배제(음성)를 위한 검사 완료까지의 대응 시간 프레임을 제공하시오. 모든 
의심 및 양성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세부 사항을 제공하십시오.

c) 혈청학적 또는 바이러스학적 감시. 
혈청학적 또는 바이러스학적 조사를 실시하는가? 그렇다면 목표 집단, 설계 
유병률, 신뢰 수준, 표본 크기, 층화, 표본 추출 방법 및 사용된 진단 검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시오(육상동물 보건 규약 제15.2.28조~15.2.33조 
참조). 얼마나 자주 수행되는가? 야생 및 유기 돼지도 감시에 포함되는가? 그
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혈청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감시 모두에 대해 지난 24개월 동안 돼지열병 검
사 건수, 검체 유형, 검사 방법 및 결과(감별 진단 포함)를 요약한 표를 제공
하시오. 이 표에는 선별 검사에서 얻은 위양성 결과 수도 포함하시오. 모든 
의심 및 양성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고 조치하는 방
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시오. 표적 감시를 위한 개체군 선정 기준과 진
단 실험실에서 검사한 돼지 및 샘플 수를 제공하시오. 지표를 포함하여 감시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선택되고 적용된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시오.

d) 다양한 사육 시스템의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격차 해결을 위해 실시된 대상 
연구(예: 대상 혈청학적 조사, 능동 감시, 참여형 역학 연구,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시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어떻게 더 효과
적인 통제 조치 이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시오.

e) 임상, 혈청학 및 바이러스학적 감시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수의 서비스에 의한 감시 프로그램 감독에 대한 세부 사항과 돼지
열병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증대 접근법을 제공하시오.

6. CSF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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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세부 사항
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a) 다른 국가와의 조정. 

고려해야 할 인접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요인(예: 크기, 감염 농장 또는 동물
까지의 국경 거리)을 설명하십시오. 동일 지역 또는 생태계의 다른 국가 및 
지역과의 조정, 협력 및 정보 공유 활동을 설명하시오.
돼지열병 청정 지역이 돼지열병 감염 국가 내에 설정되거나 감염 국가 또는 
지역과 접경한 경우, 기존의 물리적 또는 지리적 장벽을 고려하여 병원체 유
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동물 보건 조치를 설명하시오.
보호 지역이 설정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제안된 청정 국가 또는 지역에 보호 
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표시하시오. 적용되는 조치(예: 백신 접종, 강화된 
감시, 돼지 밀도 관리)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지역 참조 지도를 제공하시오.

b) 물리적 또는 지리적 장벽을 고려하여 병원체 유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
해 시행된 조치를 설명하시오.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병원체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시행된 조치를 설명하시오. 시장에서 돼지열병 전파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시오. 여기에는 돼지열병 전파 메커니
즘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인간 행동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생산 및 유
통 네트워크의 중요 지점(일반적으로 동물이 이동 및 거래되는 곳)에서의 우
수 생물안전, 위생 및 소독 관행 이행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시오.

c) 감수성 있는 가축, 사육 야생동물, 유기 및 야생 돼지의 동물성 폐기물 접근
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돼지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급여가 규제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행의 범위와 통제 및 감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d) 수입 통제 절차
국가 또는 지역으로 돼지 또는 돼지 제품의 수입을 허가하는 국가, 지역 또는 
구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이러한 국가, 지역 또는 구획을 승인하는 기
준, 돼지 및 제품의 입국에 적용되는 통제, 그리고 이후의 국내 이동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입 조치(예: 검역) 및 검사 절차를 설명하시오. 수입 돼지가 검
역 또는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기간과 장소를 명시하시오. 
수입 허가증 및 국제 수의 증명서가 필요여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시오.
돼지 또는 돼지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타 
절차를 설명하시오. 최소 지난 24개월 동안의 돼지 및 돼지 제품 수입 통계를 
제공하시오. 여기에는 임시 수입 및 재입국, 원산지 국가/지역/구획, 종,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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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피, 그리고 국내 최종 목적지가 포함하여 작성하시오. 수입 또는 국내 
동물의 국경 간 이동과 관련된 발생 사례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시오.
i) 모든 항구, 공항 및 육상 국경 통과소의 수와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공

하시오. 수입 통제 담당 서비스의 관리 구조, 인력 수준 및 자원, 그리고 
중앙 수의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설명하시오. 중앙 당국과 국경 검문소, 
그리고 국경 검문소 간 의사소통 체계를 설명하시오.

ii) 국제 운송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사용된 방법과 책임자에 대한 설
명을 제공하고 지난 24개월 동안 처리된 폐기물의 양과 처리 장소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시오. 폐기물 처리 현장의 생물안전 조치는 무엇인지 설명하
시오.

iii) 규정을 인용하고 다음 사항의 수입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또는 최종 목적지 입국 지점에서의 절차, 점검 유형 및 빈도, 
그리고 미준수 관리 절차를 설명하십시오:
- 돼지
- 유전 물질(정액, 난모세포 및 배아)
- 신선한 육류, 돼지 제품 및 부산물
- 동물용 의약품
- 기타 CSF 바이러스에 오염될 위험이 있는 물질.

7. 통제 조치 및 비상 계획
a) CSF 의심 또는 확진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수의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포함한 모든 서면 지침을 나열하시오. 비상 계획은 WOAH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시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포함되
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하시오. 지난 5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실
시한 CSF 관련 모의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오.

b) CSF 발생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i) 최종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의심 사례가 있는 농장에 대해 격리 조치가 취

해지는가? 의심 사례에 대해 취해지는 기타 절차(예: 이동 금지)는 무엇인
가?

ii) 병원체 확인 및 확진을 위해 사용되는 샘플링, 배송 및 검사 절차를 명시
하시오.

iii) 확진 발생 농장과 주변에서 취해질 질병 통제 조치를 설명하시오.
iv) 통제 또는 근절 절차(예: 추적, 이동 통제, 농장/차량/장비 소독, 검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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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비상 백신 정책, 살처분 정책, 부분 도살, 사체 및 기타 오염 제품/물
질 처리 방법, 오염 제거, 농민 인식 제고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시오. 긴급 백신접종의 경우 백신의 출처와 유형을 표시하고 백신 
공급 계획 및 재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시오.

v) 발생이 성공적으로 통제 또는 박멸되었음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기준 및 
절차를 설명하시오. 여기에는 재입식 전략, 감시 동물 사용, 혈청학적 감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시오.

vi) 질병 통제 또는 박멸을 위해 돼지가 도살될 경우 소유주, 농민 등에게 지
급될 보상 내용과 지급 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시오.

vii) 백신접종 및 생물안전 등 통제 노력이 어떻게 주요 위험 관리 지점을 목
표로 하는지 설명하시오.

c) 위험 완화의 일환으로 DIVA 백신이 사용되는 경우, 백신 및 감별 진단 검사
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시오.

8. 청정화 지위 회복
국가 또는 지역의 청정 상태 회복에 대한 인정을 신청하는 회원국은 육상 동물 
보건 규약(Terrestrial Code) 제15.2.7조를 준수하고, 이 설문지의 3a), 3b), 3c), 
5b) 및 7절에 명시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다른 절에 관한 정보는 관련성
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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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열병 청정국 인증 이후 청정화 상태 연례 재확인 양식
- 매년 11월 한 달 동안 작성하고, 날짜를 기입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disease.status@woah.org 으로 보내야한다.

연도 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

돼지열병 청정국

절차 및 이전에 채택된 기타 관련 결의안에 따라 공식적으로 동물의 건강 또는 
위험 상태를 인정받은 회원은 매년 11월 한 달 동안 해당 상태가 변하지 않았음
을 재확인해야한다. 

질문 네 아니요

1. 지난 12개월 동안 사육돼지 및 사육 야생돼지에서 CSF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있는가?

2. 수의 당국이 국내 및 야생 돼지 농장에 대한 최신 지식과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3. 감시가 제1.4.6조 또는 제15.2.28조-제15.2.33조의 관련 규
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습니까?

4. 지난 12개월 동안 돼지 제품이 수입된 경우, 그것들은 제
15.2장의 요구사항 이상으로 엄격한 요구사항에 따라 수입되
었는가?

N/A 
(no importation)

5. 지난 12개월 동안 국내 및 야생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
신 접종이 실시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질문 6에 답변하시오

6. 돼지열병 백신 접종이 실시된 경우, 사용된 백신과 그 방
법이 감염 돼지와 백신 접종 돼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육상
동물 매뉴얼 제3.9.3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N/A 
(no vaccination)

7. 국내 및 야생 돼지 개체군과 야생 및 유기 돼지 개체군을 
분리하기 위한 생물안전 조치에 변화가 있었는가?

8. 지난 12개월 동안 국내 및 야생 돼지와 관련된 돼지열병
의 역학적 상황 또는 기타 중요한 사건에 변화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변화와 취해진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 65 -

9. 지난 12개월 동안 야생 및 유기 돼지와 관련된 돼지열병
의 역학적 상황 또는 기타 중요한 사건에 변화가 있었는가? 
그렇다면 변화와 취해진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 질문 1~4에 대한 답변을 뒷받침하는 관련 문서 증거를 제공하시오
이 정보는 WOAH가 인정하는 돼지열병 청정국 목록에 유지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한다.
* 참고: 육상동물 규약 제15.2.3조에 따르면, 목록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내 및 
야생 돼지에 대한 감시, 수의 지식 및 권한, 감염 도입 방지 조치, 특히 국가로의 
제품 수입 또는 이동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를 매년 다시 제출해야한다. 예를 들어 
감시의 경우, 이 정보에는 조기 감지 시스템, 돼지열병 의심 기준, 국내 및 야생 
돼지에 대한 감시 유형(임상, 바이러스학적, 혈청학적 또는 이들의 조합), 보고된 
의심 사례 수(있는 경우) 및 돼지열병을 배제하고 최종 진단에 도달하기 위한 후
속 검사 및/또는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고 연도에 실시된 인식 캠페인 또
는 모의 훈련 목록. 제품 수입의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돼지 제품을 수입한 국
가(또는 지역) 목록과 수입 조건 또는 수입 위험 평가 절차의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등의 증빙 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날짜 :                                                                     
위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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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럽의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2-2-1.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청정국 지위 획득
▸ 고위험지역, 야생 멧돼지 등 WOAH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모니터링법으로 감시

하여 적어도 12개월 
▸ 지난 12개월간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경우
▸ 지난 12개월간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감염 증거

가 없는 경우
▸ 백신축과 감염축을 구별할 수 있는 WOAH에서 승인된 수단이 없는 경

우, 지난 12개월 동안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에 
대해 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 돼지열병 발생 후 청정국으로 지위 회복
▸ 백신접종없이 살처분 정책 후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긴급백신접종과 살처분 수행 시
   - 모든 백신축이 도축되고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WOAH 기준에 따라 백신축과 감염축이 감별 가능하면 백신축 도축 
     없이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살처분 없이 발생국에서 청정국 지위 획득하는 수순을 따름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사용

○ 돼지열병 발생 후 특별 통제 조치 
▸ 2021년 6월 9일 제정된 위원회 시행 규정(EU) 2021/934는 규정(EU) 
   동물 보건법의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위원회에서 채택
▸ 동물질병정보시스템(ADIS)은 동물보건법(AHL)의 프레임워크에서 수행된 분류 
   프로세스에 의해 식별된 중요한 전염병 상황의 변화를 등록 및 문서화하도록 
   설계됨.

※ 동물질병정보시스템(ADIS) : 동물 보건법(AHL)의 프레임워크에서 수행된 분
류 프로세스에 의해 식별된 중요한 전염병 상황의 변화를 등록하고 문서화하
도록 설계되었다. ADIS는 규정(EU) 2020/2002에 규정된 대로 연합 통지 및 
보고를 이행하기 위한 통일된 조건을 제공하며, 질병 발생 시 경고 메시지를 
즉시 알리고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된 국가에서 질병의 발생에 대한 자세한 정
보를 제공하는 질병 관리 도구이다. 이를 통해 전염성 동물 질병 발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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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기 경보가 진
행된다. ADIS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되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 정
보 교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2-2-2. 돼지열병 방제 조치
유럽의 경우 지침 2001/89/EC을 기반으로 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한 탐지, 격리 

및 도축을 기반으로 돼지열병 통제 및 근절을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또한 EU 국가
들은 돼지열병 발병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관련 국가에 통보하고 조사를 준비
해야 한다. 

○ 돼지열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돼지는 격리되어야하고 병들거나 죽

은 경우에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출입을 금지한다.
▸ 돼지열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체, 돼지 제품 또는 식기와 같은 기타 

물질은 공식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다.
▸ 사람이나 차량의 무단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모든 차량을 소독한다.

○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된 경우
▸ 감염된 모든 돼지는 지체없이 처분하게 되며, 시체는 공식 감독하에 처리되어

야 한다.
▸ 질병의 경과를 이해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한다.
▸ 이러한 조치에 앞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도축된 돼지고기와 정액, 난자 및 배

아는 최대한 추적하여 폐기한다.
▸ 오염된 물질은 처리하거나 폐기한다.
▸ 영향을 받은 건물은 전체적으로 소독을 진행한다. 

○ 보호 및 감시구역
▸ 발병이 확인된 직후 당국은 10km 감시구역 내에서 해당 수용소 주변 3km 이

상의 보호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 돼지의 이동은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한다.
▸ 차량과 장비는 청소, 소독 및 처리해야 합니다.
▸ 오염된 물질은 처리하거나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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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받은 건물은 소독하거나 처리해야한다. 
▸ 다른 가축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감시구역에서는 처음 7일 동안 적용됨).
▸ 죽거나 병에 걸린 돼지는 즉시 알려야한다.
▸ 돼지는 세척 및 소독 후 30일(감시구역에서는 21일) 동안 출입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도축 또는 가공을 위해 이동할 수 있다.
▸ 정액, 난자 및 배아는 분리되어야한다. 
▸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위생을 준수해야한다.
▸ 도축장이나 운송 수단에서 발병이 발생하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살처분해야한다. 소독 후 24시간 동안 새로운 동물을 들여보내서는 안 되며,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체, 찌꺼기 및 동물 배설물은 공식 감독하에 처
리해야한다.

2-2-3. 야생 멧돼지에서의 돼지열병 통제
야생 멧돼지에서의 돼지열병 통제 조치는 사육돼지에 돼지열병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을 줄이고 풍토병 단계로 진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풍토병 단계의 지속기간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 멧돼지의 돼지열병 감염원은 파악하기가 어려우
므로 발병의 조사 및 예방이 어렵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돼지열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 멧돼지 사냥이 진행되
고 있으나 백신접종을 통한 돼지열병 통제법을 주 방법으로 사용한다. 백신접종 지
역은 산림지역, 고속도로, 강, 호수 등의 경관구조와 야생 멧돼지의 공간 분포 연결
성에 따라 설계해야한다. 2000년대 이후 적용된 백신접종 방식은 집단 면역을 극대
화하기 위해 C strain 백신을 포함한 미끼백신을 3회 이중 접종하는 방식이 적용되
며, 이후에도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백신접종을 수행한다. 백신접종을 
받은 개체군에서는 야생형 CSFV와 C strain을 구별하는 추가 PCR과 유전자분석 
사용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끼백신접종은 1km²당 2개의 백신접종 장소에 평균 40개의 미끼를 투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멧돼지 개체 수와 미끼백신의 섭취율에 대한 신뢰할 수 있
는 추정치가 없으므로 현장에서 전달되는 미끼백신의 수를 현지 멧돼지 개체 수에 
맞게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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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국의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2-3-1.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청정국 지위 획득
▸ 고위험지역, 야생 멧돼지 등 WOAH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모니터링법으로 감시

하여 적어도 12개월 
▸ 지난 12개월간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경우
▸ 지난 12개월간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감염 증거

가 없는 경우
▸ 백신축과 감염축을 구별할 수 있는 WOAH에서 승인된 수단이 없는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에 대해 
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 돼지열병 발생 후 청정국으로 지위 회복
▸ 백신접종없이 살처분 정책 후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긴급백신접종과 살처분 수행 시
   - 모든 백신축이 도축되고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WOAH 기준에 따라 백신축과 감염축이 감별 가능하면 백신축 도축 
     없이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살처분 없이 발생국에서 청정국 지위 획득하는 수순을 따름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사용

○ 돼지열병 발생 후 특별 통제 조치
▸ 미국 농무부(USDA)와 동식물건강검역국(APHIS)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통합 감시 

계획을 이루고 있다.
▸ 분기별 및 매년 감시 보고서 작성을 하며 3년에 한번 감시 시스템을 평가한다.
▸ APHIS는 평가 및 보고서에서 제공된 정보와 결과를 뒷받침하며 질병의 잠재적 

유입에 대한 대비를 개선한다. 

2-3-2. 돼지열병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 비상경계단계 강화 

캐나다, 멕시코 또는 카리브해의 돼지열병이 미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경
우 비상경계 강화단계가 발령된다. 멕시코 일부 지역과 카리브해 국가는 돼지열병
이 없거나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돼지열병에 대
한 경계가 강화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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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은 돼지열병 감시프로그램을 통해 돼지열병 감시를 선제적으로 실
시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조직 및 혈청 샘플을 통해 5개의 돼지 집단에 대
한 감시를 실시한다.

· 진단 실험실로 보내진 병든 돼지
·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에   
 의해 도축이 금지된 돼지
· 음식물 급여 농장 및 고위험 돼지 사육장을 포함한 고위험 돼지 집단
· 야생 멧돼지
· 돼지열병으로 의심되어 FADDL(외국 동물질병진단 실험실)에 제출된 의심사례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병 범위를 파악하고 근절을 향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적인 표
적감시를 수행한다.

캐나다, 멕시코 또는 카리브해에서 돼지열병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경우 통제 
구역이 미국 국경 근처에 있거나 미국 영토를 넘어설 경우, 또는 역학적으로 관련
된 농장에서 돼지나 익히지 않은 돼지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전파 위험
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한다.

· 감염 가능한 동물 및 동물 제품의 발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 중단
· 발병국(해당 국가의 대응계획에 따라)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함
  - 감염된 사업장 및 접촉자 주변 통제 구역 설정
  - 해당 국가의 대응계획에 따라 통제 구역 내 취약한 동물의 이동을 통제하고 
    차량, 동물성 제품의 이동을 제한 
  - 감염 및 접촉 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 실시
  - 통제 구역 내에서 생물안전 프로토콜 시행
  - 돼지열병에 대한 감시 강화
· 돼지 사육장의 ID 데이터를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동물 추적 준비 권고
· 필요에 따라 사고 관리팀, 사고 조정 그룹, 물류 및 통신 지원 활성화 
· 강화된 국가차원의 돼지열병 감시계획 실행
· 미국 도축장, 매입소, 입국항구에서 돼지열병에 대한 감시 강화
· 첫 번째 감염 사례 발생일로부터 지난 28일내에 돼지열병 발생지역 또는 국가
  로부터 수입된 돼지에 대한 추적 조사 및 감시 실시
· 감염 농장과의 직·간접 접촉 역학 증거가 있는 미국 내 농장에 대해 이동 금
지, 
  격리 및 필요시 살처분 실시
· 미국 내 모든 돼지사육 시설(장터, 박람회, 전시회 등 포함)에 돼지열병 특정 
  생물안전 계획을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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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돼지열병 발생 시 취해야할 조치와 발병 기간의 대응 절차
미국 내 모든 양돈 사업장에 돼지열병 관련 생물보안 계획을 시행하도록 권고

하고 돼지열병으로부터 자유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진행한다. 돼지에게 음식 쓰레
기를 급여하는 것에 대한 요건을 강조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발병 기간 통제 구역
(돼지가 없는 시설)에서 감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제품(계란, 우유 포함)의 이동을 
허가하되, 운반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생물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단계
미국에서 첫 번째 돼지열병 사례가 확인된 때부터 발병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나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며, 2단계로의 전환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하고 4일 미만을 목표로 한다. 
- 감염 농장 및 접촉 농장 주변에 통제구역 설정 : 통제구역 내 모든 양돈 시설

에 대해 농장 ID 의무화
- 통합 사고 대응 체계 구축 : 물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공동 정보센터 활성화
- Stand-up Incident Coordination Group과 Multiagency Coordination Group(s)

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를 설치해야 함.
- 통제구역 내 감수성 동물의 통제된 이동을 시행하고, 해당 구역 내 기타 이동

(차량 등)을 적절히 제한해야 함.
- 감염 및 접촉 농장에 대한 격리와 살처분 시행
- 통제구역 및 청정구역에 대한 강화된 돼지열병 감시계획 시행
- 통제구역 내 생물안전 프로토콜 강제 시행
- USDA APHIS Wildlife Services 및 기타 연방, 주, 부족 당국과 협력하여 통제

구역 내 야생 멧돼지의 억제, 검사,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제거 수행

▸ 2단계
감시 및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상황(4가지 유형 중 하나로 특성화)에 대한 시기적
절한 증거를 제공하여 사건/지역 사령부의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유형 1 : 국지적 돼지열병 발생
감염의 초점 구역이 작은 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농장에서 돼지 수가 적거나 중
간정도이며, 한개주 또는 작은 지역에 국한되어있다. 역학조사와 감시 결과, 감염
이 초기 몇몇 농장에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 농장의 동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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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크지 않으므로 신속한 살처분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이다. 
- 통제 구역(구체적인 안전한 식품공급 사업 연속성 계획에 따른 허가된 이동 제

외) 내에서 살아있는 동물, 차량 등에 대한 엄격한 검역 및 이동 통제 수행
- 감염 농장과 접촉 농장에 대해 신속한 살처분, 세척 및 소독을 통한 박별 작업 

실시
- 통제구역 내에서 돼지의 이동은 역학조사 결과, 감염 또는 접촉농장의 돼지나 

오염원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증거가 없고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음성 결과가 
나오는 것을 한정으로 허용 : 해당 농장의 돼지가 통제구역에서 이동하기 위
해서는 농장에서 SPS계획에 따른 레벨 2 수준의 생물학적 안전 조치가 최소 
28일 동안 유지되어야 함.

- 감염 농장으로부터 이전 2개 잠복기(28일, 잠복기는 14일) 동안에 동물 이동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 통제 구역 내 야생 멧돼지를 억제, 검사 및 박멸하기 위해 야생동물 관리 당
국, 관련 연방/주/부족당국과 협력한다(가능한 경우). 모든 야생멧돼지의 사체
는 생물학적 안전 조치를 취하여 처리

- 야생 멧돼지에 감염 증거가 있는 경우 야생 돼지로부터 사육돼지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생물학적 안전 조치를 갖추지 않은 통제 구역 내 모든 돼지 농장
을 살처분 진행

- WOAH에 백신접종 없이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하기 위해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감시체계 설계 및 이행. 백신 없이 살처분만을 실시한 경우 최종 
발생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WOAH TAHC 제 15.2.6조에 따라 돼지열병 청정
국 지위 회복 가능

◦ 유형 2 : 중간규모의 지역 돼지열병 발생
돼지 수가 적은 소규모에서 중규모 농장이 있는 지역 내에 제한적인 감염 집단이 
발생하였다. 동물 밀도에 따라, 지정된 돼지사육 농가에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과 자원을 확보해야한다. 역학조사와 감
시결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염 농장에서 통제구역 밖으로의 동물 이동이 크지 않았고 신속한 살처분이 가
능한 규모이다. 긴급 백신접종 후 살처분 또는 백신(기존 MLV CSF백신)접종 후 
살처분 또는 DIVA 백신으로 백신접종 후 살처분으로 신속하게 돼지열병을 근절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전략이다. 발병이 통제되면 모든 백신접종은 중단한다.
- 피해 지역 내 여러 사건 관리팀을 조정하기 위해 지역 사령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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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지역 내 살아있는 동물, 차량 등의 엄격한 격리 및 이동 통제 지속. SPS 
계획에 따라 감염되지 않은 동물(백신접종 된 동물 포함)의 이동 허용 고려. 
동물은 백신 휴지기(해당되는 경우)요건을 충족해야하며, FSIS 도살 전 검사를 
통과해야함.

- 감염된 농장 및 접촉 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진행
- 일반적인 MLV 백신으로 접종된 동물의 경우 격리 백신구역 또는 보호백신 구

역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이들 동물을 제거하거나 도살하여 처리하는 것을 
고려. DIVA 백신으로 접종된 동물은 접종 후 생존이 가능할 수 있음.
· Vaccinate-to-kill(백신접종 후 도살): 도살은 동물이 사람의 음식 범주에 들
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죽이는 모든 절차(제거 및 처리)를 의미
· Vaccinate-to-slaughter(백신접종 후 도축): 도축은 동물을 방혈하여 죽이는 
모든 절차로 해당 동물이 사람의 음식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Vaccinate-to-live(백신접종 후 생존) : 해당 동물이 유효 수명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허용

- 감시 및 모니터링 목적으로 백신접종된 모든 사육돼지를 공식적으로 식별
- 야생 멧돼지가 질병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끼백

신을 사용하여 백신접종 수행
- 마지막으로 알려진 새로운 돼지열병 감염 사례가 발견된 후 28일이 지나면 새

로운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설계하고 
구현한 후 WOAH에 돼지열병 청정 상태 회복을 신청. 마지막 사례 발생 후 3
개월이 지나고 백신접종한 돼지가 도축된 경우 또는 마지막 사례 발생 후 3개
월이 경과하였으며, 육상동물 매뉴얼 2.8.3장에 따라 검증된 백신접종 돼지와 
감염돼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돼지열병 청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음(WOAH TAHC 제 15.2.6조).

◦ 유형 3 : 대규모 지역적 또는 전국적 돼지열병 발생
여러 감염지역이 발견되거나, 감염 및 접촉 농장의 유형, 수, 규모가 너무 커서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도살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인 경우. 역학적 
상황에 따라 지정된 돼지 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기 위한 백신과 자원
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감염된 동물과 농장의 수가 많으므로 계속 박멸하는것
에는 한계가 있다. 백신접종 후 도살(기존 MLV CSF 백신) 및 DIVA 호환 백신을 
이용한 접종 후 생존이 실현가능한 전략이다. 발병이 통제되면서 DIVA 호환 백신
이 아닌 백신접종은 중단해야한다.



- 74 -

- 긴급 대응 프로그램에서 장기 박멸 및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환 고려
- 통제 지역 내 살아있는 동물, 차량 등의 엄격한 격리 및 이동 통제 유지. 안전

한 식품 공급계획에 따라 비감염 동물(백신접종 동물 포함)의 이동 허용 고려. 
동물은 백신 투여 후 보류기간(해당되는 경우)을 충족해야하며, FSIS 생체 검
사를 통과한 뒤 도살 진행

- 감염 및 접촉 농장에 대한 박멸조치 중단. 역학, 경제 또는 동물 복지 등을 고
려하여 일부 감염 및 접촉농장(또는 심각하게 감염된 개별 동물)은 도살 가능

- 바이러스의 배출과 확산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후 생존 정책 고려, DIVA 백
신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백신 사용. DIVA 백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존의 MLV 백신을 사용하여 질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음. 충분한 DIVA 백신
을 확보하거나, 발병이 통제단계에 접어들어 생물안전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
면 기존의 백신 사용 중단 진행

- 야생 멧돼지의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야생 멧돼지에서 질병이 전파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는 경우 미끼백신 사용

- 백신을 접종받은 사육 돼지를 공식적으로 식별하여 감시 및 모니터링 목적으
로 사용. FSIS 사전 도축 및 사후 도축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동물은 도축되
어 식품으로 사용 가능.

-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생산 시스템은 통제를 위한 통합 사건 지휘
부가 수용할 계획을 개발

- 마지막으로 알려진 새로운 돼지열병 사례가 발견된 후 28일이 지나면 DIVA 
비호환 백신을 사용한 신규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
해 감시를 설계하고 시행한다음 WOAH에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 
소멸정책이 중단된 이후 WOAH TAHC의 제 15.2.3 조항 적용. 돼지열병 청정
국 지위회복에는 마지막 사례 발생 후 최소 1년이 요구됨.

◦ 유형 4 : 북미 돼지열병 발생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많은 지역에서 광범위한 감염지역의 감염이 감지되었
다. 해당 지역/국가에서 지정된 감수성 동물에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기에 충북
한 백신과 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백신접종을 받은 동물의 수가 많아 살
처분 정책을 고려할 수 없음. 돼지열병은 널리 퍼진 상태이며 1년 이내에 근절되
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태
- 유형 3 발병과 동일한 단계를 시행
- 추가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리자들과 협력하여 동물이나 동물제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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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북미 계획 시행 및 충분한 백신이 제공되면 예방접종을 포함한 포괄
적인 북미 돼지열병 통제 시스템 시행

▸ 3단계
회복단계: 감시 및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돼지열병 발병이 통제되고 있으며 돼지
열병 청정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 시행(사육 돼지 및 사육 멧돼지 한정).

▸ 4단계
미국이 돼지열병 청정화 상태로 선언됨(사육 돼지 및 사육 멧돼지에 한함). 미국 
농무부(USDA)는 미국의 동물 및 동물제품 수출을 허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함.

2-4. 일본의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2-4-1.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청정국 지위 획득
▸ 고위험지역, 야생 멧돼지 등 WOAH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모니터링법으로 감시

하여 적어도 12개월 
▸ 지난 12개월간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경우
▸ 지난 12개월간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감염 증거

가 없는 경우
▸ 백신축과 감염축을 구별할 수 있는 WOAH에서 승인된 수단이 없는 경

우, 지난 12개월 동안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에 
대해 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 돼지열병 발생 후 청정국으로 지위 회복
▸ 백신접종없이 살처분 정책 후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긴급백신접종과 살처분 수행 시
   - 모든 백신축이 도축되고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WOAH 기준에 따라 백신축과 감염축이 감별 가능하면 백신축 도축 
     없이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살처분 없이 발생국에서 청정국 지위 획득하는 수순을 따름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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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열병 발생 통제 조치
▸ 노출 예방, 예방접종 또는 박멸을 통해 통제가 가능
▸ 분히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제품 및 기타 바이러스 공급원(수입 돼지 정액 
   및 배아, 생물학적 제제)의 수입을 금지/통제,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 반입 및 
   선박 내 쓰레기 투기를 금지

2-4-2.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해제 원인
일본은 2000년 초반에 청정화를 획득하였고 WOAH의 규정이 바뀌며 2015년도

에 새롭게 돼지열병 청정화를 획득하였으나 2018년도에 돼지열병이 다시 등장하였
다. 2018년 9월 기후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강도 높은 방역정책을 수행하였
으나 돼지열병 발병을 성공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다(Ito et al., 2019). 사육 돼지
의 돼지열병 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조치인 탐지, 살처분, 이동제한이 모두 시행
되었으나 질병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 추가 돼
지열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현의 사육 돼지에 예방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
였다. 2018년도에 분리된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2015년 청정화 이전에 돼지열병을 
발병시킨 균주와 다르며, 중국과 몽골에서 분리된 두 지역의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한 병원성을 가진 중등도 병원성의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돼
지열병 발생 후 야생 멧돼지의 사체 중 상당수에서 돼지열병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해지역 주변 지역의 돼지열병 검사를 위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
고 멧돼지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 방역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돼지열병이 더 
확산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9년에 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은 일부 지역에 미끼백
신을 적용하였으며, 야생 멧돼지를 대상으로 한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열병의 
감염추세는 종식되지 않았다(그림 6)(Hsu et al., 2024). 2019년 11월 말 양돈장에
서 50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7개의 현에서 약 120,000마리의 동물이 폐사하
였고, 12개의 현에서 1,470건의 멧돼지가 폐사하였다. 

일본은 돼지열병 발생 이후 방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돼지열병이 계속해서 확산되
고 있으므로 청정화 로드맵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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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개월간 야생 멧돼지의 돼지열병 유병률의 지역적 변화 
(Reference : Isoda, N, et al., 2020)

2-4-3. 돼지열병 방제 조치
돼지열병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다양한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

하여 멧돼지와 사육 돼지 모두에서 돼지열병 확산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였다. 일본농림수산성(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는 돼지열병이 감염된 멧돼지가 확인된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강
화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2019년 3월 일반적으로 미끼백신이라고 불
리는 경구용 백신이 돼지열병 양성 사례가 있는 일부 현과 주변지역의 야생 멧돼지
에 투여하였다. 돼지열병 역학 및 야생 멧돼지 미끼백신 접종에 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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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끼백신을 투여한 이후 항체 보유율이 12.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끼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생 멧돼지 서식지에 백신을 널리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동부와 서부 모두에 백신접종구역을 구축하는 것
을 핵심 요소로 수행하였다. 농림수산부(MAFF)는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포괄적인 방제조
치로는 집중적인 수렵, 포획, 감시, 울타리 설치, 야생 멧돼지 접촉지역 소독, 미끼
백신 사용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모든 방제 조치는 야생 멧돼지 개체군에 대한 
돼지열병의 영향을 통제하고 완화하기 위한 절차들로 수행되었다. 

2020년 돼지열병 청정국 인증을 상실한 후 바이러스 제한, 야생동물 관리, 위생
구역등에 초점을 맞춘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적 예방접종 및 예방조치를 결합한 포괄적인 방법을 시행하고 있
다. 그러나 2023년에도 야생 멧돼지에서 산발적인 돼지열병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돼지열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수산부(MAFF) 홈페이지에 사례 색인
번호를 포함하는 자세한 문서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
다. 

2-5. 대만의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2-5-1.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청정국 지위 획득
▸ 고위험지역, 야생 멧돼지 등 WOAH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모니터링법으로 감시

하여 적어도 12개월 
▸ 지난 12개월간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경우
▸ 지난 12개월간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감염 증거

가 없는 경우
▸ 백신축과 감염축을 구별할 수 있는 WOAH에서 승인된 수단이 없는 경

우, 지난 12개월 동안 사육 및 사육화된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에 
대해 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 돼지열병 발생 후 청정국으로 지위 회복
▸ 백신접종없이 살처분 정책 후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긴급백신접종과 살처분 수행 시
   - 모든 백신축이 도축되고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WOAH 기준에 따라 백신축과 감염축이 감별 가능하면 백신축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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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마지막 발생 후 3개월
▸ 살처분 없이 발생국에서 청정국 지위 획득하는 수순을 따름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청정화 기준 사용
○ 돼지열병 발생 통제 조치
▸ 노출 예방, 예방접종 또는 박멸을 통해 통제가 가능
▸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돼지고기 제품 및 기타 바이러스 공급원(수입 돼지 정액 
   및 배아, 생물학적 제제)의 수입을 금지/통제,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 반입 및 
   선박 내 쓰레기 투기를 금지

2-5-2.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
대만은 2023년 5월까지 5,893개의 농장에서 총 52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돼지 질병의 주요 유입 위험은 해외에서 육류제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므로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 수의학연구소(Veterinary 
Research Institute; VRI), 동식물위생검사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gency; APHIA)) 및 지역 동물질병 검사기관(Local animal disease inspection 
authority; LADIA)이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만은 돼지열병 발병 이후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백신접종 전략을 
수행하였고 2006년 이후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백신접종을 점진적
으로 중단하기 시작하여 2023년 7월 1일 이후 돼지열병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하였
다(그림 7).

그림 7. 대만의 돼지열병 발생 현황  

백신접종 정책 이외에도 돼지열병 유입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감시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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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농장 내 능동적 감시, 경매 시장의 능동적 
감시, 강화된 감시 부분으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 농장 내 능동적 감시는 임상 검
사와 연간 600개 양돈 농장의 역학분석 기준에 따라 농장당 15개의 샘플을 대상으
로 CSFV RNA 및 CSFV 중화항체를 확인한다. 경매 시장의 능동적 감시는 임상검
사와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혈청 항체검사를 농장별로 매일 1-2마리의 동물을 대
상으로 혈청 항체검사를 수행하여 연간 약 2만개의 혈청 항체분석을 수행하며, 강
화된 감시 부분은 도축장에서 폐기된 종돈, 멧돼지 종돈 정액, 야생 멧돼지, 바다 
표류 및 버려진 돼지 사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돼지열병 유입을 대응하였다
(그림 8). 감시프로그램 이외에 기타 예방조치 사항은 농장 수준에서 생물보안 원칙 
적용, 운송 차량 소독, 운송 차량에 GPS 장착, 농장주 및 이해 관계자를 위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 및 교육을 수행하였다.

그림 8. 대만의 돼지열병 감시프로그램

수의학연구소(Veterinary Research Institute; VRI)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대
한 진단은 WOAH의 매뉴얼을 기반으로 수행하며, 바이러스 항원감지와 항체감지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다. 바이러스 항원감지는 바이러스 분리 및 RT-PCR,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CR(rRT-PCR)법을 사용하고 항체감지는 바이러스 중화시험
법을 주로 사용하며, 진단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5개의 선별실험실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수의학연구소(VRI)에서 최종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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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는 동식물위생검사국(APHIA)과 농업부
(MOA)를 중심으로 돼지열병, 구제역 및 중요 돼지 질병 상담팀, 수의학연구소, 지역 
동물질병 검사기관, 농장 경매 시장 도축장의 협업에 의해 사례보고 및 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 논의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 질병의 확산을 통제한다(그림 9). 만약 돼
지열병 확진사례가 발생한 경우 감염된 농장의 모든 동물을 살처분하고, 사체 처리, 
주변 양돈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개시 여부 평가, 감염농장 반경 3km이내 주변 양
돈 농장에 대한 예찰 실시, 감염/의심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이 실시된다.

그림 9. 대만의 CSF 사례보고 절차 

대만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회복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중이며, 돼지열병을 근절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지속적인 감시, 생물학적 
보안개선, 농장주 및 수의사 교육, 국경 검사 지속강화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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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돼지열병백신 현황
1. 국내 돼지열병백신 개발 및 적용 현황
1-1. 돼지열병백신 LOM주

돼지열병백신 LOM주는 일본 Sato박사에 의해 분리되어 1967년 국내 도입된 약
독화 생백신으로 약간의 병원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우수한 면역원성을 갖고
있어 지난 40년 이상 사용되었다. 2010년경부터는 양돈농가의 요구로 돈단독 생백
신과 함께 접종하는 돼지열병·돈단독 생복합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돼지열
병·돈단독 생복합백신은 모돈 교배 전 1회 접종, 자돈 55~70일령 사이 1회 접종하
고, 종돈장에서는 자돈 40일, 60일 2회 접종을 하고 있다.

돼지열병백신 LOM주와 관련해서는 돼지열병 청정화 실패 이후 2003년의 제주
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백신 일괄접종 시부터 임신모돈의 유사산 문제가 지속해서 
대두되어왔다. 또한 2004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친 제주도 돼지열병 유입사태에서
는 LOM주의 병원성 문제가 표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물론 LMO주는 병원성이 강
한 야외 돼지열병 바이러스 방어에 효능·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돼지열
병 항체가 없는 임신모돈에 유사산을 유발할 수 있고 항체가 없는 자돈에 접종 시 
면역저하를 일으켜 타 질병 감염을 악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돼지열병백신 LOM주가 접종되어 항체가 형성된 돼지들에 대해서는 이후 
돼지열병백신 LOM주가 접종되더라도 위와 같은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를 제외한 내륙지역에서는 수십 년간 사용한 LMO주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
로 생각된다. 돼지열병백신 LOM주의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농림축산검역
본부는 각 시·도 시험소의 협조를 받아 양돈농가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설문조사
를 수행하였다. 부작용은 식불, 발열, 침울, 유산 4가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
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방 양돈농가들(73개)을 대상으로 임신모돈에서 한 
가지 이상의 백신 부작용이 발생한 농가는 17개로 23.3%의 비율로 확인되었다. 전
북과 경남에서는 다수의 농가들(전북: 53.3%, 경남: 42.9%)이 LOM주 백신 부작용
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비교적 낮은 9.1%의 농가들이 백신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한 농가 중에서 유산 
또는 식불, 발열, 침울이 모두 발생한 농장의 비율은 41.2%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
었다(그림10, 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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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백신 부작용 발생 농장 형태

지역 농가 수 부작용 발생 
농가 수 

각 부작용별 농가 수 발생 농장 
비율(%) 식불 발열 침울 유산

경기

이천 12 1 1 1 1 1 8.3
여주 9 1 1 1 1 0 11.1
양평 1 0 0 0 0 0 0.0
합계 22 2 2 2 2 1 9.1

충남

보령 5 0 0 0 0 0 0.0
청양 2 1 1 1 1 1 50.0
아산 7 1 1 1 1 0 14.3
천안 14 2 2 0 1 0 14.3
홍성 1 0 0 0 0 0 0.0
합계 29 4 4 2 3 1 13.8

전북

임실 11 7 1 7 1 1 63.6
순창 2 0 0 0 0 0 0.0
남원 2 1 1 1 0 0 50.0
합계 15 8 2 8 1 1 53.3

경남
합천 6 3 3 2 2 2 50.0
거창 1 0 0 0 0 0 0.0
합계 7 3 3 2 2 2 42.9

총합계 73 17 11 14 8 5 23.3

표 15. 2021년 돼지열병 생백신(LOM주) 부작용 발생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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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돼지열병 E2 마커백신
2010년부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요구하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감

별이 가능한 백신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돼지열병 마커백
신들을 개발하였다. 그중 하나는 돼지열병 E2 마커백신이다. 돼지열병 E2 마커백신
은 돼지열병바이러스 내 존재하는 E2 유전자를 곤충바이러스벡터 또는 식물발현벡
터에 삽입하여 생산된 E2 단백질 항원을 사용하는 일종의 사독백신이다.

돼지열병 E2 마커백신은 1998년 검역본부에서 개발하여 국내 백신 생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고 2012년 품목허가를 완료하였으나, 임신모돈에서 자돈으로의 수직
감염을 완벽하게 방어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현재 국내 모돈에 허가된 제품이 없
다. 이러한 이유로 내륙지역에서는 돼지열병 방역 정책상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2014년 제주도에 돼지열병 LOM주의 노출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제거하고자 제주도
에서만 한시적으로 수의사 권한 하에 사용하였다(그림 11).

그림 11. 야외주 감염에 의한 항체와 백신에 의한 항체를 구별해주는 E2 Subunit 백신 

1-3. 돼지열병백신 생마커(Flc-LOM-BErns)주
돼지열병 E2 마커백신 개발 후 국내에서는 돼지열병 청정화 조건인 감별 가능한 

백신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병원성이 제거된 돼지열병백신 생마커(Flc-LOM-BErns)
주를 개발하였다. 돼지열병 생마커(Flc-LOM-BErns)주는 돼지열병백신 LOM주에 존
재하는 돼지열병 Erns 유전자를 제거한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BVDV)의 Erns유전
자를 삽입하여 제작한 약독화 마커백신으로 기존 LOM주보다 안전성 및 면역원성이 
뛰어나고, 야외주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그림 12).

돼지열병백신 생마커(Flc-LOM-BErns)주의 장점은 LOM주의 병원성 잔류 문제점
(임신모돈 유사산, 생산성 감소 등)을 해소한 것이고, 그 외에도 긴급 백신으로서의 
사용 가능, 임신모돈의 자돈에 대한 수직방어, 돈단독백신과 복합백신으로 출시되어 
돼지열병·돈단독 복합백신접종에 익숙한 양돈장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가격이 
저렴한 장점들이 있다. 또 다른 특징적 장점은 야외 돼지열병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와 백신접종에 의한 경우간에 항원 및 항체의 감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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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마커(Flc-LOM-BErns)주의 장점을 이용하여 야생멧돼지용 돼지열병 미
끼백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멧돼지용 돼지열병 미끼백신은 독일에서 개발
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이를 독일 자국 내에서 사용하고 주변국(폴란드, 리투아니
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등) 및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미끼백신은 
돼지열병 항체가 야외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항체인지 백신에 의한 항체인지 감별
이 되지 않아 단지 항원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효능·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개발한 생마커(Flc-LOM-BErns)주를 이용한 미끼백신은 항체감별
이 가능하며, 2020년 말부터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개발된 미끼백신을 적용하였으
며, 이후 돼지열병바이러스 야외주 검출 건수가 2019년 11건, 2020년 7건으로 점
차 줄다가 2021년부터 검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백신에 의한 항체와 야외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항체가 감별되고 있어 미끼백신에 의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 12. LOM주와 다른 BErns 부위를 이용한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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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돼지열병백신의 장점 및 단점

백신종류
생백신 E2마커백신

LOM생·돈단독
복합백신

생마커·돈단독
복합백신

식물 E2
마커백신

E2마커백신
(수입)

E2마커백신

백신 형태 생백신 subunit

백신주 LOM주 생마커주 E2

복합백신 돈단독 복합 단일백신

발현시스템 소, 돼지신장세포 돼지신장세포 식물 곤충세포
혈청학적 
감별진단 
가능성

불가능 가능 가능

1회접종 
항체지속일

200일 이상 200일 이상 미조사

임신모돈 
안정성

매우 불안정 안정성 확보 미조사

생산성
백신접종 시 

일시적 부작용
도축 축하일령 

1주일 단축
미조사

접종횟수 1회 2회

자돈접종 65-70일령 40, 60일

모돈접종 종부전 미허가

단가 260원/두/1회 500원/두/1회
약 2800원

/두/1회
약 3000원

/두/1회
약 2800원

/두/1회

허가 사항 자돈, 모돈 허가됨 자돈만 허가됨

현재 
사용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역

충남, 충북, 
경기, 전남, 
전북, 경북, 

경남
(3%→30%)

제주도 일부 희망농가
(약 100농가 이내)

경구용백신
(미끼백신) 

가능성
가능 가능 불가능

백신생산 
업체

국내동물약품
백신 5개사

국내동물약품
백신 7개사

㈜바이오앱
㈜엘랑코
(바이엘)

㈜고려비엔
비

표 16. 돼지열병백신 종류에 따른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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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내 돼지열병백신 종류 및 기술 현황
1-5-1. 국내 돼지열병백신 생산기관

국내 백신 제조업체로는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 코미팜, 대성미생물 등이 
돼지열병백신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모두 생독 및 생마커백신을 제조 및 판매하
고 있으며, E2-마커백신은 바이오앱(주)과 ㈜고려비앤피에서만 제주도에 한시적으로 
판매하고있다(표 17). 

No. 기업명 국
가 제품명 구분 주성분

1 ㈜코미팜 한
국 프로백 돼지열병 생백신 CSFV, LOM

2 녹십자수의약품(주) 한
국 돼지열병 생백신 생백신 CSFV, LOM

3 ㈜중앙백신연구소 한
국 수이샷 돼지열병 생백신 CSFV, LOM

4 ㈜고려비엔피 한
국 힘백 돼지열병 생백신 생백신 CSFV, LOM

5 ㈜고려비엔피 한
국 힘백 돼지열병 E-생독백신 생백신 CSFV, LOM

6 ㈜중앙백신연구소 한
국 수이샷 돼지열병 생마커 주 생마커 Flc-LOM BErns

7 ㈜대성미생물연구소 한
국 대성 돈열 생마커 피그백주 생마커 Flc-LOM BErns

8 ㈜코미팜 한
국 프로백™ 돼지열병 생마커 주 생마커 Flc-LOM BErns

9 ㈜고려비엔피 한
국

힘백 돈호방-돼지열병(마커) 
생백신 주 생마커 Flc-LOM BErns

10 녹십자수의약품(주) 한
국 녹수-돼지열병 생마커백신 주 생마커 Flc-LOM BErns

11 ㈜대성미생물연구소 한
국 대성 단열 생마커 피그백주 생마커 Flc-LOM BErns

12 ㈜중앙백신연구소 한
국 돼지열병 생마커 미끼백신 생마커 Flc-LOM BErns

13 ㈜대성미생물연구소 한
국 대성 돈열 마커 피그백

E2 
subunit 

마커
pHCBacgp55+IL2

14 ㈜중앙백신연구소 한
국 수이샷 돼지열병-E2

E2 
subunit 

마커
pHCBacgp55+IL2

표 17. 국내 백신 생산기관 및 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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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국내 돼지열병백신 기술 현황
사독 E2 마커백신은 곤충세포 발현백신과 식물세포 발현백신으로 크게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곤충세포 발현백신은 곤충세포주, 유충이나 누에로부터 각각 
Baculovirus에 의해 발현시키는 다양한 E2 유전자 재조합 마커 백신이 개발되었다. 
식물세포 발현 백신은 식물 고발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개발
하였으며, 2019년 국내 최초 식물 유래 돼지열병 마커백신의 품목허가를 취득하였
다. 현재 E2 마커백신은 제주도에서 자돈용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모돈에 적용
되지는 않고 있으므로 추후 모돈용 E2백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마커백신의 경우, 돼지열병 생마커 Flc-LOM-BErns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및 
제조하여 LOM strain과 야외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마커백신을 적용하기 시작
하였다.

1-6. 국내 돼지열병백신의 경제적 효용성 분석
1-6-1. 백신접종 부작용과 연관된 경제적 효용성 분석

LOM주 기반 돼지열병백신은 돼지열병 항체 음성 임신모돈에 접종하면 임신 초
기에 30% 이상, 임신중기와 말기에는 50% 이상의 유사산이 발생하여 안정성이 매
우 불안한 미완성의 약독화 백신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돼지열병 항체가 있는 임신
모돈의 경우에도 식욕부진과 활동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모돈
의 초유로부터 받은 돼지열병 모체이행항체가 소실되는 50~70일령의 자돈에 돼지
열병 LOM백신주를 접종하면 식욕부진, 활동성 저하 및 면역 저하 상태가 되어 돼
지써코바이러스(PCV2)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PRRSV), 마이코플라즈마
(Mhp)등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병원체의 복합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의 증
상을 장기간 악화하게 된다. LOM주 기반 돼지열병백신의 이러한 단점으로 인하여 

No. 기업명 국
가 제품명 구분 주성분

15 ㈜중앙백신연구소 한
국 프로백 돼지열병 마커

E2 
subunit 

마커
pHCBacgp55+IL2

16 녹십자수의약품(주) 한
국 돈열 E2 마커백신

E2 
subunit 

마커
pHCBacgp55+IL2

17 ㈜고려비엔피 한
국 힘백 돈호방-E2 불활화백신

E2 
subunit 

마커
pHCBacgp55+IL2

18 ㈜바이오앱 한
국 허바백™ 돼지열병 그린마커 주

E2 
subunit 

마커
pmE2:CBD



- 89 -

증체율의 둔화와 돈군 내 질병 상재화 및 장기화로 비육돈 출하 시기가 늦어지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Choe et al., 2019). 

돼지열병백신 생마커(Flc-LOM-BErns)주의 경우 백신접종 돼지와 야외 감염 돼지
가 감별이 가능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돼지열병 항체 유무와 관계없이 임신 모돈
에 생마커(Flc-LOM-BErns)주를 접종하였을 때 LOM주 접종 시 나타나는 유사산 및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자돈에서도 식욕부진, 활동성 감소 및 면역
저하로 인한 타 질병의 악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마커
(Flc-LOM-BErns)주의 자돈 및 모돈 능동면역에 의한 방어능은 완전 방어(32배), 반
수방어(16배)로 분석되었고, 수동면역(모체이행항체)에 의한 방어능은 완전 방어(64
배), 반수방어(32배)로 분석되었다. 

LOM주 및 생마커(Flc-LOM-BErns)주의 생산성 비교 실험을 위해 ICT 장비가 설
치된 양돈장 내에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LOM주 접종군은 접종 후 4일부
터 8일까지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도축 출하체중 일령이 170일이었던 반면, 생마
커(Flc-LOM-BErns)주 접종군은 사료섭취 감소 없이 도축 출하체중이 161일령으로 
확인되어 약 7~10일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Choe et al., 
2021). 이는 안전성 면에서 생마커(Flc-LOM-BErns)주가 LOM주에 비해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자료이다(표 18). 

LOM+SE 복합백신 Flc-LOM-BErns+SE 복합백신

평균 도축출하 일령 170일 161일

체중 평균(실험종료시점) 118.8kg±2.83 123.5kg±2.70

표 18. 도축출하 일령에 따른 경제성 분석 

2019년 천안소재의 양돈 컨설팅 수의사에 의해 계산된 자료에 의하면, 양돈농가
에서 기존의 LOM주 대신 생마커(Flc-LOM-BErns)주로 교체 시 단순히 두당 7,500원
의 사료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돈방 비우기 등 밀사 해소
와 이에 따른 질병 노출 감소 등으로 두당 19,300원의 추가적인 기회 수익을 창출
하여 농장행복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들 전체를 합산하면 두당 26,300원 이상의 
농가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10일의 출하일령 단축은 1천억 이상의 사료
비 절감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생마커(Flc-LOM-BErns)주의 단가가 LOM주보다 2배 정도 더 비싸기는 하지
만 돼지열병 예방의 탁월한 효과와 출하일령을 일주일 이상 앞당기는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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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고려한다면 사료비용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돈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6-2. 비육돈 생산 운영비와 연관된 경제적 효용성 분석
 통계청이 발표한 23년도 비육돈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22년 대비 비육돈의 두

당 생산비는 42만 4천원으로 22년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1년도부터 3년 연속 생산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비 항목별로 비교하
였을 때 가장 비중이 큰 사료비가 두당 23만 8천원으로 22년 대비 3.5%가 증가였
고 19년도부터 5년 연속으로 사료비가 증가하였다. 사료비 다음으로 비중이 큰 가
축비는 23년도의 경우 두당 8만 2천원으로 22년도보다 11% 증가하였으며, 수도 광
열비, 차입금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각 26.2%, 33.7%로 급등하였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비 12% 증가, 분뇨처리비 15% 증가하였으며, 두 항목에서 사료비보다 더 
큰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생산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표 19). 

(단위: 원, %)

구분
‘22
(a)

사 육 규 모 별(‘23) 증감율
(b/a)1,000

마리 미만
1,000 -
1,999

2,000 -
2,999

3,000
마리 이상

평균
(b)

구성비

가축비 73,972 111,322 100,790 95,717 67,553 82,075 19.4 11.0
사료비 230,481 232,766 236,449 239,019 239,697 238,468 56.3 3.5

수도광열비 5,967 8,375 9,031 7,765 6,834 7,533 1.8 26.2
방역치료비 11,527 8,143 10,065 11,552 10,876 10,637 2.5 -7.7
자동차비 1,583 4,062 1,969 1,569 1,511 1,798 0.4 13.6
농구비 7,589 12,316 10,585 10,875 7,421 8,991 2.1 18.5

영농시설비 8,673 12,637 9,710 8,443 7,830 8,653 2.0 -0.2
기타재료비 1,924 2,652 1,690 1,077 1,378 1,480 0.3 -23.1
차입금이자 3,568 5,820 6,261 4,352 4,252 4,772 1.1 33.7
토지임차료 39 128 373 0 0 81 0.0 107.7
고용노동비 14,722 11,783 12,289 16,419 18,586 16,498 3.9 12.1
분뇨처리비 10,779 11,381 12,520 16,604 11,195 12,405 2.9 15.1
생산관리비 1,898 2,152 1,624 1,966 2,397 2,155 0.5 13.5
기타비용 1,841 2,293 1,467 1,516 3,269 2,546 0.6 38.3
일반비(B) 374,563 425,830 414,823 416,874 382,799 398,092 93.8 6.3

자가노동비 9,724 29,198 15,273 9,433 4,267 8,984 2.1 -7.6
자본용역비 5,683 9,764 8,327 9,305 8,649 8,793 2.1 54.7
토지용역비 3,119 11,304 8,520 7,341 7,565 7,986 1.9 156.0
사육비(C) 393,089 476,096 446,943 442,953 403,280 423,855 100.0 7.8
총수입(A) 449,828 437,380 454,198 453,249 442,907 446,514 -0.7
소득(A-B) 75,265 11,550 39,375 36,375 60,108 48,422 -35.7

순수익(A-C) 56,739 -38,716 7,255 10,296 39,627 22,659 -60.1

표 19. 2023년 비육돈 사육비 및 수익성(마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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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생산 관련 운영비용과 돼지열병백신을 연계하여 경제적 효용성을 비교하
였다. LOM주를 접종하였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인 사료섭취 감소와 연관
지어 경제적 효용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백신접종 후 사료 섭취량 감소에 따른 도
축 출하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사료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하였을 때 비육돈이 사료섭취를 하지 않는 경
향이 나타나 출하 일정이 미루어지지만, 비육돈이 출하되는 시점까지의 총 사료섭
취량은 크게 변화가 없으므로 사료비의 증가는 크지 않다는 자문 내용을 확인하였
다.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료비 비용 증가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비육돈
의 출하일이 약 165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백신부작용으로 인해 출하일이 10~20
일 정도 미뤄질 경우 출하일이 지연됨에 따라 돈사의 회전수에 영향이 미치게된다. 
비육돈 1,000마리를 기준으로 170일령에 출하하였을 때 1년간 출하두수는 2147.1
마리이며 회전수는 2.15로 분석되고 두당 5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순수익은 107,350,000원이 발생된다. 그러나 180일에 출하하였을 때 회전수가 
2.03으로 감소하고 1년당 출하두수가 119.3마리가 감소하여 5,965,0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손해비용을 계산하였을 때 국내
에서 사육되는 비육두수가 1,000만두일 경우 약 600억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손실 비용은 사육두수가 2,000마리, 3,000마리로 증가함에 따라 2배, 3배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표 20, 21). 이외에도 백신 부작용으로인한 
비육돈의 출하일이 지연될 경우 사료비 이외에 생산비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한 
수도광열비, 고용노동비, 분뇨처리비, 기타비용 등의 항목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적
으로 발생될 수 있어 농가에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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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두수 출하일령 회전수
1년간 출하 

두수
두당 

수익(만원)
순수익(만원)

1,000마리
170 2.15 2147.1 5 10,735
180 2.03 2027.8 5 10,139
190 1.92 1912.1 5 9,605

2,000마리
170 2.15 4294.1 5 21,471
180 2.03 4055.6 5 20,278
190 1.92 3842.1 5 19,211

3,000마리
170 2.15 6441.2 5 32,206
180 2.03 6083.3 5 30,417
190 1.92 5763.2 5 28,816

표 20. 비육돈 사육두수의 출하일령에 따른 출하 두수 및 순수익 비교 

사육두수 출하일령 지연 
손실 

비용(만원)
출하일령 1일당 
손실 비용(만원)

1,000마리
10일 지연

180일 출하(170일 기준) 596 59.6
190일 출하(180일 기준) 534 53.4

20일 지연 190일 출하(170일 기준) 1,130 56.5

2,000마리
10일 지연

180일 출하(170일 기준) 1,193 119.3
190일 출하(180일 기준) 1,067 106.7

20일 지연 190일 출하(170일 기준) 2,260 113.0

3,000마리
10일 지연

180일 출하(170일 기준) 1,789 178.9
190일 출하(180일 기준) 1,601 160.1

20일 지연 190일 출하(170일 기준) 3,390 169.5

표 21. 출하일령 지연에 따른 수익 감소 비교

23년도 기준 비육돈의 판매 수입이 1.8% 감소하였고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 등
의 문제로 사육비가 증가하면서 비육돈 한 마리당 순수익은 22년도(56,739원)에 비
하여 34,000원이 감소된 약 23,0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60.1% 비율이 감소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유에서 출하시까지 질병, 체중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양돈농가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료섭취량이 
감소함에 따라 출하일이 지연되고 회전수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
해 부작용이 적은 백신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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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돼지열병백신 현황
2-1. 국외 돼지열병백신 종류 및 기술현황
2-1-1. 국외 돼지열병백신 생산기관

국외의 백신 생산기관 중 E2 마커백신 시장의 경우 바이엘 Bayovac CSF E2 백
신이 대만에서 1.3 백만불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iBio사(USA)에서 식물을 기반으
로 돼지열병 마커백신의 임상이 진행 중이다(표 22). 

No. 기업명 국가 제품명 구분 주성분

1 Zoetis 미국 Suvaxyn® CSF marker 생마커 CP7_E2alf

2 MSD Animal 
health 미국 Porcilis® Pesti E2 subunit 

마커 CSFV E2

3 바이엘(주) 대만 바이오백 CSF E2 백신주 E2 subunit 
마커 CSFV E2

4 Tecon Biology 중국 TWJ-E2® E2 subunit 
마커 CSFV E2

표 22. 국외 돼지열병백신 생산기관 및 제품정보

2-1-2. 국외 돼지열병백신 연구동향 
◯ 1991년(van Zijl et al.): Pseudorabies virus에 돼지열병 구조단백질 중 E2 단

백질만을 발현시켜 백신으로 적용함
◯ 1993년(Hulst et al.): Baculovirus에 돼지열병 E2 단백질을 발현시켜 subunit 

marker vaccine 개발 수행
◯ 1996년(Meyers et al, Moormann et al., Ruggli et al.): Reverse genetic 

system을 이용한 새로운 CSF 백신 연구 진행
◯ 1997년(Vassilev et al.): Reverse genetic system을 이용한 BVDV infectious 

clone 작성
◯ 2001년(van Gennip et al.): 돼지열병 유전자 증 Erns 또는 E2 단백질을 암호

화하는 유전자를 소바이러스성설사증 바이러스(BVDV)의 유전자로 대체한 
Chimeric CSFV 작성

◯ 2004년(Reiman et al.): BVDV의 E2 유전자 대신 돼지열병의 E2 유전자를 사용
하여 비병원성의 chimeric pestivirus 작성하였으며, 돼지에 적용한 결과 돼지열
병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수한 면역원성 및 방어능 확인함

◯ 2009년(Holinka et al.): 돼지열병 E1 유전자에 합성 Flag epitope을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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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항원 마커로 적용하고 E2 유전자 내 WH303 단클론항체가 결합하는 
epitope의 변이를 주어 음성 마커로 적용한 돼지열병 재조합 생백신 개발함

2-1-3. 국외 돼지열병백신 기술현황
◯ 2000년대 초, 바이엘에서 Bayovac CSF E2, 인터베트에서는 Porcilis pesti 제

품을 EMA(유럽의약품기구)로부터 허가받음.
◯ 유럽에서 2009-2013년에 걸쳐 CSFV_goDIVA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유전

자 재조합 돼지열병 백신을 개발하였음.
◯ 유럽에서 개발된 “CP7_E2alf”의 경우 바이러스 백본은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

스(BVDV)에 돼지열병 E2항원을 치환하여 개발된 modified live vaccine(MLV) 
제품이 있음.

◯ Suvaxyn CSF marker vaccine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에 제약이 있음.
◯ 재조합 단백질 생산 플랫폼으로 곤충세포가 널리 사용되었고, 최근 효모나 동물세포를 

이용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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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돼지열병의 진단 체계
1.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돼지열병 진단법

CSF 진단을 위한 실험실 방법은 바이러스, 바이러스 핵산 또는 바이러스 항원의 
검출 또는 특정 항체의 검출을 목표로 한다. 표적 및 위험 기반 샘플링을 수행해야 
하며, 무작위 샘플링은 질병의 임상 징후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바이러
스, 바이러스 항원 또는 핵산 검출 감도를 높이려면 임상적으로 질병에 걸린 동물
과 열이 있는 동물을 주로 샘플링해야 한다. 항체 검출의 경우, 질병에서 회복된 동
물 또는 감염 또는 질병에 걸린 동물과 접촉한 동물이 주로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검사 수의사는 위에 나열된 질병의 일반적
인 징후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집단적으로 나타나는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차 의심 사례의 경우 2차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1차 양성 검사 결
과를 확인해야 한다.

항체는 질병 발생 후 3주째에 형성되며 만성 사례를 제외하고 생존한 동물에서 
수년 또는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 항체는 백신접종 후 10~14일 후에 생성되며, 
광범위한 백신접종 프로그램 이후에도 수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다. 항체 검
출을 위한 샘플은 백신접종 후 회복기 돼지, 접촉한 무리 및 집단에서 일반(비항응
고제) 튜브로 채취한다. 모든 방법과 프로토콜은 해당 실험실에서 검증되어야 하며, 
실험실은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를 만족스러운 결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증
명해야 합니다. 실험실은 수행된 검사와 관련하여 적절한 품질 관리를 유지해야 하
며, 검증은 WOAH 검증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1.5장 수의실험실의 품질 관리 및 1.1.6장 육상동물용 전염병 진단 분석의 검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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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Diagnostic techniques

Method

Purpose

Population 
freedom from 

infection

Individual 
animal freedom 
from infection 

prior to 
movement

Contribute to 
eradication 

policies

Confirmation of 
clinical cases

Prevalence of 
infection 

surveillance

immune status 
in individual 
animals or 
populations 

post-vaccination
Detection of the agent

Virus 
isolation

- + - +++ - -

RT-PCR + +++ ++ +++ ++ -
ELISA

(antigen)
++ + + + - -

FAT - - + + - -

Detection of immune response
ELISA

(antibody)
+++ +++ +++ - +++ +++

VN
(FAVN or 

NPLA)
+ +++ ++ ++ +++ +++

표 23. 돼지열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과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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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etection of the agent

1-2-1. 바이러스 분리
세포 배양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것은 냉동 절편에 대한 면역 형광보다 더 

민감하지만 시간 소요가 필요한 CSF 진단방법이다. 장기 샘플, 백혈구, 전혈, 혈청, 
혈장, 면봉 검체 또는 정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분리는 빠르게 분리해야 
한다.

다른 돼지 세포주도 사용할 수 있지만, CSFV 분리를 위해 최소한 PK-15 세포만
큼 민감해야 하며 페스티바이러스 항체가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돼지 세포주를 사용하여 접종하는 것이 양성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
다. 바이러스의 성장은 세포 병증 효과(CPE)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면역 염색 방법
으로 바이러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한 번(선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두 번의 바이러스 계대 후에 수행될 수 있다. 이는 24-72시간 후 FAT로 형광 
병소를 검사하거나 72시간(최소 2일, 최대 5일) 배양 후 면역 산화 효소 염색을 통
해 배양액을 검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양성 및 음성 대조군은 항상 포함되어
야 한다. 

편도선은 진단 목적으로 폐사하거나 도살된 돼지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기이다. 추가로 비장, 신장, 회장 또는 림프절도 사용할 수 있다. 모
든 진단 분석에 사용되는 태아 소 혈청(FBS)은 항상 페스티바이러스 항체가 없어야 
하며, 제조업체의 설명서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단 분석
에 사용하기 전에 각 롯트마다 페스티바이러스 항체의 존재 여부를 테스트할 것을 
권장한다. 성장 배지에 포함된 FBS의 비율(5-10%)은 개별 실험실에서 세포의 적응
과 증식에 사용되는 조건에 따라 다르게 수행한다.

1-2-2. Reverse-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RT-PCR 기술을 사용하면 잠복기, 이후 지속적인 감염 기간 및 돼지가 회복되는 

경우 더 오랜기간 동안 감염된 동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RT-PCR은 바이러스 
핵산만을 검출하며 바이러스 분리 또는 다른 기법으로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양성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RT-PCR은 다른 기술(예: 바이러스 분리, 항원 
포획 ELISA, FAT)보다 더 민감하다. 이 검사는 EDTA 혈액 및 혈청 샘플은 물론 
고형 장기 및 세포 배양 상층액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집단 발병 시 성공적으로 
사용된다. 

RNA 분리는 RT-PCR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RNA의 오염은 추출 전
후에 가장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RNA 추출 전 샘플 처리와 분리된 RN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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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은 산출된 RNA의 품질과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
다. RNA 분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며 다양한 추출 키트(자동화로봇 
추출시스템 포함)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RNA 분리는 또한 실험실에서 검증되어
야 한다. 

몇 가지 기존의 RT-PCR 및 실시간 RT-PCR 프로토콜이 설명되어 있으며
(Hoffmann et al, 2005; McGoldrick et al., 1998; Paton et al., 2000a; Risatti 
et al., 2005), 적합한 프로토콜은 문헌이나 WOAH CSF 참조 실험실로부터 얻을 수 
있다. RT-PCR 결과의 평가는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표준 RT-PCR) 또는 실시간 기
법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후자는 PCR 제품으로 인한 실험실 오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야외주 바이러스와 백신주 바이러스를 구별하기 위해 다른 RT-PCR 검사도 개발
되었다. 일부 검사는 백신 바이러스 검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검사는 특정 CSFV 
야외 균주 검출에 초점을 맞춘다(Liu et al., 2011; Zhao et al., 2008). 사용되는 
모든 RT-PCR 프로토콜은 해당 실험실에서 진단에 사용하기 전에 각 개별 실험실
에서 철저히 검증하여 그 방법이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RT-PCR 프로토콜은 최소한 바이러스 분리만큼 민감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Hoffmann 등(2005)이 설명한 실시간 RT-PCR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프라이
머 서열과 함께 널리 사용된다. 이 방법은 국제 실험실 간 비교 테스트에서 일관된 
결과를 도출되었다. 

5‘ - 3’

Forward primer CSF 100-F ATG-CCC-AYA-GTA-GGA-CTA-GCA

Slightly modified reverse 
primer CSF 192-R

CTA-YTG-ACG-ACT-RTC-CTG-TAC

CSF probe
FAM-TGG-CGA-GCT-CCC-TGG-GTG-GTC-TAA-
GT-TAMRA

품질 관리는 PCR 진단에서 필수적인 문제이며 실험실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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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Molecular epidemiology and genetic typing
CSF의 분자 역학은 바이러스 분리주 간의 유전적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기반으

로 한다. 뉴클레오티드 시퀀싱에 이은 CSFV RNA의 RT-PCR 증폭은 이러한 비교를 
위한 서열 데이터를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진화 연구, 바
이러스 균주의 기원에 대한 역학적 추적, 백신의 바이러스 보호 효과를 모니터링하
는 데에도 유용하다. CSFV 게놈의 여러 다른 영역이 분자 역학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Paton et al, 2000b). 두 개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새로운 분리주
를 비교할 수 있는 대규모 시퀀스 데이터 세트를 제공한다. 이 중 하나는 게놈의 
5'-비번역 영역(5'NTR)(150 뉴클레오티드)에 있고 다른 하나는 E2 주요 당단백질 
유전자(190 뉴클레오티드) 내에 있다. 간단히 말해, 사용되는 방법은 임상 샘플 또
는 CSFV에 감염된 세포 배양에서 바이러스 RNA를 추출하고 RT-PCR을 수행하여 
5'NTR 또는 E2 유전자 내의 표적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증폭한 다음 생성물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결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서열 정보와 비교하는 것이
다. 이러한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는 독일의 CSF를 위한 WOAH 표준실험실
(Reference Lab)에서 이용할 수 있다(Postel et al., 2016). 이 방법으로 CSFV 및 
기타 페스티바이러스 균주를 정확하게 유형화하기 위한 여러 영역의 분석은 이전에 
설명한 바 있다(Becher et al., 2003). 밀접하게 관련된 CSFV 분리주를 구별하기 
위해 전체 E2 인코딩 영역(1119 뉴클레오타이드)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한 전략임이 
입증되었다(Postel et al., 2012). 1차 발생지에서 분리한 CSFV 분리물은 분자 역학 
조사를 위해 WOAH 표준실험실(Reference Lab)로 보내야 한다. 발송 전에 먼저 수
령 실험실에 연락하여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퀀싱을 통해 전체 게놈 서열을 
결정하는 등 1차 발병 분리주의 상세한 특성 분석을 수행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1-3. Immunological methods

1-3-1. Fluorescent antibody test(FAT)
형광 항체 검사(FAT)는 편도선, 비장, 신장, 림프절 또는 회장 원위부의 동결 절

편에서 CSFV 항원을 검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한 검사이다. 조직은 여러(열
이 있거나 병에 걸린) 동물에서 채취하고(Bouma et al., 2001) 서늘한 조건에서 방
부제 없이 운반하되 얼리지 않아야 한다. 냉동 절편은 Fluorescein 
isothiocyanate(FITC)와 같은 형광 마커에 결합된 항-CSF 면역글로불린으로 직접 
염색하거나 2차 형광 접합체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염색한 후 형광 현미경으로 검
사한다. 감염의 첫 단계에서는 감염 경로에 관계없이 편도 조직이 가장 먼저 바이
러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편도 조직이 가장 적합하다. 아급성 및 만성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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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종종 양성인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형광을 나타내는 유일한 조직일 수 있으
며 편도는 살아있는 동물에서도 적합한 검체이다. 

FAT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CSF 감염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CSF가 
계속 의심되는 경우, 추가 검체를 채취하거나 세포 배양에서 RT-PCR 또는 바이러
스 분리를 시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질병의 말기 단계에서 중화항체가 양성 반
응을 가릴 수 있다. 

이 방법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실험실에서 FAT를 사용할 경우 잘못된(양성 및 
음성) 결과가 나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 기법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
고, 일상적으로 이 기법을 수행하며, 형광 해석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험실에서만 
FAT를 사용해야 한다. 

CSF 양성은 감염된 세포의 세포질에서 선명한 형광을 보여준다. 편도선에서는 
편도선 상피 내벽의 형광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신장부분에서 형광은 신장 
피질의 근위 및 원위 세뇨관과 수질의 수집 관에서 가장 풍부하다. 회장에서는 리
버퀸샘의 상피 세포에서 형광이 가장 두드러지는 반면, 비장에서는 반응성이 더 확
산되어 동맥 주위 림프절 피막(PALS)에 림프 세포가 집중되어 있다. 

특정 병원체가 없는 돼지에서 CSFV에 대한 다클론 항체로 제조한 항 CSFV 감
마 글로불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돼지가 다른 페스티바이러스에 감염되어있다면 
비특이적으로 양성반응을 보일 수 있다. 특히 CSFV가 없는 지역에서 CSFV와 다른 
페스티바이러스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CSFV와 다른 페스티바이러스(특히 BVDV 및 
BDV)를 구별할 수 있는 단일 클론 항체(MAb)를 사용하여 FAT 양성 시료의 중복 
시료를 검사해야 한다(섹션 B.1.2.2). 또는 확진 진단은 RT-PCR(유전자 유형 분석 
후) 또는 세포 배양에서 바이러스 분리 후 MAb로 유형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한
다. 

변형 생바이러스(MLV) 백신의 균주는 주로 국소 림프절과 편도선의 상피에서 증
식한다. MLV 균주를 백신으로 접종한 돼지는 백신접종 후 2주 동안 FAT 양성 반
응을 보일 수 있다(Ogawa et al., 1973). RT-PCR 앰플리콘의 핵산 염기서열 분석
을 통해 현장 분리주와 백신 균주를 구분할 수 있다. 컨쥬게이트의 작동 희석(최소 
1/30)은 최대 밝기와 최소 배경을 결합해야 한다. 자가 분해 및 박테리아 오염은 종
종 높은 배경 염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테스트는 갓 폐사한 동물의 샘플에서
만 수행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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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Immunoperoxidase procedure for differentiation of pestiviruses by 
monoclonal antibodies

Horseradish peroxidase(HRPO) 또는 형광 마커에 접합되거나 항-마우스 접합
체와 함께 사용되며 모든 CSFV 야외주, CSFV 백신주 및 BVDV를 각각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3개의 MAb 패널을 사용하면 한편으로는 야외주와 백신주를, 다른 
한편으로는 CSFV와 BVDV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Edwards et al., 1991). 전
제 조건은 CSFV에 대한 MAb가 모든 야외주를 인식하고 항백신 MAb가 해당 국가
에서 사용되는 모든 백신주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단일 항체도 다른 모
든 페스티바이러스와 선택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Edwards et al., 1991). 백신 미
접종 지역에서는 CSF 백신주를 감별하기 위해 MAb를 사용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
다. HRPO에 접합된 다클론 항 CSF 면역글로불린은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다. 단
일 MAb의 증거를 CSF 분리주의 유일한 확인으로 사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적합한 MAb 및 공급업체에 대한 조언은 WOAH CSF 표준실험실(Reference 
Lab)에 문의해야 한다. 자연 조건에서 돼지를 감염시킬 수 있는 다양한 BDV 유전
자형의 발생과 점점 더 많은 추가 반추동물 페스티바이러스의 검출은 MAbs로 
CSFV를 다른 페스티바이러스와 감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페스
티바이러스와 CSFV를 확실하게 구별하려면 RT-PCR을 수행한 후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싱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검사할 각 장기 샘플 시리즈에 양성 및 음성 대조 섹션을 포함해야 한다. 간접 라
벨링의 경우, 첫 번째 항체를 배양하지 않고 처리한 감염된 대조군 섹션도 포함되
어야 한다. 대조 섹션은 미리 준비하여 아세톤 고정 후 -70°C에서 2~3년 동안 보관
한 후 사용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

1-3-3. Antigen-capture assay
살아있는 돼지의 CSF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해 최근 감염이 의심되는 돈군을 

선별하기 위한 항원 포집 효소 결합 면역 흡착 분석법(ELISA)이 개발되었다. ELISA
는 혈청, 백혈구 분획 또는 항응고 전혈의 다양한 바이러스 단백질에 대한 단일 클
론 및/또는 다클론 항체를 사용하는 이중 항체 샌드위치 유형이며, 일부 테스트 키
트는 조직 동질체 또는 혈청을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수행이 비
교적 간단하고 조직 배양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화에 적합하며 반나절 이내
에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성돈과 경증 또는 무증상 사례에서 바이러스 분리
보다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은 발열 또는 질병의 임상 징후를 보이는 의심 돈군
의 모든 돼지를 검사하여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의 낮은 특이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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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다른 병원체 검출 검사(예: 바이러스 분리, RT-PCR 또는 FAT)를 권장한다. 
이 검사는 한 마리의 동물에서 CSF를 진단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며, 무리 수

준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1차적으로 다른 검사(예: 바이러스 분리, 
RT-PCR 또는 FAT)를 통해 양성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4. Serological tests
CSFV의 면역 억제 효과로 인해 감염 후 최소 21일이 지나야 항체를 확실하게 

검출할 수 있다. 특히 번식 돈군에서 감염 잔존 부위를 탐지하기 위한 혈청학적 조
사는 CSF 박멸의 말기 단계에서 유용할 수 있다. 항체 역가는 귀중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며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체 검출은 
CSF 백신접종 후 면역 반응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었으며 백신접종 프
로그램의 유용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반추동물 전염병 바이러스는 특히 종축에서 감염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CSF와 
BVD/BD 항체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만 유용하다. 바이러스 중화(VN) 및 MAbs를 
사용한 ELISA는 민감도 요건을 충족하지만, 양성 결과는 비교 VN 검사를 통해 확
인해야 한다.
중화 테스트는 상수 바이러스/가변 혈청 방법을 사용하여 세포 배양에서 수행됩니
다. CSFV는 세포 증식성이 아니므로 증식 후 중화되지 않은 바이러스는 반드시 지
표 시스템에 의해 검출되어야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NPLA와 형
광 항체 바이러스 중화(FAVN) 테스트이다. 두 테스트 모두 마이크로 플레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다. NPLA 시스템은 판독하기 쉽고 역광 현미경을 사용하여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선호되고 있다.

1-4-1. Neutralising peroxidase-linked assay(NPLA)
NPLA는 바닥이 평평한 플레이트에서 수행된다. 보체 비활성화와 박테리아 오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혈청을 56°C에서 30분간 배양한 후 VN 검사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국제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초기 혈청 희석을 1/5(최종 희석 1/10)로 
하여 검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국가 내 감시 체계의 경우, 1/10(최종 희석 1/20)의 
스크리닝 희석으로 충분할 수 있다. 반응의 특이성과 민감도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
한 제어가 각 검사에 통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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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Comparative neutralisation test for discrimination between infection 
with CSFV and infection with other pestiviruses.

BVDV, BDV 또는 기타 써코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혈청은 FAVN 또는 NPLA
에서 반응하는 교차 중화 항체 역가를 보여 돼지가 CSFV에 감염되었음을 나타내는 
위양성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교차 반응성의 정도는 관련된 페스티바이러스와 감
염과 샘플링 시간 사이의 간격에 따라 달라진다(Wensvoort et al., 1989). 국가 또
는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 이상의 CSFV 균주, BVDV 균주 및 적어도 하나의 BDV 
균주를 사용하는 비교 검사는 CSFV 또는 다른 페스티바이러스 감염을 구별하지 못
하는 혈청학적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확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비교 중화 검사
는 의심되는 혈청 샘플의 동일한 일련의 2배 희석액을 선택한 각 바이러스 균주의 
100 TCID50에 대해 중복하여 테스트하는 종점 적정법이다. 

비교 테스트는 FAVN 또는 NPLA에 대해 설명된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되며, 사
용되는 세포주는 BVDV 및 BDV에 적합해야 한다. 중화 역가는 두 개의 복제 웰의 
50%에서 바이러스 성장을 막는 가장 높은 혈청 희석의 역수로 표현된다. 가장 높
은 역가를 산출하는 바이러스 종에 의한 감염은 두 적정(2배 희석 시리즈 사용)의 
종점 간 차이가 3배 이상이면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확실한 결과를 얻으
려면 동일한 유전자형의 다른 균주를 사용하거나 감염된 돈군에서 여러 돼지를 검
사해야 할 수도 있다. 

1-4-3.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주로 두 가지 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ELISA 기법이 개발되었다: 경쟁

적 또는 차단 ELISA와 비경쟁적 ELISA(예: 간접, 이중 항원 ELISA). 상업적 분석은 
주로 E2 당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검출한다. 개별 돼지에서 추출한 혈청 또는 혈장 
샘플을 ELISA로 분석한다. 단시간에 많은 수의 샘플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석은 무리 단위의 감시에 적합하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순환하지 않고 백신
이 아직 적용되고 있는 국가에서만 백신접종 후 혈청 양성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
만, ELISA를 사용하면 백신접종 후 혈청 양성률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LISA는 중화 검사에서 양성인 회복기(즉, 접종 후 최소 21일이 지난) 동물의 혈청 
샘플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만큼 민감해야 하며 BVDV, BDV 및 기타 페스
티바이러스와의 교차 반응성이 최소한으로 나타나야 한다. 검사 시스템은 CSFV 유
전자형에 관계없이 모든 CSFV 감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유전자형에 관계없이 모든 CSFV 감염을 식별해야 한다. ELISA 절차가 CSF에 
특이적이지 않은 경우, 양성 샘플은 감별 검사를 통해 CSFV와 다른 페스티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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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구별하기 위해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 Antigen(항원)
항원은 권장되는 CSFV 균주 중 하나의 바이러스 단백질에서 유래하거나 이에 해당
해야한다. 항원 준비에 사용되는 세포는 다른 페스티바이러스 감염이 없어야 한다..

○ Antisera(항혈청형)
경쟁 또는 차단 분석용 다클론 항혈청을 돼지나 토끼에 권장 CSFV 균주 중 하나 
또는 lapinised C strain를 감염시켜 사육해야 한다. MAb는 CSFV의 면역 우세 바
이러스 단백질에 대한 것이거나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MAb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간접 분석은 IgG와 IgM을 모두 검출하는 항 돼지 면역글로불린 시
약을 사용해야 한다.
마커 백신의 사용은 백신접종 동물과 자연 감염 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감별 검사
에 달려 있다. CSFV Erns 특이 면역 반응이 없는 경우 E2 서브유닛 백신 또는 
CSFV E2 특이 항체를 유도하는 다른 마커 백신과 함께 CSFV Erns 특이 항체를 
검출하는 ELISA를 감별 검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판되는 Erns 특이 
ELISA는 기존의 CSF E2 항체 ELISA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감
별 검사는 단일 동물의 샘플에 대한 진단 분석이 아닌 무리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유럽위원회, 2003; Meyer 등, 2017; Pannhorst 등, 2015).
진단용 상용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AH 표준실험실(Reference Lab)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상업용 검사키트가 허가 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쳤더라도 각 실험실
은 사용하기 전에 선별된(양성 및 음성) 기준 혈청으로 배치 제어를 수행해야 한다. 



- 105 -

2. 국내 사용 중인 돼지열병 진단 방법
돼지열병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으로도 돼지열병을 진단할 수 있으나 유사한 증상

을 보이는 돈단독, 살모넬라감염증, 돼지 전신 소모성 증후군(porcine 
multisystemic wasting syndrome), 돼지 피부염 신증 증후군(porcine dermititis 
and nephropathy syndrome) 등과의 감별진단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독력, 감염
돼지의 일령, 개체의 면역 상태 그리고 다른 질병과의 혼합감염 등에 따라 임상 및 
병리조직소견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제 
감염되었더라도 돼지열병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임상검사만으로는 
진단이 곤란하며, 농장 수준에서는 면역수준이 낮은 일부 돼지에서만 증상을 나타
내기 때문에 이를 돼지열병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판단하고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돼지열병의 발생 사실이 은폐될 수 있으며,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조사 
시에도 최초 발생농장이나 감염의 고리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돼지
열병과 임상증상이 유사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돼지열병 진단에 혼돈을 주
기도 한다. 돼지열병의 임상증상은 특이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실 진단을 
통한 확진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실험실적 진단방법은 바이러스의 분리 동정과 냉동조직 절편에서의 바
이러스 항원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ELISA 및 RT-PCR을 이용한 항원 탐
지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속하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RT-PCR 수행 후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돼지열병을 확진하는 한편 감염 유래를 추
적하는 분자역학 조사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백신주(LOM주)와 야외주의 염
기서열 차이를 이용하여 PCR 후 염기서열 분석전에 간이적으로 제한효소처리법
(Xho I)을 적용하여 돼지열병 야외주와 백신주를 감별하여 빠르게 방역 대책을 마
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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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항체검사방법

항체 ELISA
고역가 항체 검사방법(4만배 희석 ELISA)
바이러스 중화시험
Pestivirus 항체 감별 방법

돼지열병 
항원검사방법

유전자 진단법(RT-PCR)
증폭된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정제
백신주와 야외주 감별을 위한 제한효소처리법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염기서열분석 
(5‘NCR, E2, NS5B gene)
Pestivirus 항원감별을 위한 유전자 진단법(RT-PCR) 및 
제한효소 처리

백혈구수 검사에 의한 
돼지열병 의심축 확인

Ÿ 급성형 : 백혈구 감소증이 빠르게 나타남
Ÿ 만성형 : 백혈구 감소증에 이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

날 수 있음
※ 감염 4일부터 백혈구 감소증이 보일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2.8(×1000/mm3)의 수치를 보이며 곧 폐사함.

돼지열병 임상증상 및 
육안병변

임상증상은 급성형(Acute), 만성형(Chronic), 지발형
(Late-Onset)으로 구분하여 관찰
※ 임상증상은 서론 참조

표 24. 국내 돼지열병 정밀검사법

혈청학적 검사법으로는 바이러스 중화시험법이 표준 검사법이나 1997년 이후 항
체 진단 ELISA법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상품화되어 현재 방역기관에서 돼지열병 항
체 스크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확진을 하려면 혈청학적으로 교차반
응이 있는 소바이러스성설사증 바이러스 및 보더병 바이러스와의 감별을 위하여 돼
지열병 바이러스와의 교차중화시험법을 수행하여야 한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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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국내 돼지열병 진단 체계 

돼지열병 혈청검사 계획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농장예찰의 경우 돼지사육 전농
가(멧돼지 제외)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도축장의 경
우 도축장 출하돈 중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멧돼지의 경우 
반드시 항체와 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료 채취의 기준은 농가당 연 2회 이상 진행되며 1회 19두(위축돈, 환돈 5두 
또는 종돈장 및 AI센터 정액 5개, 90~140일령 비육돈 11두, 번식돈 3두)이상 실시
한다. 위축돈과 환돈은 반드시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정액을 이용한 항원검사는 반
드시 정액(Seminal fluid)원액을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50두 미만 농가는 
년 1회 6두(항체)/년1회 3두(항원) 검사를 진행하고, 도축장 예찰은 농가당 18두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시료의 채취는 양돈장·도축장(방벽본부), 종돈장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수행하며, 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 수행한다.

2024년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용 진단액 생산(구입)·배정 계획에 따르면 돼지
열병 혈청검사 항목에서 항체검사 ELISA는 250,896마리, 항원검사 ELISA PC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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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0,468마리의 진단액이 필요하다(표 25). 항체검사 ELISA는 총 256,304의 소요
량에서 검역본부 10,000마리분이 배정되고 이를 제외한 246,304마리분은 시도에 배
정되며 이 중 75,942 마리분은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직접구입하여 분석에 사용
하고 있다. 

(단위 : 마리)

구분 진단액명 총소요량
배정기관

비고
시도 검역본부 진단기관

혈청
검사

돼지열병 항체검사 
ELISA

250,896 240,896* 10,000 -

돼지열병 항원검사 
ELISA PCR 등

100,468 90,468 10,000 -

* 돼지열병 항체 검사 75,942마리분은 시·도에서 직접 구입

표 25. 2024년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용 진단액 생산(구입)·배정 계획 

(단위 : 마리분)

구분 진단액명 총생산량
배정시기(월)

비고
3 5 7 9

혈청
검사

돼지열병 항체검사 
ELISA

174,954 174,954

돼지열병 항원검사 
ELISA PCR 등

100,468 100,468

표 26. 검역본부(생산·구매) 공급 진단액 배정시기

구분 진단액명
생산 단가

소요예산
(천원) 담당과

마리 원 검역본부

혈청
검사

돼지열병 항체검사 
ELISA

174,954 1,500 262,431
질병진단과돼지열병 항원검사 

ELISA PCR 등
100,468 10,000 1,004,680

표 27. 검역본부(생산·구매) 공급 진단액 예산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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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돼지열병 진단 방법 개선 사항
3-1. 돼지열병 항체 진단법 교체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LOM주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LOM주의 
부작용 문제와 야외주 감염과 감별이 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해 생마커백신을 사용
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부에서 LOM주에서 생마커백신으로 전
면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백신주에 대한 항체인지 야외주에 대한 항체인
지 구별하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CSF Indirect E2 ELISA와 BVD Erns ELISA를 추
가하여 진단법 개선이 필요하다(표 28, 29). 

기존 돼지열병 항체검사에 사용하는 키트인 CSF Indirect E2 ELISA를 동일하게 
사용하려는 이유는 현재 키트로 20년 이상 80% 항체미만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
였고, 항체 진단에 문제가 없으나 보다 민감한 키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전
국 항체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기존의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항체감별진단(BVD Erns ELISA)은 기존 
돼지열병 LOM주를 사용한 모돈들과 돼지들이 모두 제거된 후 사용되어야 확실한 
감별이 가능하므로 ‘25년도에는 검역본부 물량(10,000두)중 20%에 대해 수행(약 
100농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체감별진단은 LOM주를 접종한 돼지들이 제거
된 4~5년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검사물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으며, 25년도에는 시험
소에서 항체감별진단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검역본부 물
량에 한해 항체감별진단(BVD Erns ELISA) 분석이 필요하다.

축종 구분 진단액명
진단키트 변경 계획 비

고‘24 ‘25-

돼지
혈청
검사

돼지열병
항체검사 
ELISA

CSF Indirect E2 
ELISA(기존)

CSF Indirect E2 ELISA(기존)
BVD Erns ELISA*(추가)

* BVD Erns ELISA는 검역본부물량의 20%에 대해 검사를 수행함

표 28. 연도별 돼지열병 혈청검사 진단키트 대체 키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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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종류
결과 판독

CSF Indirect E2 ELISA BVD Erns ELISA

양성 양성 생백신, 생마커주, 야외주

양성 음성 야외주

표 29. 혈청검사 진단키트 추가에 따른 백신주와 야외주 항체 결과 분석 

현재 사용중인 진단키트는 CSF Indirect E2 ELISA 검사법으로 174,954두를 분
석하였을 때 262,431,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25년도에 기존의 CSF Indirect 
E2 ELISA 검사법에 BVD Erns ELISA 검사법을 추가할 경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도축장 예찰 부분의 검역본부 물량인 10,000두분에서 20%인 2,000두분(20두
씩 100개의 농장)을 BVD Erns ELISA 의 검사를 수행할 경우 10,000,000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가축방역중앙예찰협의회에서 양돈농가에서 연 2회 
이상 시료채취가 인력과 채취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므로 시료채취의 기준을 연 
1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생산두수에 변경이 수행되
어야한다.

년도 진단액명 생산 단가 소요예산 비고

‘24 CSF Indirect E2 ELISA 174,954두 1,500원/두 262,431,000원 기존예산

‘25-
CSF Indirect E2 ELISA 114,777두 1,500원/두 172,165,500원 기존예산

BVD Erns ELISA* 2,000두 5,000원/두 10,000,000원 추가예산 

* BVD Erns ELISA는 검역본부물량의 20%에 대해 검사를 수행함

표 30. 연도별 돼지열병 혈청검사 진단키트 대체 및 물량 예산 

24년 양돈 생산두수인 120,354두에서 60,177두로 변경하여 돼지열병 항체검사
의 소요예산을 분석하였다. 60,177두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수행하였을 때 
90,265,500원이 소요되며, 25년도부터 도축장 예찰 부분에 BVD Erns ELISA 분석 
비용이 10,000,000원 (2,000두분)이 추가되어도 24년 대비 소요예산은 80,265,500
원이 감소되어 총 182,165,5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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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진단액명 생산 단가 소요예산 총 예산

‘24
CSF Indirect 

E2 ELISA 

양돈장 120,354두
1,500원/두

180,531,000원
262,431,000원 종돈장 44,600두 66,900,000원

도축장 10,000두 15,000,000원

‘25
-

CSF Indirect 
E2 ELISA

양돈장 60,177두

1,500원/두

90,265,500원

182,165,500원 
종돈장 44,600두 66,900,000원

도축장
10,000두 15,000,000원

BVD Erns 

ELISA* 2,000두 5,000원/두 10,000,000원

* BVD Erns ELISA는 검역본부물량의 20%에 대해 검사를 수행함

표 31. 생산두수 변경에 따른 혈청검사 진단키트 예산분석

3-2. 돼지열병 항원 진단법 교체
돼지열병 항원 진단법은 CSFV Ag ELISA 법을 사용하거나 CSFV conventional 

PCR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CSFV Ag ELISA는 Sandwich ELISA법으로 CSF항원 
농도가 높아야지만 반응할 수 있어 양성검출에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현장에서 사용
을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야외주인지 백신주인지에 대한 감별이 불가능하다. 그러
므로 돼지열병 항원진단법을 ELISA 법을 제외하고 PCR 방법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가축방역사업실시요령에 진단액 명칭을 “돼지열병 항원검사 ELISA PCR 등”에서 
“돼지열병 항원검사 PCR”로 변경이 필요하다(표 32).

구분 기존 진단액명
è

변경 사항

혈청검사 돼지열병 항원검사 ELISA PCR 등 돼지열병 항원검사 PCR

표 32. 돼지열병 항원진단법 변경에 따른 진단액명 변경

CSFV conventional PCR 방법은 PCR 후 제한효소(Xho I)를 처리한 뒤 염기서
열의 차이를 분석하여 백신주(LOM주)와 야외주를 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시간이 오래걸리며 정량이 불가능하고 분석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SF LOM주, 생마커주, 야
외주에 각각 다른 형광 표지물질을 사용하여 동시 진단이 가능한 CSFV real-time 
PCR 법이 고안되었다. CSFV real-time PCR 법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제한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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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야외주와 백신주를 감별하는 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표 33). 

CSFV Ag ELISA CSFV conventional PCR CSFV real-time PCR

장
점

Ÿ 대량 스크린검사
Ÿ PCR product size로 

CSF양성을 판단할 수 
있음

Ÿ 검사 시간이 일반 PCR보다 
짧으며 실시간으로 확인 

Ÿ 형광표지 Probe를 사용 
한번에 야외주와 백신주를 
감별할 수 있음

단
점

Ÿ 높은 농도의 CSF항원
만 검출 가능

Ÿ 현장에서 사용 기피함
Ÿ 야외주와 백신주 감별

이 불가능

Ÿ Product를 제한효소로 
처리후 size에 따라 야
외주와 백신주 감별가능

표 33. 돼지열병 항원 진단법의 장단점

따라서 24년도에 돼지열병 항원검사법으로 사용되던 CSFV Ag ELISA를 25년도
부터 제외하고 현재 사용중인 CSFV conventional PCR법과 CSFV real-time PCR 
법을 사용하여 야외주 항원과 백신주 항원을 감별하여 진단하기 위해 항원 진단법 
개선이 필요하다(표 34). 

연도 ‘24 ‘25-

CSF 
항원

CSFV Ag ELISA(약 8만두 검사)/
CSFV conventional PCR(약 만오천두검사)

CSFV conventional PCR/
CSFV real-time PCR

Ÿ CSFV conventional PCR : PCR후 제한효소 처리하여 백신/야외주감별
Ÿ CSFV real-time PCR :CSF LOM주, 생마커주, 야외주 동시 진단

표 34. 돼지열병 혈청검사 항원 진단검사법 변경 계획

24년도의 CSFV conventional PCR법을 이용한 항원 검사법에 대한 예산은 
1,004,680,000원이 소요되었으나, 항원 진단법을 CSFV conventional PCR와 CS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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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PCR을 사용하면 진단키트의 비용이 두당 15,000원으로 책정되어 검사두
수 및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다. 돼지열병 항원검사의 검사두수 조절을 위해 Survey 
toolbox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돼지 11,000,000두를 대상으로 항원분석의 
민감도를 99.95%, 분석 특이성을 99.95%로 설정하여 항원검사 표본크기를 계산하
였을 때 필요한 검사두수는 66,998두로 분석되었다.

현재 가축방역 실시요령에 따르면 농가당 연 2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고 1회 19
두(위축돈, 환돈 5두 또는 종돈장 및 AI센터 정액 5개, 90~140일령 비육돈 11두, 
번식돈 3두)를 채취해야한다. 그러나 2025년도부터 진단감도가 높은 새로운 항원검
사법을 도입함에 따라 24년도 검사두수인 100,468두에서 25년도 66,998두로 검사
두수가 감소되므로 양돈장과 종돈장의 검사두수 조절이 필요하다. 전체검사두수 중 
도축장 검사두수를 제외한 56,998두를 양돈농장수 약 4,800농가로 나누었을 때 농
장 당 분석 두수는 약 12두를 검사해야하며, 12두는 위축돈, 환돈 5두 또는 종돈장 
및 AI센터 정액 5개, 90~140일령 비육돈 4두, 번식돈 3두를 분석해야한다. 종돈장 
검사두수의 경우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라 검사두수의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되어 기존의 검사수를 유지하고 양돈장 검사두수를 조절하여 예산을 분석하였다 
(표 35).

 

년
도 진단액명 생산 단가 소요예산 총 예산

‘24

CSFV Ag 
ELISA /

CSFV 
conventional 

PCR 

양돈장 47,028두

10,000/두

470,280,000원

1,004,680,000원 
종돈장 43,440두 434,400,000원

도축장 10,000두 100,000,000원

‘25
-

CSFV 
conventional 

PCR /
CSFV real-time 

PCR

양돈장 13,558두

15,000/두

203,370,000원

1,004,970,000원 종돈장 43,440두 651,600,000원

도축장 10,000두 150,000,000원

표 35. 돼지열병 혈청검사 항원 진단 검사법 변경에 따른 예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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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돼지열병 청정화 모델
1.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 배경
○ “돼지열병 근절대책” 추진(‘96)에 따라 2001년 12월 1일 날짜로 청정국을 선포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16개 시 · 군, 34개의 농장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2003년 3월 23일 “예방접종” 정책으로 전환되었다(제주도는 예방 접종에서 제
외). 2002년 구제역 발생 이후,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돼지열병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어 수출이 재개되지 않았다. 

○ 2003년부터 예방백신이 100% 공급되었고 예방접종 미시행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 대한 양돈협회 등을 중심으로 돼지열병 청정화 요구가 있으며, 대일 수출 재개
를 통해 국내 양돈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제주산 돼지
고기의 대일 수출 재개를 통한 여건 조성 및 전국적인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
획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 2009년도에 “2015년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위한 청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
다. 추진계획은 그간 정부 주도의 방역 추진에 따른 자율방역 의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위원회 중심의 방역 대책으로 전환되었고, 정부는 민간단체
의 근절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책, 예산, 법령, 제도, 인력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2023년도에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양돈돈가에 큰 피해를 주고있는 특정질병을 박
별하기 위해 민관학합동방역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민관학합동방역대책위원
회는 PED/PRRS대책반, 구제역대책반, 돼지열병대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돼지열병대책반은 돼지열병청정화를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현장의 양돈임
상수의사 및 농가 대표들로 구성하여 돼지열병청정화 달성을 위해 새롭게 돼지
열병 청정화로드맵 계획과 이들에 대한 추진을 진행 중이다. 

○ 민관학합동방역대책위원회 돼지열병대책반에서 돼지열병청정화 달성을 위해 현
재 사용하는 돼지열병백신(LOM주)을 새로운 돼지열병생마커백신으로 교체하는 
가장 큰 사유는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들에 효능과 효과가 높을 뿐만아니라 진
단법에서도 야외주와 백신주간에 항원 및 항체 감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한 돼지열병생마커백신은 3-4년 전부터 사용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30% 
이상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 돼지열병생마커백신은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2020년부터 미끼백신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끼백신 사용후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야외주 발생이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지 않아 미끼백신의 효능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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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열병의 백신주와 야외주를 감별할 수 있는 기존의 PCR법(제한효소처리) 이
외에 실시간 RT-PCR기법이 확립되었으며, 돼지열병 감염을 빠르고 정확하게 
동정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을 위한 우수한 백신, 정확한 진단법, 확실한 차단방역 및 
확고한 정책 방향 등이 수립되었기에 지금이 돼지열병 청정화를 추진할 가장 
적기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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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모델
2-1. 생마커백신을 이용한 내륙의 돼지열병 청정화 모델 
① 청정화 기반 구축단계(25‘~27’)

- 전국적으로 사육 돼지를 대상으로 생마커백신으로 전면 교체하여 백신 접종 
수행(LOM 백신 생산 중지 정책 수행)
▸백신교체에 따른 동물약품 백신회사 LOM백신주 관리방안 강화

  ▸동물용의약품 생백신 제품들에 대한 CSFV 및 BVDV 오염 관리방안
- 기존 항체 진단법 사용
- 야외주 검색강화를 위한 감별진단법으로 항원진단용 PCR법으로 교체(25년 이후)
- 생마커백신 접종에 따른 농장 및 도축장 항원, 항체 검사 강화
- 전체 농가당 연 최소 1회 이상의 항원 및 항체 검사 지속
- 돼지열병 항원검사 야외주 양성일 경우 
  ▸생마커백신 추가접종 및 역학조사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된 경우 신속한 살처분 실시
- 고위험지역(잔반급여농가, 멧돼지사육 농가, 과거 발생지역 등)의 모니터링 강화
- 야생 멧돼지용 생마커백신(미끼백신) 적용
- 야생 멧돼지 출몰 지역 인근 양돈장 방역관리 모니터링 강화

② 청정화 확인단계(28‘~30’)
- 감별진단 돼지열병 항원, 항체 검사 도입
- 지속적인 양돈장과 도축장의 항원 모니터링 강화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된 경우 신속한 살처분 실시
- 야생 멧돼지의 지속적인 방역 강화
- 돼지열병 발생 위험도평가 분석
-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 대비 위험도평가 분석
- 12개월간 돼지열병 비발생 확인 후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③ 청정화 달성단계(31‘~32’)
-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
  ▸야생 멧돼지 미끼백신 정책 및 모니터링 지속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 후 12개월간 비발생 시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 사육 돼지 및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청정화 확인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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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화 지역으로 달성된 시·도는 청정화 유지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시행
  ▸지역별 청정화 조건
  ⓐ 돼지열병 발생이 없어야하며, 면역 형성률이 95% 이상
  ⓑ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야 할 것
  ⓒ 예방접종 금지 이후 돼지열병 발생 시 이동 제한, 위험지역 및 경계 지역 

        안의 돼지에 대한 검사, 살처분 및 도태 보상, 돼지 재 입식 자금 지원 등 
        방역체계가 확립되어있을 것

-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획득을 위해 WOAH의 청정국 승인 기준에 따른 자료준
비 및 청정국 지위 신청(‘32)

④ 청정화 유지단계(33‘~)
-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 지속 실시
-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농장 예찰, 방역지도 강화
- 도축 검사 강화 및 가축 운송차량 소독 철저
- 해외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항공·항만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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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2안

전략
◯ 사육돼지(생마커백신)/야생멧돼지(미끼백신)
w 조건 : 기본 LOM주를 생마커백신으로 교체
w 청정화 이후 재발 시 : 생마커백신 적용 

◯ 사육돼지(생마커백신)/야생멧돼지(미끼백신)
w 조건 : 기본 LOM주를 생마커백신으로 교체
w 청정화 이후 재발 시 : 수직방어용 E2 마커백신 적용

추진일정
(년도)

25‘
~

27’

◯ 청정화 기반 구축 단계
- 전국적으로 사육돼지에 생마커백신으로 전면 교체하여 

접종 수행(롬백신 생산 중지 및 관리정책)
- 기존 항체 진단법 사용/감별진단법으로 항원 진단용 PCR

법으로 교체(‘25~)

동일

28‘
~

30’

◯ 청정화 확인 단계
- 감별진단 돼지열병 항원, 항체 검사 도입
- 지속적인 양돈장과 도축장의 항원 모니터링 강화
- 백신접종 중단 대비 위험도 평가분석 

(12개월간 비발생 시 청정화 달성)

동일

31‘
~

32’

◯ 청정화 달성 단계
- 백신접종 중단(멧돼지 미끼백신정책 및 모니터링 지속)
- 돼지열병 감별 모니터링 강화, 철저한 방역관리 실시
- WOAH에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신청(‘32)

동일

33‘
~

◯ 청정화 유지 단계
-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 실시
- 돼지열병 유입방지 농장 예찰, 방역 소독 철저 및 

국경 검역 강화

동일

장‧단점

◯ 장점
- 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방제요건 확보(미끼백신 적용)
- 외부유입으로 인한 돼지열병 발생 차단 기능 및 감별기능
◯ 단점
- 생마커백신 및 진단법 교체 예산 확보 필요

◯ 장점 : 1안과 동일
◯ 단점 : 1안과 동일
- 청정화 이후 재발생 시 수직방어용 E2마커백신 예산 확보
- 수직방어용 E2마커백신 ‘29년 이후 상용화 가능

표 36. 새로운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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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2 마커백신을 이용한 제주도의 돼지열병 청정화 모델 
① 청정화 기반 구축 및 확인단계(20‘~26’)

- 기존 자돈용 E2마커백신(일부농가) 지속 접종 
  ▸‘20~’22년까지의 접종계획을 ‘23~’24년으로 연장하였으나 26년까지 연장하

여 접종
  ※ 26년에 제주양돈협회, 양돈농장주, 전문가의 간담회를 거처 돼지열병 청정

화를 위한 이후의 방안을 협의하여 백신 접종계획을 연장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돼지열병 항체 및 항원 감별진단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돼지열병 백신접종 중단 대비 위험도 평가 분석(’26년)
 

② 청정화 달성단계(27‘)
- E2 마커백신 접종 중단 
-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청정화 확인 및 

유지
- 청정화 유지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시행
- 돼지열병 청정화 지역 승인 신청

  
③ 청정화 유지단계(28~’)

- 제주도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 실시
-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농장 예찰, 방역 소독 강화
- 항공 및 항만을 통한 제주도 유입 물품의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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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정화 로드맵 비고

전략
◯ 사육돼지(E2마커백신)
w E2마커백신: 자돈용 백신(모돈용 미허가)을 희망 농가만 접종 

추진일정
(년도)

20‘
~

26’

◯ 청정화 기반 구축 및 확인 단계
- E2마커백신접종(기존 3년: ‘20~’22년)/(연장: ‘23~’24년)
- 기존 자돈용 E2마커백신 지속 접종(‘25~’26년 접종계획 연장)

※ 추후 협의에 따라 백신접종 계획 연장 유무 결정
- 항체 및 항원 감별진단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26년) 백신접종 중단 대비 위험도 평가분석 

※ 돼지열병 항원이 오염된 일본
뇌염백신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접종, 모니터링 기간 등)

27’

◯ 청정화 달성단계
- 27년부터 E2 마커백신 접종 중단 
- 돼지열병 감별 모니터링 강화, 철저한 방역관리 실시
- WOAH에 돼지열병 청정화 승인 신청

28‘
~

◯ 청정화 유지 단계
- 제주도 사육돼지 및 멧돼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 실시
- 돼지열병 유입 방지 농장 예찰, 방역 소독 철저 및 국경검역 강화

장‧단점

※ 제주도 돼지열병 로드맵은 제주도의 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표 37. 제주도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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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돼지열병 청정화 이후 재발생 시 청정화를 위한 지침
○ 살처분으로 돼지열병 확산 방지가 가능할 정도의 일부 농가에서 발생한 경우

▸돼지열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돼지는 격리되어야하고 병들거나 죽
은 경우에도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출입을 금지한다.

▸돼지열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체, 돼지 제품 또는 식기와 같은 기타 
물질은 공식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다.

▸사람이나 차량의 무단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모든 차량을 소독한다.
▸감염 및 접촉 농장에 대한 격리와 살처분을 시행한다.
▸통제구역 및 청정구역에 대한 강화된 돼지열병 감시계획을 시행한다. 
▸백신접종 없이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회복을 신청하기 위해 데이터 확보를 위

한 감시체계 설계 및 이행한다. 
(백신 없이 살처분만을 실시한 경우 최종 발생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WOAH 
TAHC 제 15.2.6조에 따라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회복 가능)

○ 일부 지역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돼지열병 발생지역에 백신접종 및 감염된 농장 및 접촉 농장의 살처분을 수행

한다.
※ LOM주를 접종한 경우 백신구역을 설정하고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을 고려해

야함.
※ 생마커백신(감별백신)을 접종한 경우 돼지를 살처분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백신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필요함.
※ 백신접종지역은 포위접종(Ring vaccination)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정하여 백신접종을 수행한다. 또는 봉쇄 백신접종 구역(돼지열병 
발생농가; 통제구역)과 보호 백신 접종구역(통제구역 인근 농가)를 설정하여 
백신접종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확
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돼지열병 감시 및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백신 접종된 모든 사육돼지의 식별이 
필요하다.

▸야생 멧돼지가 돼지열병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
끼백신을 사용하여 백신접종을 수행한다.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모든 차량을 소독한다.
▸통제구역 및 청정구역에 대한 강화된 돼지열병 감시계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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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알려진 새로운 돼지열병 감염 사례 발견 후 28일이 지나면 추가로 
새로운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설계
하고 구현한 후 WOAH에 돼지열병 청정 상태 회복을 신청한다. 

※ 마지막 사례 발생 후 3개월이 지나고 백신 접종한 돼지가 도축된 경우 또는 
마지막 사례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하였으며, 백신접종 돼지와 감염돼지를 구
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돼지열병 청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WOAH TAHC 제 15.2.6조).

○ 전국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전국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만으로는 질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면 긴급 대응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관리 프로
그램으로 전환을 고려한다. 

▸긴급백신 계획실시 : LOM주를 접종한 후 살처분 및 생마커백신(감별백신) 접
종 후 사육을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돼지열병 발병이 통제되는 경향을 보이면 생마커백신이 아닌 백신들의 접종
은 중단한다.

▸통제 지역 내 살아있는 동물, 차량 등의 엄격한 격리 및 이동 통제 유지한다. 
※ 비감염 동물(백신접종 동물 포함)의 이동 허용을 고려한다. 도축 시 돼지열병 

항원 및 항체에 대한 검사를 통과한 경우 도축을 수행한다. 
▸감염 및 접촉 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 중단한다.
※ 일부 감염 및 접촉농장(또는 심각하게 감염된 개별 동물)은 살처분을 진행한다. 

▸야생 멧돼지의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야생 멧돼지에서 질병이 전파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는 경우 미끼백신을 사용한다.

▸백신을 접종받은 사육 돼지를 공식적으로 식별하여 감시 및 모니터링 목적으
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새로운 돼지열병 사례가 발견된 후 28일이 지나면 생마커
백신(감별백신)외에 신규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설계하고 시행한 다음 
WOAH에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회복을 신청한다. 

※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WOAH TAHC의 제 15.2.3 조항이 
적용된다.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 회복에는 마지막 돼지열병 사례 발생 후 최
소 1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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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차단방역
1. 차단방역의 정의

차단방역(biosecurity)의 사전적 의미는 전염성 질병(infectious disease), 해충
(pest), 외래종(alien species), 변형생물체(modified organism)의 전파 위험을 줄이
기 위한 일련의 예방조치를 말한다. 사람이나 가축이 전염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손
실과 함께 경제적인 손실도 초래한다. 특히 가축의 경우 제대로 방역하지 않으면 
전체 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으려면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차단방역이다.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은 농장 안으로 
질병이 들어와 퍼지는 것을 막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 농장의 가축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두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각종 차량을 통제하며, 
철저한 소독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을 잊지 않고 실시해
야 한다.

‘차단방역’은 농장 안으로 진입가능한 모든 유기체와 무기물을 통제하여 질병의 
유입을 최대한 막는 활동이다. 차단방역이라는 행동으로 질병 유입을 100%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 전파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농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농
장의 차단방역도 한순간에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질병이 유행할 때만 실
시하는 단기적인 차단방역 활동이 아닌 평소에도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통해 질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외·내부 차단방역 조치사항
차단방역은 외부 차단방역과 내부 차단방역으로 이루어진다. 외부 차단방역은 외

부로부터 농장으로의 질병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말하며, 내부 차단방역은 농장 안
에서 질병이 순환 감염되는 것을 예방 및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부 차단방
역은 농장으로의 질병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하며, 사육환경 및 무리
에 병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내부 차단방역은 사육환
경 내 무리 내의 감염원 확산 예방에 초점을 둔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차단
방역 활동을 해야 차단방역의 의미가 최대화되며 결론적으로 건강한 돈군을 유지할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2-1. 외부 차단방역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병을 막기 위해서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차단방역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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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치 사항 중 첫 번째는 병원체 전파 예방이다. 질병의 전파경로는 사람, 정
액, 후보돈, 공기, 장비 및 도구, 사체, 돼지 이동, 물, 사료, 야생동물, 질병 유입을 
돕는 동물, 퇴비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 이와같이 병원체는 
다양한 전파경로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으며, 어떤 병원체들의 전파경로는 공기가 
될 수 있고, 또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으며, 일부는 정액 등을 통해서 전
파될 수 있다. 차단방역 조치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감염주기를 차단하고 이처럼 다
양한 전파경로를 통한 전파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단방역 조치를 설계할 
때는 하나의 특정한 병원체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여 그 병원체의 역학에 특이적
으로 적용시켜 특정한 조치들을 설계하거나, 특정병원체가 아닌 다양한 병원체의 
전파경로에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차단방역 프로그램 및 조치 사항을 설계할 
때, 다양한 전파경로 및 환경요소를 고려해 적용해야하며, 고위험 전파경로에서 저
위험 전파경로의 순서로 중요도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고 설계해야 한다.

2-1-1. 외부 차단방역을 위한 조치
○ 농장 외부에서 질병이 유입되는 요인
▸농장 외부의 돈군(돼지)
▸농장 관련 운송차량(외부 차량) : 돼지 이동 차량(출하차), 사료 운반차량, 약품 

배송 차량, 공사차량 등
▸내부 차량 : 내부 사료 운반차량, 출하차, 로더 등
▸인원 : 내부 현장직원, 외부 현장직원, 외부 방문자, 공사업체 직원 등
▸외부에서 농장으로 들어오는 물품 : 개인 휴대 물품, 외부 반입 물품(식료품, 공

사 장비, 기자재)
▸농장 시설 : 출하대, 소독시설 등

○ 농장 경계
- 농장 간 거리는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그러

지 못한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농장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한다.

▸농장 경계 울타리 설치 
: 지상에서부터 높이 2.5m 이상 되는 울타리를 농장경계 전체에 설치하여 외부인

은 물론 야생동물의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농장 입구 외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없게 조치한다.

▸농장 입구, 돈사 출입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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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에 존재하는 모든 문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농장 입구 앞에 방문
자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청결구역 & 오염구역 구분 
: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할 때 농장 위생도는 점차 높아져야 하며 차이가 나

는 구간들을 농장별 환경에 따라 오염구역, 준청결구역, 청결구역으로 명칭을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외부에서 농장으로 진입하는 인원, 차량, 물품 등은 
100%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지인 청결구역까지 충분한 방역조치를 이
행하고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다.

○ 인원 출입
- 방역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농장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직접 접촉, 혹은 

간접접촉을 통하여 질병 전달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농장으로 진입하는 모
든 인원의 출입 동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 인원들은 이를 이행하
고 농장 기준에 맞게 따라야 한다. 아래는 인원 출입 목적으로 농장에서 필수
적인 방역조치 사항이다.

▸방역 안내판 숙지 및 농장 방명록 작성
: 지상에서부터 높이 2.5m 이상 되는 울타리를 농장경계 전체에 설치하여 외부인

은 물론 야생동물의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농장 입구 외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없게 조치한다.

▸대인소독시설 통과 
: 농장 입구에 설치된 대인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통과한다. 이때 대인소독시설은 

자외선등과 발판소독조, 에어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샤워실 진입 및 탈의실 이용
: 샤워실은 농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인원의 외부물품, 외부 복장을 오염구

역에 위치한 탈의실에 벗어 넣은 후, 샤워를 진행한다. 이때 반드시 온수 샤워
를 해야 하며 샤워 후 오염구역으로 재입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샤워를 하
는 이유는 오염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과정인 세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샤워 후 반대편 청결구역 탈의실로 진입하여 농장에서 준비한 
방역복과 장화를 신고 청결구역으로 진입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방향 
동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농장 내부방문 출입절차
: 농장으로 외부인이 진입하였을 때 위생도가 가장 높은 분만사를 첫 순서로 이

후 자돈사, 교배사, 임신사, 육성사, 격리·순치사, 퇴비사 순으로 이동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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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마다 각각 물품과 장화, 발판소독조 및 돈사별 경계를 구분하여 교차오염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

▸작업 진행 후 작업복 탈의
: 농장에서 사용한 작업복은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농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처

리하도록 한다. 사용한 작업복은 바로 세탁한다.
▸샤워를 진행한 후 방명록에 출발시간 기록
: 농장을 나갈 때 방명록에 출발시간을 기입한 후 농장 밖을 나간다.

○ 차량 출입
- 질병의 유입은 차량과 차량 운전자에 의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차량 출입방식의 확립이 중요하다.
▸차량 내·외부 소독
: 농장에 도착하면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15분간 꼼꼼히 소독한 후 마를 때까지 

건조시킨다.
▸방역복 및 장화 착용
: 일회용 방역복과 일회용 장화를 착용 후 작업을 준비한다.
▸손 세척 및 차량 방명록 작성
: 차량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기사들은 샤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희석한 알코

올 분무기 혹은 손 소독제로 손 소독을 시행한다. 그 후 차량 도착기록 및 24
시간 전 방문지역 혹은 농장명을 기록한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농장에서의 출
발시간을 기록한다.

▸작업 진행 
: 농장 직원들과 접촉하지 않게 작업을 진행한다. 돼지, 사료, 톱밥 등을 운송 시 

불필요한 농장 출입을 금하며 작업 동선이 청결구역과 혼재되지 않도록 주의한
다.

▸일회용 작업복 및 장화 폐기 
: 농장에서 사용한 작업복과 비닐장화는 재사용하지 않고 그 즉시 폐기한다.
▸차량 소독
: 농장에 비치되어 있는 동력분무기, 차량소독시설을 이용해 차량을 소독한 뒤 작

업 주변 지역도 소독하여 해당 농장의 질병을 타 농장으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축산차량 GPS 확인 후 출발
: 우리나라 축산 관련 차량의 경우,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GP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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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준수하고 농장을 떠난다.

○ 물품 방역
- 물품 반입은 농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품을 적재하고 운송하는 사람과 차

량과의 접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재고 사용
량의 사전조사가 없는 농장의 경우 물품이 유동성 있게 농장으로 반입되는 문
제가 존재한다. 기자재부터 시작하여 약품, 정액 등 많은 물품들이 충분한 계류
를 거치지 않고 농장에 바로 반입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물품 방
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며, 농장에서 지켜야 할 물품 방역수칙은 계류와 소
독, 반입 불가 물품 통제이다.

▸물품반입창고
: 농장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들의 반입을 위하여 계류 및 소독이 가능

한 반입시설을 오염구역과 준청결구역 경계에 약품·물품반입창고로 설치한다. 
농장으로 반입되기 전에 24시간 이상 계류하고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해
야 하며, 자외선등이나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추가로 소독약을 비치한다.
물품반입창고 입·출구 앞에 발판 소독조를 배치하고 반입기사는 입고 방향으로
만 진입하고 출고 방향으로는 진입하지 않는다. 농장 직원은 물품을 수령할 때 
청결구역에 위치한 출고 방향으로 진입하여 물품을 수령하고 입고 방향 출구로
는 나가지 않는다. 물품 입고 및 출고 시에는 농장 직원과 반입 기사와의 접촉
을 금한다. 

2-2. 내부 차단방역을 위한 조치
○ 질병관리 및 모니터링
- 돈군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 

상태를 개선한다. 또한 적절한 질병 진단과 필요 시 환돈을 격리 후 치료하고, 
돈군의 질병을 모니터링해 적절한 질병 관리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올인 올아웃(All in All out, AI·AO)
- 올인 올아웃은 성장단계별 같은 시기에 분만된 돼지를 동일한 하나의 돈방이나 

돈사에 같이 입식 후 사육하고 동시에 해당 돈방이나 돈사에서 같이 전출하는 
방법으로 연속적 생산 배치(Batch) 간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서
로 다른 생산 배치 간에 돈사를 수세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어 다
음 생산 배치와의 감염주기를 끊는데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이러한 올인 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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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축돈 등 잔여 돈군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 돈사 및 작업자 구분
- 일령이 다른 돈군들은 특정 병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정도의 감수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일령 그룹으로 분리해 사육하고 작업자 및 작업라인
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작업화를 통해 병원체가 전파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조 등을 구획별·작업라인별 사이에 배치해 각각의 구역 
간 질병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수세·소독 및 건조
- 돈사 내 남아있는 병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돈사의 사육공간을 철저히 세척하

고 소독해야 한다.
▸건조 클리닝 및 모든 유기물 제거
▸잔여 유기물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모든 표면을 물로 적시기(필요 시 계

면활성제 활용)
▸모든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물로 고압 세척
▸다음 단계에서 적용되는 소독제의 희석을 피하기 위해 돈사 건조
▸병원균의 농도를 줄이기 위한 돈사 소독
▸4일 이상 돈사 건조

3.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차단방역 방안 및 정책 제안
○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

- 코로나19를 계기로 양돈장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양돈장의 근로자 중 
내국인 비율은 줄어들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
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양돈장 중 1,677호에서 5,326명의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농장당 평균 3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네팔, 캄보디아, 태
국, 베트남, 미얀마, 중국, 인도,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대만, 인
도네시아, 동티모르, 라오스 총 15개국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준비 중인 대만을 제외한 14개의 국가는 돼지열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 사육 농가가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한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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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 
제한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규제를 제외하고 가축 질병의 국내 유
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의 검역인력, 시설확충을 통해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축산관계자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여 질병이 발생한 국가에 여행
을 다녀온 후 입국 시 소독 및 교육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
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축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위한 방
안 중 외국인 근로자 방역 및 검역 준수사항은 입국 시 준수사항, 농장 출입(방
문)시 관련 준수사항, 농장 근무 시 준수사항 등의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Ÿ 입국 시 준수사항
-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여 입국(반입)하지 않는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알, 햄, 소시지, 육포, 치즈 등
- 공항 또는 항만 주재 동물검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소독, 

검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받는다
- 자국의 축산물, 농산물을 우편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

야 한다.
* 한국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동물검역기관에 출국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도착해서는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 출국 시 가축전염병(ASF 등) 발생지역과 농장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귀국 시 수입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한다.

- 가족과 친지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농장을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한다.

Ÿ 농장 출입(방문) 시 관련 준수사항
- 해외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 해외여행 귀국 후 5일간은 농장(축사) 출입을 금지한다.

Ÿ 농장 근무 시 준수사항
  - 타 농장 방문은 자제하고 용무는 가급적 전화로 한다.
  - 가족, 친구 등을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한다.
  - 외출 시에는 외출전용 의복과 신발을 착용한다.
  - 귀가 후 즉시 손과 신발을 세척·소독하고 깨끗하게 목욕한다.

이외에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국내 종돈장 차단방역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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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일반사육 농장 및 위탁장에도 동일한 차단방역 평가지표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3년도에 양돈장에 대한 질병 발생위험도를 농장주(수의
사)가 자체 평가할 수 있는 점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 차단방역을 위한 노력
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바
이러스 유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차단방역을 자체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점검표를 활용하여 돼지열병 뿐만 아니라 양돈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발
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역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 야생 멧돼지 차단
-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 증가는 농작물 피해 및 도심 출몰로 사회적 문제를 일

으킬 뿐만 아니라 사육하는 돼지 농가와의 접촉 빈도 증가로 인해 세균, 바이
러스, 기생충 등의 순환 감염이 발생하면서 양돈 산업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국내 야생 멧돼지의 경우 2010~2011년에 7건의 돼지열병 항원이 검
출되었으며, 2012년도와 2016년도 사이에는 야생 멧돼지에서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1건의 항원이 검출되었고 
2020년도의 경우 강원도, 충북, 경북 지역에서 총 7건의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
되었다. 2020년도에 검출된 항원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 국내에서 검
출된 돼지열병 항원과 유전자형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어 야생 멧돼지들 
사이에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순환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양돈농가의 돼
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열병 미끼 백신을 살포하는 방안을 수행하였
다. 미끼 백신을 살포함에 따라 2021년부터 야생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외 사례 중 돼지열병 청정국이었으나 청정국의 지위가 해지된 일본의 경우 
2018년도에 기후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시행하
였으나 광범위하게 돼지열병이 확산되었다. 이후 야생 멧돼지의 사체에서 상당
수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되었고 야생 멧돼지를 통제하기 위한 방역 정책을 시
행하고 미끼 백신을 적용하였으나 돼지열병 감염 추세가 종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아와지섬은 일본 본섬에서 약 2km 길이에 달하는 대교로 연
결되어 있어 2018년도에 일본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2020년까지 돼지열
병 비발생 지역이었으나, 2021년에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되었
다. 일본은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수 km 거리의 바다를 헤엄쳐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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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였다. 
일본의 사례를 기반으로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국내 야생 멧돼지의 차단방역 
방안으로 미끼 백신을 주기적으로 살포하여 멧돼지에 면역을 유도하여 양돈농
가에 돼지열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과 포획된 멧돼지의 혈액 중 돼지
열병 항원 및 항체 유무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한다. 또한 최근 ASF가 
확산됨에 따라 야생 멧돼지의 포획 및 수색을 위한 열화상 드론, GPS를 탑재
한 포획트랩 배치,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는 탐지견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역계획을 수립하고있다. 이러한 방역계획은 ASF 이외에 야생 멧돼
지로 인해 확산될 수 있는 질병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사항이므로 돼지열병뿐
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청정화를 위해 지속적·집중적인 방역 정책이 시행되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사료첨가제의 오염 차단
- 혈분제제는 가축의 도축 시 다량 발생하는 도축 부산물 중 각종 단백질, 무기질

과 같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혈액을 가열 건조하여 분말로 제조
하여 가축의 사료첨가제 또는 토양 개량제로 이용되고 있다. 혈분제제가 영양소
를 함유하고 있고 면역강화제로 사용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혈분제제를 사용한 
제주도 농가에서 2004년~2005년에 돼지열병 항체(LOM주)가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농림축산검역원의 분석에 따르면 검출된 항체는 야외 바이러스나 
예방주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수행한 결과 일부 단미·보조사료 등에서 돼지열병 백
신항체(LOM주) 이외에도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의 원인체인 써코바이
러스(PCV2)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
였다. 
이후 양돈용 배합사료에 첨가되는 돼지 혈분등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제주도의 경우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에 국내산 돼지 유래 혈분·혈장 등 동물성 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사료 중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6항에 따른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에 의한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료는 반입이 불가하다(돼지열병 비백신 
청정국산 수입제품은 제외함)라는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돼지ㆍ닭 또는 오리 등 비반추동물에서 유래
한 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 포함)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이들 이외의 단백
질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이들 이외의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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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원료의 수집선 등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기준
이 명시되었다. 
혈분제제는 제주도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는 항목이므
로 혈분제제를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반드시 열처리를 수행해야 하며, 제주
도에서 발생한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혈분제제의 돼지열병 항원 
검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 동물용 의약품의 오염 차단
-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뜻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생산성 향상약, 질병 예방약, 질병 방제약, 질병 치료약, 방역약으
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질병 예방약은 감염증의 발생 예방에 사용하는 약물로
서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은 적당한 치료약이 없으므로 백신에 의한 예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오염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4년 5
월말 제주도에서 양돈용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받은 종돈장 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본뇌염 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염백신의 돼지열병 항원은 태국 유래 저병원성주(1993
년 발생주)와 염기서열 98.7%로 가장 높은 상동성이 확인되었다. 돼지열병 항
원검사(peroxidase linked assay, indirect fluoresent antibody assay)에서 살
아있는 바이러스 특유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제주도는 돼지열병 청정 지
역인증을 받기 위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화두되었다. 오염 문제가 
된 백신은 모두 판매 중지 및 회수되었으며, 항체가 검출된 가축들의 이동제한 
조치가 수행되고 있다.
백신의 오염 문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내륙의 돼지열병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
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 방안으로 국내 양돈용으로 생산되는 
백신의 경우 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수행하고, 돼지열병과 같은 Flaviviridae, 
Pestivirus에 속하는 바이러스인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BVDV) 검사가 복합
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2025년부터 기존의 LOM주 백신에서 생마커백신
으로 교체하여 접종함에 따라 백신주 생산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LOM주
의 유통을 제한하지만, 수출용으로 백신 생산이 지속될 예정이므로 국내 백신주 
생산라인에 LOM주가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백신의 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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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 선진화 및 의약품 실사 상호협력기구 가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과 동물용 백신의 원료부터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드로트 시스
템(Seed-lot system, SLS) 도입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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